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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분장분청은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분청사기 제작기법-

(유)금성물류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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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전남의이름없는민초들에의해제작된초벌덤벙이사발들,
이사발들중2점(日本名三好粉引, 松平粉引)이오늘날일본의

大名物(국보급이거나그이상의가치를지닌대상)으로지정되어

세계적인명품의반열에올라있습니다.

초벌덤벙이사발 (日本名三好粉引, 大名物)
15세기조선, 구경 14.8cm, 높이 8.1cm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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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한반도에서제작된청자나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등의

전통도자기들은, 대부분이중국에서유입된도자제작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15세기말엽전남보성과고흥, 장흥등지에서주로제작되었던

초벌덤벙이들은 세계도자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도자양식으로, 우리선조님들에의해창안된이땅의독창적도자

제작기법 이었음이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의 [조선 분청사기의

원류를찾아서]조사연구로밝혀지게되었습니다.

초벌덤벙이사발 (일본명, 松平粉引, 大名物) 
15세기 조선, 구경 14.2cm, 높이 7.8-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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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통역, 도예가, 맨좌), 신수길(차도구평론가), 치우껑위(중국청화대학교교수), 강대규(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실장), 나선화(문화재청문화재위원), 나해철(중국고도자기연구가), 
윤영근(전남도립대교수), 조기종(도예가), 편성진(예원예술대교수), 송기진(도예가), 장선미(통역,도예가), 조광흠(언론인), 김종련(촬영감독)

2010 중국하북성자주요도요지현지조사

중국하북성한단자주요화장토도자기사금파리도편관찰
강대규(좌)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실장, 
나선화조사단장(우) 문화재청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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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좌: 송기진 (도예가), 주혜련(경기여고박물관자문위원), 나선화(문화재청문화재위원), 나해철(중국고도자기연구가), 리지엔안(복건성고고문물연구소장), 조광흠(언론인), 황인숙(문화재수리기술사), 
김동영(언론인), 윤영근(전남도립대교수), 장선미(통역,도예가)

2011 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도요지현지조사

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화징토도자기사금파리들에대한
리지엔안복건성박물관고고문물연구소장의설명

하북성 자주요

복건성 자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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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중한단시팽성요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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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한단시팽성요) [사발성형] 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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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한단시팽성요) [기물옮기는사람] 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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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운데 : 중국하북성한단시팽성요유적지에남아있는재래식도석분쇄기, 후방및우측 : 명·청대돔형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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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한단시팽성요청대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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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팽성요청대가마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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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자현관대도요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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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북성자주요자현관대도요지현지조사중국하북성자주요자현관대도요지생지덤벙사금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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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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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가마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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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가마유적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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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임하며

茶의고장인보성, ‘보성의차를담아낼수있는보성만의器가필요하다’라는단순한명제에서출발하여, ‘일본이세계최고명품이라인정하는, 보성덤벙이문화를복원하여

이를계승하고관련문화를확산시키자’라고말하기까지어느새십수년의세월이훌쩍지나버렸습니다.

“두손에감싸쥐기만해도다잡을수있는, 이작은그릇을만들어내는것이무에가그리어렵겠느냐?”

2000년 12월, 한국과일본의茶人들로부터신비한다완으로평가받고있는보성덤벙이의재현에도전하기위해, 오랫동안준비해온

도예과교수가되겠다는꿈을뒤로하고의기양양하게야인생활로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생각해보면, 그땐정말보성덤벙이의일본이

름“호조고비끼”외에, 보성덤벙이에대해아는것이아무것도없었던것같습니다. 물론이러한깨달음은보성덤벙이재현실패라는처절

한수업료를몇년동안이나지불하고나서야얻을수있었습니다.

“일본다도계에”대명물(大名物)“로지정되어있는이사발에는, 과연어떠한아름다움이깃들어있는걸까?”

“대학에서배워온조선분청사기제작기법으로는도저히호조고비끼가만들어지지않는데, 대체그이유가무엇인가?”

“호조고비끼가만들어졌던도요지는어느지역이며, 어떤재료를사용하였을까?”

“故무형문화재고현조기정선생님께서는왜도편을스승이라고하셨을까?”

“호조고비끼의호조(寶城)가한자로”보성“을나타냄에도불구하고, 왜사람들은고흥운대리를산지라하는지?”

“우리선조님들이만들어낸도자기임에도, 왜계속일본이름”호조고비끼“로명명해야만하는지, 이그릇을편히부를수있는우리말이름은없는지?”

“무안지역의무안덤벙이는왜보성덤벙이와제작기법이다른것인지?”

“도대체왜조선의선배님들께서는가마에서세번을구워내야만완성되는이런비경제적인그릇들를만들어야만했는지?”

“그렇다면보성덤벙이는한반도도자사중어느시대에속하는지?”

“세계도자문화종주국인중국에도보성덤벙이의제작기법인초벌분장제작기법은존재하지않는데, 그이유가무엇인지?”

“대학에서분청사기는조선시대에만만들어진우리나라만의독창적문화라고배웠는데, 고려시대유적인전남해남군산이면도요지에왜화장토가분장된도편이쌓여있는

지?”그리고“산이면분청사기와중국자주요에서만들어진화장토도자기가왜흡사한모양을하고있는지?”

셀수도없는수없이많은의문과고민속에서, 마치뭔가에홀린것처럼미친듯이한곳만보고달려왔던것같습니다. 이러한학구적,

현실적고뇌외에도말로는차마할수없는수많은우여곡절들이있었지만, 하나의문화를되살리기위해서는당연히따르는성장통이

라여기며보성덤벙이문화를복원시키기위한다양한소프트웨어구축에힘써왔습니다.  

그동안의연구성과를들자면, 

첫째, 일본의 大名物로 지정된 보성덤벙이사발를 재현하기위한 초벌덤벙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 그와

관련한재현기술확보와제작기법에대한학술적정리를이뤄냈다는것. 

둘째, 조선초기보성에서덤벙이가제작되었던가마터들중득량면도촌리일대에대한지표조사연구. 

셋째, 우리 선조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덤벙이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부를

수있는우리이름하나가없어일본인들이만들어놓은“고비끼”란말을사용하는것에크게상하여,

순우리말을활용해“덤벙이”라는명칭을조성연구. 

넷째, 보성덤벙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방대활용컨설팅 사업

선정및추진. 

다섯째, 보성덤벙이문화가오늘날다시되살아나는것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한 [韓·日심포지

엄] 개최추진및일본현지조사. 

여섯째, 재현된보성덤벙이작품들을한국과일본에보여주기위한“세계적인명품차도구보성덤벙이

한국·일본순회전”2회개최. 

일곱번째, 한·중·일덤벙도자문화의역사적배경과특징을알아보기위한“2010 韓·中·日덤벙도자

학술대회”중국북경칭화대학교.(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중국청화대학교공동개최) 

여덟번째, 중국화장토도자기의본산인하북성한단자주요현지답사. (2010년) 

아홉 번째, 동아시아의 도자교역의 중심지인 중국 복건성을 방문하여 화장토도자기의 흔적과 보성덤벙이의

제작기법인초벌덤벙장식기법의존재유무를확인하는답사를추진. (2011년) 

열번째, 보성덤벙이문화를전세계에알리기위해 11년동안한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경기,목포,보성

등),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태리등지에서보성덤벙이재현작품의전시발표를실시. 

열한번째, 이땅의전통덤벙이에대한성상및덤벙방식분류. 

이외에도그동안보성덤벙이문화의복원을위해수많은노력과열정을쏟아왔습니다만, 이번“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업은보성덤벙이문화를복원시키기위한최종단계의학술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라생각합니다. 이번연구를바탕으로[조선분청

사기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보고서 발간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보성덤벙이문화를 복원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전진기지인“보성덤벙이체험전시관”건립을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중국북경에서세계최초로화장토도자기만을주제로한 [한·중

화장토도자기 교류전]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한국 서울에서 [동아시아 분청사기 특별전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화장토도자기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제작된 다국적

문화였다’라는사실을국민들께보여드릴것이며, 초벌덤벙제작기법의[한반도독창론과미적우수성]을널리알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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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존 도자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초벌덤벙도자제작기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분청사기

(고려,조선)와 중국자주요화장토도자기에관한소개와, 그 동안학계에는잘알려져있지않았던조선초기전남보성에서주로제작되었던

초벌덤벙이에대한내용을담았습니다. 이를위해한국에서는나선화문화재청문화재위원, 최정희이화여대박물관학예실장, 한성욱민족문화

유산연구원장, 곽수령선생, 일본의학자히구찌아스시교수, 미즈카미카즈노리교수, 중국의리지엔안복건성박물관문물고고연구소장, 북경

칭화대학교치우껑위교수, 쟈오쉐펑자주요박물관장외여러선생님들께서연구관련지도와논문, 자료협조, 유적지·박물관안내등을지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국내, 외에서동아시아분청사기문화만을주제로다룬연구는많지않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인지이보고서에수록된

논문들간에도한반도분청사기에관한주장이나의견(고려시대화장토도자기를분청사기라고명명해야할지의문제, 한반도분청사기제작시기,

고려시대 산이면 분청사기유적과 중국한단자주요유적과의제작기법및문양의유사성등)이 학자들간공통된의견으로정리되어있는것은

아직까지없습니다. 

하지만이보고서에서주장하는요지인“초벌분장제작기법은우리민족의독창적기법”, ‘분청사기는조선만이아닌동아시아일대에서제작이된

민간생활도자문화’라는것에관하여서는, 이미국내, 외에발표된논문들과자료, 그리고이번보고서를위해작성된논문, 더하여중국하북성

한단자주요, 복건성진강자조요등지의현장을직접답사하여눈으로보고직접기록한것들을근거로기술할계획이어서, 주제에관한소개

자료로는부족함이없을거라여깁니다.  

작고하신전라남도무형문화재청자장古現조기정선생님께서는한국전통도자기의특성을“지역성”이라고저에게말씀하셨습니다. ‘산너

머에 자리 잡은 고을고을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춘 도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도자기를 지켜내는 힘이다.

각지역의비법을지키고계승, 보존하는것이한국전통도자기의명맥을잇는것이다’라는선생님의지도가, 오늘날이연구를하게된배경이자

제가사명감을갖게된이유이기도합니다. 경상북도무형문화재陶泉천한봉선생님께서는“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들을어느누구

라도반드시재현해야만한다, 보성에는호조고비끼라는명품도자기가있다. 삼전은그 것을계승해야만한다.”라고말씀하시었고, 園堂 길성

선생님께서는 보성덤벙이에 다가갈 수 있는 재료의 중요성과 가르침을 역설하시며, 고현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의 보성덤벙이문화가

올바르게복원되기를누구보다도소망하셨습니다. 

보성덤벙이를작게보면한지역에연고를둔생민간잡기정도로여길수도있겠으나, 눈을열어크게바라본다면, 지역에서발생한民間공예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지배계층의 까다로운 미감을 만족시킨 역사와, 오늘날 일본이 세계 최고의 명물이라 인정하며 칭송하고 있는

“보성덤벙이”가“우리한민족이창안해낸독창적인기법으로제작되었었다”라는사실을보게될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예수님과 천지신명께서 살펴주셨기에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마저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주시기를기원드리며, 보성덤벙이문화를복원할수있도록많은지원과격려를아끼지않으신정종해보성군수님과전라남도, 보성군관계자

님들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의회,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의위원님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2011년 12월 보성요에서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장 三田 송 기 진

초벌덤벙이기법으로만들어진주병. 
15세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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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Ⅰ머리말
도예에입문한후가장마음이뿌듯했던기억은, ‘조선분청사기는우리나라만의독창적장식기법이며, 세계에서이처럼자유롭게표현된도자양식은찾아보기어렵다’라는

공부를했을때와, ‘이땅의이름없는민초들에의해만들어졌던사발들이, 오늘날은 일본의국보와문화재들이되어있다’라는사실에대해알게되었을때다. ‘조선사발들

이일본의국보와문화재들로지정되어있다’라는사실하나만으로도, 20대청년도예가에게있어조선분청사기는반드시정복하고싶은대상이었다. 그래서부푼꿈을안고

일본인들이“이도(井戶)”라고 하는 일본국보가 된 조선사발,

“호조고비끼(寶城粉引)”라고 명명하는“보성덤벙이”를 재현하

기위해온열정을다바쳐도전하였다. 재현의전과정을전통방

식에입각해해내는것도무척이나고생되는일이었지만, 그렇지

만이보다도더필자를힘들게했던것은, 현재재현해낸사발들

이옛보성덤벙이와질적으로다르다는것을알아채지못한채,

재현이다된것같은착각을하며지낸시간들이었다.어느정도

시간이흐르고난후그차이가보이기시작했고, 그 점을해결

하기위해 무형문화재 陶泉 천한봉 선생님, 무형문화재 古現

조기정선생님(2007년작고), 길성요園堂길성선생님을찾아뵙고사사와지도를받게되었다. 은사님들의지도에의해“초벌덤벙제작기법”이라는세상에는잘알려져있지

않은조선분청사기제작기법을알게되었고,  수많은실험과연구끝에일본국보가된조선사발과大名物보성덤벙이사발의재현에도전하여, ‘국내와일본의원로’❶분들께

과분한평도듣게되었다. 

2000년대초보성덤벙이재현에대한지도를청하기위해古現조기정선생님을찾아뵈었을때, 선생님께서는“조선분청사기를올바르게재현하기위해서는, 해남산이면

진산리 도요지유적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화장토도자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하북성 한단의 자주요 화장토도자기 도요지를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는지도말씀을남기셨다. 필자는그때까지만해도분청사기가유일하게

조선에서만 제작된 도자기로 알고 있었다. 생경한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조선분청사기도제대로모르는상황에서, 어떻게중국의도자기까지관심을

두겠느냐’라는 막막함에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일본 센슈대학교 히구찌아스시 교수가 조선의 덤벙이❷도요지를 답사하기

위해보성을방문하였다. 

정작 지역민들도 보성덤벙이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멀리 일본에서

자비를들여우리지역의그릇을연구하겠다고찾아온것에감동해, 흔쾌히

현지안내와공동조사를수락하였다. 3년에걸친현장조사를바탕으로2006년에는공동(히구찌아스시,정철수,송기진)으로-보성, 고흥, 장흥덤벙도자에관한지표조사-를

내용으로일본에서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라는내용을발표를하기에이르렀다. 그러던어느날히구찌교수에게서‘화장토를이용한도자기는조선뿐만아니라 중국과

태국, 베트남등지에서도제작이되어졌었다’라는말을듣게되었다. 이번에는중국뿐만아니라동아시아전역에서화장토도자기가만들어졌다는주장이다. 처음엔너무나

도당황하였지만, 히구찌교수가보내준태국수코타이에서제작된“덤벙분장철화어문대접”의사금파리를확인하고나서야, 우리의분청사기역사를조금은넓게바라볼

필요를느꼈다. 

‘청자, 백자에이어이땅의분청사기마저중국의영향을받아만들어진도자기란말인가?’‘그렇다면이땅에서독자적으로창안된도자제작기법은

진정없다는말인가?’‘그동안내가알고있었던조선분청사기는뭐였나?’‘우리의조선분청사기문화를진정한세계적명품으로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에서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분청사기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이러한심각한고민들은, 필자가그동안가지고있었던조선분청사기에대한정체성을흔들기에충분했고,현장에서옛그릇을

재현하고있는사람이본연구에매달릴수밖에없는계기가되었다.  韓·中·日삼국의관련분야전문가들이자국의화장토도자기,

그리고덤벙도자와관련된사항에대해의견과관련내용을제시했으며, 관련연구를통해서‘한반도분청사기제작역사를재조

명해보고, 초벌덤벙제작기법은한반도의독창적제작기법“이라는것을, 대중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리하는것이이보고서

제작의목적이라할수있다.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들은, 전문학자가아닌보성덤벙이를재현하는전통도예가의입장에서기술된것이라

내용에부족함이많은것이사실이다. 그래서과학적분석이나고고학적인부분들은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채우려노력했다.초벌덤벙도자

제작기법의계승과보존을위한작은징검다리를놓는마음으로보고서제작에임하려한다. 

일본국보가된조선사발(日本名喜左衛門井戶, 日本國寶) 
16세기 조선, 구경 15.4-15.7cm, 높이 8.9cm

일본국보가된조선사발재현작품. 2004년. 송기진作

덤벙이사발 (日本名三好粉引, 大名物)
15세기조선, 구경 14.8cm, 높이 8.1cm 

❶ 석성우큰스님, 경원스님, 나선화문화재청문화재위원님, 한·일교류협회조만제회장님, 차 문화평론가신수길선생님, 차문화평론가김동현선생님, 차문화평론가이병인교수님,  故 무형문화재고현조기정선생님, 
무형문화재도천 천한봉선생님, 일본원로도예가다나카사지로선생등

❷덤벙이란? :기물을하얗게보이게할목적으로기물을백토물에“덤벙”담그거나기물에백토물을부어서장식하는분청자의한장식기법을나타내는순우리말로, 순우리말“덤벙”과“이”를결합한조합어임. 
(예 : 자배기, 귀때동이등).  [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들에우리이름찾아주기조사연구]. 송기진著.

대명물보성덤벙이사발재현작품. 2009년. 송기진作

태국수코타이도요지
생지덤벙분장철화어문대접. 15세기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4 PM  페이지27



풍뢰(風雷). 송기진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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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❸백토니(白土泥) : 백토를물에풀어개어서걸죽하게슬립상태로만들어놓은것.
❹ 大名物 : 일본 다도계에서국보급이거나국보급이상의가치를지닌대상(센슈대학교히구찌아스시교수說明)
❺ 小林公成, 1986年 .[名品茶碗]. 152p 世界文化社. 
❻ 2011년 11월 18일 조선일보기사 A16. [이사람“보성덤벙이”뿌리찾는도예가송기진씨, "초벌덤벙분청은우리의독창적기법“]
❼ 반건조 : 장식기법마다반건조상태는차이가있다. 덤벙질의반건조상태는성형한기물의굽을깍는 2차성형이완료된후부터완전히건조되기까지의중간정도의시기.

Ⅱ본문
1. 초벌덤벙분청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 도자제작기법

초벌덤벙분청을설명하기에앞서, 본문의이해를돕기위해덤벙도자에관한몇가지의관련용어설명이먼저필요해보인다.

내용중“덤벙이”라는용어가자주등장한다. 구어적표현인“덤벙이”는, 기물을하얗게보이게할목적으로기물표면에백토니(白土泥)❸를붓거나, 백토니에기물을“덤벙”

담궈장식한도자기를뜻하며, 순우리말“덤벙”과“이”를결합한조합어이다. 덤벙이는전통적인우리그릇이름조성방식에따라만들어졌다. (예:자배기, 귀때동이, 왕기,

보시기, 뚝배기등).

일본에서흔히최고의덤벙이를명명할때대명사처럼쓰이는말이“호조고비끼(寶城粉引)”이다. 호조고비끼는우리

말로는“보성덤벙이”이며, 이는“보성에서만들어진초벌덤벙분장도자기”를뜻한다. 보성덤벙이는초벌이된기물에

덤벙질를실시하는초벌덤벙방식으로만들어지는데, 가마에서최소세번을구워내야만완성되는매우까다롭고실패

율이 높은 도자제작기법이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초기(15세기 중엽)에 조정의 지시에 의해 민간의 백자 제작과 사용을

금했던시기가있었는데, 보성덤벙이는이시기에갑자기출현하여한세대정도만제작이된매우희소성이높은도자기로

알려져있다. 초벌덤벙제작기법으로제작된덤벙이사발들은, 임진왜란전에일본으로건너가일본지배계급의茶會에서말차를

마시는찻사발로사용되면서유명해졌다. 그중일본다도계에서대명물(大名物)❹로지정된덤벙이사발들중한점인(三好粉引, 讀音

미호시고비끼)는‘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소장했었다’라는기록❺이남아있으며, 현재는일본다도계에大名物 2점(日本

名松平粉引, 三好粉引), 中興名物1점(日本名楚白)이지정되어있고, 酒器의분야에서는세계최고의명품으로평가받고있다.

초벌덤벙제작기법은세계도자문화의종주국인중국에서도찾아볼수없는우리민족고유의독창적장식기법❻으로, 최근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에의해이기법에대한

학술적정리가이루어졌고, 관련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을국내, 외에서폭넓게수행하고있다. 하지만초벌덤벙제작기법자체가지나치게비경제적인제작공정과높은

실패율, 수요층의한계로인해, 제작현장에서도제작을기피하게되면서점차로사라져갈운명에처해있어, 보존과계승이절실하게필요한전통도예제작기법이다. 

1) 초벌덤벙도자제작기법에 대한 이해

(1) “생지덤벙이”와“초벌덤벙이”의말뜻은?

①생지덤벙이: 기물(器物)을하얗게보이게하기위해, 반건조❼된기물에덤벙질을실시하여제작된도자기를뜻함. 

“생지덤벙분장”은중국에서기원이되어 11세기에한반도서남해안으로유입된장식기법으로, 그자체로흰색성상을가진그릇을얻기위한시도에서출발하여, 여러분청

사기장식기법(철회,박지,조화등)을시도하기위한토대가되는장식기법으로발전한다.

②초벌덤벙이: 철분이다량으로함유된태토로제작된기물을백자처럼만들어내기위해, 초벌을한기물위에덤벙질을실시하여제작된도자기를뜻함. 

“초벌덤벙분장”은철분이다량함유된태토를사용하여성형한기물을백자처럼만들어내기위한도자제작기법으로, 초벌을한기물에덤벙질을실시한후, 다시가마에

넣어불질을하고, 기물을다시가마에서꺼낸후유약을입혀또다시가마에넣고불질을해서완성하는도자기로, 총세번의가마소성을실시하는도자제작기법이다. 

이“초벌덤벙제작기법”은세계도자문화종주국인중국에도없는, 우리선조님들께서창안하신독창적인도자제작기법이다.

(2) 민요(民窯)에서이미백자가만들어지고있던시기에, 백자를닮은분청사기인초벌덤벙이가왜굳이만들어져야했는지?

①초벌덤벙이가만들어지게된시대적배경

“초벌덤벙이”는“비경제성”과“고난위도의전문성”, “높은실패율”등으로인해, 대량생산을통해요장을운영해나가야만하는조선초기“민요(民窯)”운영방식에서는도저히

시도되기 어려운 도자제작기법 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보성과 장흥에서 최초로 제작이 시도되었고, 그 후 인근의 고흥 운대리로 이주하여 제작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근거로, 두지역에서사용된덤벙이유약을들수있는데, 보성지역에서제작된덤벙이는재가많이함유된유약을쓰는반면에, 고흥운대리의덤벙이는재보다는

패석회와장석질이많이함유된유약이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역사적으로, 유약의시작은재유가먼저이고, 그다음에문양의선명도를위한장석유가개발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본문에관련논문을통하여자세히설명하겠다. 초벌덤벙이가제작된시대적상황을이해하기위해서는, 경기도광주관요(1469년)가개요하기바로몇해전, 조선

왕조실록에기록된다음과같은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다.

덤벙이사발 (일본명, 松平粉引, 大名物) 
15세기조선, 구경 14.2cm, 높이 7.8-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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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12년 (1466) 

①세조039 12/06/07(병오) / 백자기의일반사용을금하다. 

공조(工曹)에서아뢰기를, “백자기(白磁器)는진상(進上)과이전에번조(燔造)한것을제외하고는지금부터공사간

(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

罪)하도록하고, 또공물(工物)을정하지말고서공사(公事)를빙자하여사사로이제조하는폐단을방지하며,

무릇백토(白土)가산출(産出)되는곳은소재읍(所在邑)으로하여금도용(盜用)을금하고빠짐없이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8 집 25

면,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❽

위의내용으로알수있듯이, 1466년이후한동안은일반민수용사기가마에서더이상의

백자기를제작을할수없었을뿐아니라, 지방관청의관리하에겨우진상을위한백자

생산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이러한 방침은,

지방민요의입장에서는사그막의최대수입원이사라지는청천벽력과같은상황

으로다가왔을거라여겨진다. 하지만수요자들입장에서는어두운계열의옹기나

분을바른사기보다는당연히음식의풍미를더할수있는백자기의수요가계속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백자기의 제작과 사용을 금하라는 조정의 명을 어길

수도없는이러한난감한상황속에서, 사그막에서는오직살아남기위한고육책

으로“백자가아닌백자”를만들어낼수있는기술을연구하게되었고, 그결과로

“초벌덤벙도자제작기법”이출현하게된것이아닌가짐작해볼수있다. 

하지만한세대이후에조선왕조실록(1510년)에기록된내용을살펴보면, ‘이미조선사

회에백자가널리성행하였다’라는기록이발견되는것으로미루어봐, 초벌덤벙이의제작

기간은약 30년 정도로추정된다. 이러한내용을뒷받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들수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粉引(讀音, 고비끼, 우리말 덤벙이)가 고가에 거래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희소성이며, 그들 또한 호조고비끼를 약 3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제작된 도자기로 보고

있다.’❾라고말하는의견이일본사회에서도오래전부터있어왔다. 그들이위와같은추정을통해서그러한

생각을갖는지는확인하지못했지만, 제작기간이짧을것이라는것에대해서는필자와의견을같이하고있었다.

직접보성덤벙이를재현하는필자의입장에서도, 가마에서최소세번을구워내야만하는민간생활용기의

제작은조선초기민요에서는도저히상상할수 없는제작요건이기에그 제작기간은매우짧았을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당시의민수용백자나옹기, 분청사기등은대개한번, 많게는두번의가마소성만으

로도완성시킬수있는제작기술을갖추고있었기때문이다. 그리고그제작시기가짧았을것을추정할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은, 조선 초기 사회의 백자문화가 지금의 인터넷문화처럼 백성들의 열열한 지지가

있었다고한다면, 조정에서도계속해서백자기의사용을금할수는없었을거라여겨지며, 위의조선왕조

실록(1510년)의 기록이쓰여지기전이미초벌덤벙이는그제작을멈췄을가능성이충분하리라판단된다.

따라서초벌덤벙도자제작기법의출현은, “조선조정의민요(民窯)의백자제작금지령“으로생계가막막해진

사그막의장인들이, 요장의활로를위해서절박하게선택한고육책이었다”라는것을생각해볼수있겠다.

이는조정의지시도이행하면서사그막의운영도시킬수있는절묘한방책으로“백자가아닌백자”를만들어

낼수있는“초벌덤벙분장제작기법”이출현한배경으로추정된다.

②초벌덤벙이가만들어지게된제작기법적배경

㉠초벌덤벙이는생지덤벙이보다백색도가뛰어나다

덤벙이는기물에백토니를부착시키는것이관건인장식기법입니다. 백토니는카오린(Al2O3ㆍ2SiO2ㆍ2H2O)을주성분으로하는데, 순수한카오린은백색도가높은대신에

점력이떨어지는단점이있다. 그래서생지덤벙이는기물에백토니를부착시키기위해, 백토니에접착력을증가시키기위한시도로와목이나목절점토같은클레이계열의

강력한점질성분을첨가한다. 하지만이때첨가된점질로인해, 생지덤벙이에사용되는백토니는순수한카오린이가지는백색도보다그밝기가떨어지게된다. 그래서일반

생지덤벙분장기법이시도된분청사기가기물의색은하얗게보이나, 백자와는다르게느껴지는것이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다. 그렇다면초벌한기물에덤벙이를실시하는

이유는무엇일까? 전통방식으로수비된점토를이용해성형한기물을가마에넣고초벌을하게되면, 기벽내에포함되어있는미세한불순물들이열에의해타서없어지게

❽조선왕조실록세조 12년(1466년) 기록 (재)세계도자기엑스포도자정보자료)
❾ 구술 : 센슈대학교히구찌아스시교수

초벌덤벙이주병. 15세기. 조선

초벌덤벙이술잔. 15세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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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때 기벽은 그만큼의 기공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초벌을 통하여

기벽에 남아있던 보이지 않는 수분이 완전히 증발함으로 해서, 기물자체가

어느정도의흡수력을갖추게된다. 즉초벌덤벙이는어느정도흡수력을갖춘초벌

기물위에덤벙질을실시하기때문에, 점력이부족한순수한카오린만으로도덤벙질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초벌덤벙질로 인해 얻어지는 기물은 백자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이된도자기도있을뿐만아니라, 그릇을깨보기전에는백자인지, “초벌덤벙이”인지구별

해내기가어려운정도의기물도만들어지게된다. 하지만초벌덤벙이는고도의숙련된기능을요하는

제작기법으로, 조금이라도 백토니가 두껍게 덤벙질이 된다면 백토가 건조 중에도 갈라지거나 뜨게 되고,

소성이 끝난 후에는 태토와 백토사이의 수축비가 달라 전부분이나 몸체의

한 부분에서 덤벙질된 백토가 떨어져 나가기가 쉽다. 또한 백토니가 얇게

덤벙질이 되게 되면 태토에 색이 백토 밖으로 비쳐나게 되어 백색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로발생한다. 여기에더해유약과가마안불길의영향에의해처음의제작의도와는

다른결과가다양하게나타나는, 즉실패율이매우높은도자제작기법이다.

㉡초벌덤벙이는생지덤벙이에서발생할수있는“삼투압에의한기물주저앉음현상”을극복할수있다.

덤벙이의가장큰문제점은기물에서보이는백색도를높이기위해, 기물에가능한한두꺼운백토물을입히려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는 생지덤벙이의 가장 큰 문제점인“삼투압에 의한 기물 주저앉음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생지덤벙이는기물의전체를덤벙질하는것이매우불편한기법으로인식되고있으며, 조선분청사기도요지에서발견되는

사금파리들을보더라도생지덤벙으로제작된기물들은거의다반덤벙이로확인된다. 이에반해초벌덤벙이는생지덤벙이의

이러한결점을보완해주는장점이있다. 이미초벌이된기물은삼투압에의한영향으로무너져내리는일은없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이유로초벌덤벙이를시도하였다는것은과한상상이며, 생지덤벙이도덤벙질이어느정도숙달되다보면

소형기물같은경우는기물전체에덤벙질을실시할수있는단계에도달하기도한다. 그렇지만이러한생지덤벙질은불량률

발생과작업공정에과도한증가를불러올수있기에대량생산을위한민요에서시도가많지는않았을것으로여겨진다.

㉢백토가매우귀했던조선시대에초벌덤벙이는또하나의대안이아니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백토가 좋은 곳을 황해도 봉산, 강원도 양구, 평안도 선천 등을 들고 있다. 백토가

등장하는 내용마다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백성들의 백토 채취가 매우 곤욕스러운 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정상부근에암석의형태로있는백토의채취는백성들로서는농사일을모두제쳐두고해야만하는큰고역으로자리잡고

있었으며, 지방관이백성의편에서서조정에백토채취를중단하게해달라고하는상소를올리기도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지방에 파견된 백토채취 담당관리를 백성들이 백토굴에 매장시킨 사건도 기록이 되어있을 정도다. 이토록 귀한 백토가

다량 사용되는 백자의 제작보다는, 백토를 소량으로 사용하면서 백자맛도 낼 수 있는 초벌덤벙제작기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릇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백자는 한 번의 가마

불질로도얻을수있는반면에, 초벌덤벙이는세번을시도해야얻을수있다고한다면, 차라리백토가많이매장된점토

광맥을찾아그곳에서민수용백자를만들지, 저가의민간용기제작을위해높은불량률을감수하면서까지가마에서세번

까지구워내야만하는제작과정을선택하지는않았을것이라판단된다. 

㉣보성도촌리요지는그주변일대가맥반석광맥으로둘려져있는데, 혹이것이초벌덤벙기법출현이유일까? 

맥반석이풍화된점토는철분이다량으로함유되어있기에내화도가일반점토보다낮다. 그릇성형에사용된맥반석점토는

1260℃를넘어가면점토가타면서끓어오르게된다. 그래서일반분청사기장식기법인귀얄, 인화기법

보다는덤벙기법으로의제작이더맞을것같다는생각도해보았지만, 대개분청사기가 1200℃근

처에서소성되는것을 감안한다면이도초벌덤벙이의선택이유로는근거가부족한것같다. 오

히려역으로, 도촌리윗사그점골과아랫사그점골의점토는맥반석의풍화물이기에태토에다량의철

분이함유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그래서이태토를활용하여백자가아닌백자를만들어내는초벌덤

벙제작기법을시행하게되면겉만백자로보일뿐기물의내부는백자의태토가아닌것이확연하게구분된다.

이러한특이성으로인해‘백자기의제작을금하라’는조정의간섭에서벗어나가마의운영을더편히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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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않았을까?라는비약에가까운추정도해본다. 이러한추정이가능한이유는중국의생지덤벙이나무안지역의생지덤벙이를살펴보면보성

덤벙이와는다르게태토의백색도가매우높은것을알수가있다. 또한보성득량면도촌리에일제강점기신작로공사와석산개발, 도촌

저수지조성공사로유실된것외에현재까지흔적이남아있는도요지5기중이곳들모두에서초벌덤벙이가구워졌다는점과도요지에서

발견되는사금파리의대부분이완전덤벙이들이며, 미량의귀얄과반덤벙이, 백자편등이존재하기때문이다.

(3) 보성덤벙이가초벌덤벙이라고말하는근거는무엇인가? 

(생지덤벙이와초벌덤벙이의구별을위한관능기초)

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들을재현하면서얻은깨달음중하나는, 민요(民窯)에

서서민들의생활용기로제작되었던조선사발들은하나의양식이나형태에머무르지않고,

수많은변화와다양한형태및성상을갖추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옛조선의덤벙이를

말할때도, 딱히“조선덤벙이는바로이것이다”라고말하는것자체가“매우어려운일이

다”라는생각을해본다. 생지덤벙이와초벌덤벙이또한이땅의민초들에의해제작된민수용그릇으로, 그것들의구분은도자기를만드는

사기장이나도자기감정가들에게도그렇게까지쉬운일은아니다. 왜냐하면기물에입혀진백토가가마안에서고화도의불을만나면, 기벽과

백토, 유약이용융에의한융착을하게되기때문이다. 그래서1170-1180℃정도의화도에서구워진덤벙이는구분이쉽지만, 1250℃를넘어

가게되면, 관능적으로는구분이어려운것이사실이다.

초벌덤벙이그릇들에서보여지는빛깔만을예를들어보더라도, 대략적으로4가지정도의성상을갖추고있다. 

첫째불투명백유가두껍게시유되어백자와똑같은성상을갖추고있는유형, 

둘째두껍께덤벙질된백토위에투명도가있는유약이시유되어보기에는시원스런백자에가까우나, 백자와는왠지다소이질감이느껴

지는유형.

셋째재가다량함유된유약이입혀진기물이, 환원불을만나서연초록계열의성상을지니고있는유형.

넷째재가다량함유된유약이입혀진기물이, 산화불을만나서연노랑계열의성상을지니고있는유형.

이외에도그릇에연기가입혀졌거나, 중성불을만나요변이발생하여다양하게보여지는성상등이많으므로, 이덤벙이분야또한딱히

“이것이초벌덤벙이나생지덤벙이다”라고단정짓기는어렵다. 하물며빛깔하나만으로도이럴진대, 그다양한형태와굽의생김새, 재료적

특성등을다이야기한다면정말조선사발은말그대로“자연과한몸”이라고할만큼, 수많은변화와다양함을지니고있는것같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생지덤벙이와초벌덤벙이를애써구분하자면다음과같은몇가지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생지덤벙이는대개기물의외부면(굽안쪽제외)만을덤벙질하고있으나, 작은크기의기물(사발등) 같은경우내부의전체면과외부

면의상부까지덤벙질을한다. 하지만초벌덤벙이는기물의전체면(굽안까지포함)을 다덤벙질을실시하는것이생지덤벙이와다르다고

할수있다. 그래서기물의전체면이덤벙질이되어있으면일단초벌덤벙이로분류할수있다. 

둘째, 대개생지덤벙이는태토에입힌백토의접착력이좋아유약과백토, 태토가한몸처럼보인다. 하지만초벌덤벙이는백자처럼딱딱한

느낌의고순도의백토질위에투명한유약이입혀져있는것처럼보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래서

첫째의요건을충족한그릇에한해둘째요건의기준을접목해봐야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부합한다라고해서다초벌덤벙이로생각할수는없다. 일반적으로

“초벌덤벙이의백색도는생지덤벙이의백색도보다대체적으로좋다”라고하는

정도가성상적인차이지만, 어떤초벌덤벙이들은생지덤벙이와백색도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그릇들도 있다. 그렇지만 백색도가 좋은 초벌덤벙이들 중에는

덤벙질된백토의느낌이상아에서느낄수있는색감과분위기가난다. 

셋째, 백색도에서그차이를알수없을때구분방법으로흔히사용되는것이덤벙이

그릇에물을부어보는방법이다. 초벌덤벙이로제작된그릇들에입혀진백토는생지덤벙이

보다점력이약해그만큼흡수력을더가지고있으며, 유약의표면에생긴핀홀(바늘구멍)으로

수분이 흡수되어 곧바로 순식간에“물꽃”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생지덤벙이와 다른 또 하나의

차이로본다. 하지만이것또한모든초벌덤벙이가바로물꽃을보이는것은아니며, 잘익은덤벙이일수록

천천히물꽃이피어난다. 이때발생하는물꽃현상으로인해, 초벌덤벙이찻사발의최고의미라할수
초벌덤벙이사발찻물현상. 15세기 조선

귀얄사발. 15세기. 조선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4 PM  페이지32



있는“찻물현상”이갖춰지게되는것이다. 이찻물현상은오랜시간동안매일사용하면서천천히세월과

함께그릇의백토에찻물이들어가는것이정석이다. 명품초벌덤벙이를구분하는요건으로첫번째로드

는것이바로이찻물현상이그릇에서보여지는속도다. 초벌덤벙이의감상기준중기물에찻물이빨리스

며들어“찻물현상”이짧은기간내에갖추어지는덤벙이를오히려하품으로취급하는데, 그이유로드는

것이“찻물현상의 즐거움을빨리느끼면, 그만큼빨리질리기때문”이라말하고있다. 

넷째, 초벌덤벙이는 사용을 하다보면 가끔 유약이 탈착된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기물에 입혀진

백토를 손으로 문질러보면 백토가루가 벗겨지거나 손에 묻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초벌덤벙이는 생지

덤벙이와 다르게 백토물에 점질을 첨가하지 않기에 점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초벌덤벙이의

백토는 소성 후에도 생지덤벙이의 백토처럼 기물에 부착되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손으로

백토를 문지르면 손에 백토가루가 묻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생지덤벙이의 백토는 그

자체로 강한 점력을 갖기에 덤벙질 된 백토가 잘 뭉쳐져 있고, 손으로 벗겨내려 하여도 이미 기벽과 한

몸에가까운상태가되어쉽사리떨어지지않는것이특징이다. 

다섯째, 이부분은초벌덤벙이의존재를가장확실하게알수있는요소라고할수있다. 기물에덤벙질을

실시하다보면무의식적인상황에서기물에백토가입혀지지않은상태의기물이나오기도하는데, 무지

현상이란이때의백토가입혀지지않은부분을뜻하며, 다도에서는백토와기벽간의무지현상에서보여지

는선과면의대비감, 그리고태토에서비쳐지는속살등을덤벙이사발에서가장먼저느낄수있는감상

폭으로여긴다. 이덤벙이사발들의무지현상을세심하게살펴보면, 백토과입혀진부분과입혀지지않은

곳에미세한유면차이가만들어져있는것을볼수있다. 이점이바로초벌덤벙이에서만볼수있는자연

스러운특징이라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되는이유는, 태토로형성된기벽과덤벙질된백토가의

성분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초벌덤벙이는최소세번의가마불질이필요한데, 초벌한기물에백토니를덤벙질한후백토니를기물에

부착시키기위해두번째의가마불질을실시한다. 이때가마에서발생되는높은열에의해기벽과백토니는

소성수축을 하게 되나, 두 물질의 구성성분이 다르기에, 이뤄지는 소성강도 또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성격을갖춘기물에유약을입히게되면, 입히는유약은한종류이지만그유약을흡수하는기벽은

두종류로, 서로다른흡수력을가지게된다. 그래서자연히두성분간의흡수차이로인해입혀진유약이

두께차이를갖는것이다. 생지덤벙이에서생기는무지현상에서는이러한확연한유약층을보기가어렵다.

그리고태토에서비쳐지는속살을감상폭으로여긴다. 조선초기의덤벙이가여러번에걸친다회덤벙이

라면 이런 무지현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최소 4번의 가마불질을 해야하는

다회덤벙은조선초기민요에서일반백성들을위한생활자기로는시도되기가어려운기법이다. 이덤벙

이사발들의무지현상을세심하게살펴보면, 백토과입혀진부분과입혀지지않은곳에미세한유면차이가

만들어져있는것을볼수있다. 이차이는초벌덤벙이기법으로만들어진무지현상만이가질수있는자연

스러운특징이라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되는이유는, 태토로형성된기벽과덤벙질된백토가의성분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이 두 물질의 성분이 다르기에, 가마에서 구워지는 소성강도 또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입히는 유약은

한종류이지만, 그 유약을흡수하는기벽은두종류로, 서로다른흡수력을가지게된다. 그래서자연히

두성분간의흡수차이로인한, 입혀진유약이두께차이를갖는것이다. 생지덤벙이에서생기는무지현상

에서는이러한층을볼수가없다. 

여섯째,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초벌덤벙이가 원래 의도대로 완전히 백자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이그릇은관상적으로는구분이어렵다. 왜냐하면, 기물의외관이백자와똑같기때문에, 이그릇을깨서

유약과백토속에감춰진태토를확인하기전에는덤벙이인지조차모르기때문이다. 하지만초벌덤벙이로

제작된그릇들중백자와똑같은성상을갖춘그릇은찾아보기가매우어렵다.

(3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초벌덤벙이사발에서보여지는무지현상의특징. detail

초벌덤벙이사발에서보여지는무지현상의특징. detail

초벌덤벙이사발이오랜사용에의해
자연스럽게백토가탈착된부분. detail

생지덤벙도자에서보이는백토가강한
점력에의해견고하게부착되어있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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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벌덤벙이는세계도자문화의종주국인중국에도없는우리민족의독창적기법

이땅의초벌덤벙이도요지등에대한지표조사와재현기술을확보한후, 과연초벌덤벙이가우리나라도자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기존에 정립된 분청사기 관련학설에서처럼, 덤벙이의

제작시기가분청사기가백자로넘어가기바로전의시기인지, 아니면일본인학자들이발표한 1390년경인지를

알아봐야할필요가생겼다. 이와관련해이땅의분청사기제작사를살피던중, 지금까지는우리사회에서크게

주목받지못했던고려시대분청사기제작사에관하여살펴볼필요를느꼈고, 이를위해전남해남산이면화장

토도자기유적과중국북방의자주요화장토도자기관련유적을주목하게되었다. 

또한 앞서 무형문화재 고현 조기정 선생님의 지도말씀인“조선 분청사기를 올바르게 재현하기위해서는 중국

자주요화장토도자기를반드시살펴봐야한다”가유훈처럼필자의가슴에남아, 2010년 10월중국북경청화대

학교에서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칭화대학교 도예과 공동주최로 [한·중·일 덤벙도자 학술대회]를 개최

하게되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국 측 인사들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나선화, 국립부여박물관장 강대규, 전남도립대학교

윤영근교수, 송기진등을포함한11인이었다. 세미나의내용은주로중국자주요화장토도자기와조선분청사기,

일본미시마에대한관련연구를주로다뤘다. 그런데세미나도중문득‘뭔가가이상하다’라는생각이자꾸만

들었다. 중국화장토도자기문화를발표하는데있어서, 초벌덤벙이에관한언급은한번도이뤄지지않은채, 오직

반건조된생지기물에화장토를입히는덤벙기법과장식을하는철회, 박지, 조화기법이시문된생지덤벙이만을

이야기하는것이아닌가? 

(3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고려초-중기도자유적인전남해남산이면진산리도요지
화장토도자기사금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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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도자문화의 종주국인데 설마 초벌덤벙제작기법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혹시라도 몰라서 중국 측 책임자인 칭화대학교 치우껑위 교수에게“중국의

화장토도자기 역사에 초벌덤벙이가 존재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중국 민간도자사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치우교수의 답은“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초벌에

분장을시도했던도자기는보지못했다”라는것이었다. 

필자는실로깜짝놀라고말았다. 한반도도자기의대부분이중국의영향을받은것이며, 지금이세미나에서거론되는한반도분청사기장식기법대부분도중국자주요

화장토도자기와연관이있다고밝혀지고있는시점에서, 조선의민초들에의해만들어져일본의국보급명품인대명물로지정되어있는우리초벌덤벙이의존재가중국역사에는

없다니이게어찌된일인가싶었다. 그렇다면한반도에서제작된초벌덤벙이가, 중국에는존재하지않는기법으로, 우리선조님들께서창안하신독창적인도자제작기법이란

말인가?

(3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화장토가분장된위에철화가시도된철화용문항아리. 중국 북방자주요. 元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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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중학술대회와관련된행사로하북성한단자주요화장토도자기답사를추진했는데, 중국화장토

도자기를직접눈으로확인할수있는기회였다. 이윽고한단에도착해요·송·금·원대에제작된자주요

화장토도자기를대면하는순간, 그동안‘분청사기는우리나라만의독창적문화유산’이라는주장을믿어왔던

내가너무나도한심했었다라는생각에온몸에힘이빠져나가는것을느꼈다.

자주요는 하북성 한단과 관대지역의 전체 요장을 이르는 말로, 그 규모가 실로 놀라웠다. 더욱이 과거의

전통도자유적과그후예들의작업이현재까지도그대로보존되고이어지고있는모습이, 외침이잦아전쟁의

상흔속에대부분의전통도자문화유산이절맥된우리나라에서는찾아보기힘든광경이었다.   

자주요의작업장들을둘러보면서, 해남군산이면진산리에서출토된유물의기형·장식문양등과거의흡사한

형태와문양을갖춘도자기가눈앞에서만들어지고있는것을보니참으로기가막힐노릇이었다. 마치1,000년

전의과거로돌아간느낌이랄까? 

아무튼중국화장토도자기의전남서해안유입에대한근거를현장에서살피며, ‘제작기법이조선분청사기와

별다를것이없구나’라고생각하고있을무렵, 필자는중국도자역사속에서초벌덤벙이의존재유무에관해서

다시한번살펴야한다는의지가되살아났다.  

그래서자주요에서전통도자기를재현하고있는강소성(江蘇城) 공예미술명인張正中선생에게중국의도자

제작기법 중 초벌덤벙이의 존재유무에 관해 문의한 결과, 그에게서도 역시“중국에는 초벌덤벙이의 존재가

있을수없다”라는답변을들을수있었다.

현재중국의전통화장토도자기를재현하고있는작가들이혹옛전통기법을다알지못해서그럴수도있겠다

싶어, 한단시박물관과자주요박물관의유물들을살펴보았으나, 역시나초벌덤벙이의존재를확인할수없었다.

자주요박물관장인 쟈오쉐펑(敎學鋒)선생은 자주요 화장토도자기 제작기법에

초벌덤벙이가있을수없는이유에대해서다음과같은설명을남겼다. 

“자주요는 중국의화장토도자기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 곳 화장토도자기의

특징은 백지분장위에 철사를 이용해 세밀한 그림을 그려내는 철회가 널리

성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물을 초벌 한 위에 백토분장을 하게 된다면,

초벌 된 기물의 흡수력에 의해 붓질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자주요도자기는초벌덤벙이가있을수가없습니다.”

(3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하북성한단자주요관대요지덤벙도자유적조사. 
전남도립대학교윤영근교수(좌),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실장강대규(우)

한·중·일덤벙도자학술대회세미나

자주요생지덤벙도자사금파리 1

자주요생지덤벙도자사금파리 2

중국하북성한단자주요철화침. 宋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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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도자문화들중중국의영향을받지않은것이없을정도인데, 한반도에서제작된초벌덤벙이가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장식기법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에 힘든 답사일정

속에서도가슴이벅차올랐다.

하지만 중국은 넓은 나라이다. 한 성의 규모가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자주요가중국화장토도자기의본산이라할지라도, 중국북방의도자기로분류된다. 그래서

중국 남방의 유명요장인 복건성 자조요, 장시성 길주요, 호남성 창샤요에 화장토도자기에 관한 정보가

필요했다.

2011년중국남방지역에서한반도와가장많은교류가이뤄졌던지역중한곳으로꼽을수있는복건성에

대해논의하고, 복건성 화장토도자기에 관한 조사계획을 세웠다. 조사단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나선화,

전남도립대학교윤영근, 경기여고박물관자문위원주혜련, 송기진포함8인으로꾸려졌다. 

복건성박물관문물고고연구소장인리지엔안선생의안내로진강지역에위치해있는자조요를답사하였다.

자조요 화장토도자기 역시 한단 자주요의 화장토도자기와 유사한 생지덤벙이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이

지역도역시초벌덤벙이의존재를확인할수없었다.

(3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자주요장인의생지덤벙분장시연 분장이끝난기물

장식사들의문양작업시연

재현된작품을살피는답사단

공방에서재현된송대화장토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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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수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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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의초벌덤벙이의존재유무에대해리지엔안소장은다음과같은말을남겼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 도자유물에서는 생지(반건조) 기물에 화장토를 분장하고 위에 녹유나 황유를 바르기

위해초벌을실시한것은있었으나, 초벌한위에분장이된유물은발견할수없었다”

조사단을이끈나선화문화재위원은“경제성을절실하게추구하는중국의도자기문화에서는, 가마에서3차례나

구워내야 하는 비경제적 제작방식인 초벌덤벙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초벌덤벙방식의

도자장식기법은중국에는없는한반도만의독창적장식기법”이라고평가했다.

2010년 중국 [한·중 화장토도자기 학술대회], 하북성 한단 자주요 현지답사와 2011년 복건성 진강 자조요

현지답사를통해중국의화장토도자기문화를살펴보고필자가얻은결론은도자기는역시산업이라는것이다.

산업은철저하게경제성과생산과판매를염두하는것이어서, 중국의수많은도자기들이경제성을이유로가마

에서한번에구워내는방식의도자생산방식을유지했던것은어찌보면너무나당연한것이다. 현대는가스나

전기를이용한가마와요업재료의발달로여러가지방식의예술도자를만들어낼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이러한상태에서도일반생활자기생산을위해가마에서세번을구워내는것은개선시켜야할공정으로여겨지고

있으며, 전사지를이용한작업을할경우가아니면거의시도되지않는다.

하물며중국북방의자주요에서원추형가마안에갑발을이용하여하나씩그릇을넣어높게쌓아재임을하고,

나무를연료로 7일에서보름동안을구워내는방식의제작 기법에서, 일반서민들이사용하는화장토도자기를

생산하기위해가마불질을세번씩이나한다는것이가당키나한말인가? 혹한번에그릇을구워낼기술이없

었다면 몰라도 말이다.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통해, 중국에서는 초벌덤벙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희박하고, 존재가불가능에가깝다고판단한다.

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도요지에서바라본전경

명·청대자주요가마전경

명·청대자주요가마내부갑발적재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5 PM  페이지39



역시나한반도에서초벌덤벙이가만들어질수밖에없었던이유도,

앞선 기술한 것처럼 조선 조정의 정책변화에 의한 독특한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생겨나게 된 순리에 맞지 않는 도자문화일 뿐,‘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 초벌덤벙도자제작기법이 시도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여겨진다. 

전술한바와 같이 초벌덤벙이는 많은 불완전함을 안고 있는 도자기이다.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표면의유약이벗겨지거나백토가떨어지는경우도발생이되고, 하물며기벽에

음식물의수분이흡수되어물이들기도한다. 한마디로식기로서전혀적합하지않는그릇이다.

이러한 원초적인결점을안고있는초벌덤벙이가세상에서유명하게된것은, 조선 초에당시

지역에서생산되는 초벌덤벙이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 인물들과 일본 지배계급이 향유했던 다도

(茶道)문화의 영향이었다. 그 근거로 일본의 대명물이 되어있는 三好덤벙이사발은 사실 임진왜란

전에보성인근밀양박씨의묘에서출토가된그릇이었다는기록이현재까지남아있다. 이사발을일본인

들이 가져다가 도요토미히데요시에게 진상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 다도계에 대명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초벌덤벙이를재현하는도예가로서, 이三好덤벙이사발의위대함은차마말로다하기어려운경지라고

말하고 싶다. 사발의 조형감, 백토의 두께, 유약의 절묘함, 환상적으로 안정된 모양의 무지현상 등 한마디로

재현이불가능한경지의그릇이라할수있다. 

아직까지이사발을능가하는재현작은 한국이나일본그어디에서도만들어지지못했다는것이하나의반증이다. 당시는수많은덤벙이사발

들이있었을것인데, 무덤 속에 잠들어있는 고인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발들 중 이 사발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었는지 실로

놀라지않을수없다. 조선의민초들이백자를대신하기위한생계수단으로고뇌속에선택한결과인초벌덤벙이들이, 본래의목적인식기에

서벗어나茶를담는茶器와술을담는주기(酒器)의분야에서사용되면서세계최고의대우를받고있다. 천하제일명품을만들어

낸조선의선배사기장들의능력에도감탄이우러나지만,  그덤벙이들을미적안목으로바라볼수있었던이땅의선조님

들의높으신안목에도아울러경의를표한다.

필자가초벌덤벙이의가치에대해이렇게라도글로적어내는이유는, 더이상우리선조님들께서창안하신독창적인도자

제작기법인“초벌덤벙이”문화가음지에서머물러서는안되기때문이기도하다. 초벌덤벙이는사실상현재일반인들

뿐만아니라, 전통도예가들사이에서도널리알려진도자제작기법이아니다. 우리나라의다른여러전통도자기들이

그러했듯, 초벌덤벙이 또한 일부 일본인들에 의한 도굴과 약탈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으며, 일본 사회에서 고가에

거래가이루어지게된다. 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상황은덤벙이가오늘날다시한국땅에서다시재현되는직접적인

원인으로작용을한다.

일제강점기에많은일본인들이한반도로유입되는데, 이들중일부는일본에서엄청난고가에거래가되는조선의덤벙이

(일본명粉引, 讀音고비끼)를 구하기위해, “호리꾼”이라고불리는도굴꾼들을시켜전남일대의고분들을훼손하게된다.

(4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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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초벌덤벙이주병으로
하부에백토벗겨짐현상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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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전남보성지역의옛무덤들속에서양질의덤벙이들을발견하게되었고, 이를계기로일본에서는최고품질의덤벙이를이르는말로“호조고비끼(寶城粉引)”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에 이른다. 그러나 도굴을 통해서 더 이상의 보성덤벙이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한 쪽에서는 사기장들을 동원해 덤벙이 모조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만들어진 모조품들은 땅속에 묻어두거나, 일련의 작업과정(신품을 골동품처럼 보이게 하는 공정)을 거쳐 골동품으로 둔갑하게 되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에게 팔려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는 1970-1980년대에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덤벙이문화는 다시 재현이 되는 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반면에 크나큰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선조님들께서 창안하신 독창적 도자제작기법으로 제작된 초벌덤벙이가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명품의 대우를

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문화자체가어두운음지의유통구조를갖고있기에, 그중요성과가치에대해국가와국민들에게널리알려지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이는초벌덤벙이문화가일부몇몇관련인들의전유물로전락하는중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근래일본의어려운경제사정으로인해, 덤벙이위조품들의매매가더이상은어려워지게되었고, 그동안일본에골동품으로팔려넘어갔던수많은위조품들이다시한국에

족보를갖춘채로역수입되고있는실정이다. 역사적으로조선초기(1467-1510)년경사이에약 30년에서 40년정도밖에제작이되지않아, 제작된수량이미미하여희소성

때문에더욱더귀하게여겨지고고가에거래되는조선의초벌덤벙이들을, 일부고미술품수집가들이나차인들의수장고에적게는한, 두점씩, 많게는수십점씩소장되고

있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조선초기에제작된초벌덤벙이는대부분한번에덤벙질을하는“단박덤벙”이었다. 하지만근대에들어일본인들에게판매할목적으로만들어진초벌덤벙이들은대개“고운

덤벙(다른 말로는“다회(多回)덤벙”)”이다. “고운덤벙”이란 사용 중에 그릇의 전(구연부)부분에 백토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춰 연구된

장식기법으로, 백토니를 묽게 만들어 3-4회에 걸쳐서 덤벙질을 실시하여 백토를 기물에 입히는 장식기법이다. 물론 이때에 가마의 불질 횟수도 덤벙질의 횟수에 맞춰서

늘어난다. 고운덤벙과비슷한성상을만들어낼수있는방식으로조성단박덤벙을들수있는데, 백토니의수축비를태토와맞춰사용후에백토가떨어지는것을방지하는

덤벙장식수법이다. 

이러한방식으로제작된덤벙이는마치하얀눈처럼매우곱고화사한것이특징이나, 조선사발의미중최고의미로여기는자연미를찾아보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그래서

필자는고운덤벙이를처음덤벙이를사용하거나찻물현상을즐기기위한초보사용자들에게는적합하나, 초벌덤벙이를통해마음의평안을얻기위한구도체로서의덤벙이를

원하는이들에게는적합하지않다고여긴다. 그래서필자는고운덤벙이를눈에는먼저들어오나, 깊이가없는격이낮은초벌덤벙이로여긴다. 

그렇다면, “조선초기의초벌덤벙이장식기법으로“단박덤벙”이시도되었다는것을어떻게알수있는가“하는의문이발생할수있다. 이의문을풀어줄열쇠가바로, 대명물로

지정된사발들에서보이는”무지현상“에그답이있다. 이무지현상은덤벙이를감상하는감상법중에맨처음으로견식되는부분이기도하다. 조선초기의덤벙이가여러번에

걸친다회덤벙(고운덤벙)이라면이런무지현상은생겨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리고상식적으로도조선덤벙이가민초들을위한저가의생활그릇이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최소4번이상의가마불질을해야하는다회덤벙은, 대량생산을목적으로하는민요에서는시도되기가어려운장식기법이다는것을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아래의분류표는전통적으로실시되었던덤벙질방식과근대에들어연구되고실시된덤벙질방식을간략하게정리해본것이다. 표기된덤벙질방식의명칭은필자가조성한

명칭이며, 덤벙질방식또한필자가그동안전수받고연구해온내용을정리한것들이다.  공부가부족하여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여러관련분야전문가들의지도를받아

개선해나가려한다.

(4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구 분

생지덤벙
장식기법

초벌덤벙
장식기법

생지덤벙

단박덤벙

막덤벙

고운덤벙
(多回덤벙)

풀덤벙

백토단박덤벙

조성단박덤벙

카오린성분에점질을섞어만든백토니를이용하여, 반건조된생지기물에덤벙질을실시하는방식으로
중국에서한반도로유입된

순수한카오린으로백토니를만들어, 초벌 한기물위에한번의덤벙질로장식을완성하는방식으로
이땅의선조님들께서창안하신전통적인초벌덤벙질방식

초벌한기물에단박덤벙을실시하고완전히건조전에유약을시유하는전통적인초벌덤벙질방식

초벌한기물을, 묽은 백토니에시차를두고덤벙질을 2회실시하여장식을완성하는방식

초벌한기물을아주묽은백토니에덤벙질을실시하고, 가마에서소성을한다. 이후 다시가마에서꺼낸기물을다시같은
방식으로 4회정도반복한다. 기물에서백토가떨어지는것을몹시싫어하는일본인들의기호에맞게근대에창안된방식

초벌한기물에단박덤벙을실시하고완전히건조전에유약을시유하는전통적인초벌덤벙질방식

산에서채취한백토를백토니상태로만들어, 초벌 한기물위에단박덤벙

백토니의원료인카오린의성분을탈착을방지할수있도록조성해, 초벌 한기물에단박덤벙

덤벙질명 덤벙질방식

한반도덤벙질방식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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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덤벙질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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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적인 명품 보성덤벙이 재현 연구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

제2절보성덤벙이의역사적배경및현황
1. 보성덤벙이의역사적배경

(1) 보성덤벙이의제작시기

(2) 보성덤벙이의원산지는어디인가? 

2. 보성덤벙이미적특징

제3절보성덤벙이재현연구
1. 보성덤벙이성분분석

(1) 보성덤벙이점토성분분석

(2) 보성덤벙이백토성분분석

(3) 보성덤벙이유약성분분석

2. 재현연구진행과정

(1) 장작가마제작과정

(2) 원료채취및제토

(3) 성형

(4) 장식

(5) 시유및소성

3. 재현연구에따른재현작품

(4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모자(母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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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䤎본사업은조선초기(15세기말엽) 보성에서만들어져일본으로건너간후차(茶)를마시는찻사발로사용되면서유명해졌고, 현재는일본에서호조고비끼(寶城粉引)이라

불리우며국보급명품으로인정받고있는보성덤벙이를재현해냄으로해서해외에서도인정받은지역의전통공예문화를보존하기위함임

䤎또한본사업을통하여차의고장인보성에서보성의차를담아마실수있는보성덤벙이를재현하여차도구로개발함으로해서, 일본다도계에서도최고명품으로인정한

지역의보성덤벙이를통해일본과국내의차인들이지속적으로보성을방문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연구의범위
䤎한국의 분청사기는 다양한 장식기법(인화,귀얄,박지,철화,조화,덤벙 등)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장식기법들 중 보성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것으로 덤벙기법을 이용한

덤벙이를들수있음

䤎보성덤벙이는오늘날까지일본의다도계와고미술계에서최고의차도구와주기(酒器)로서평가받고있으며, 국내에서도다력(茶歷)이 충분한차인들로부터매우귀하게

대접받고있는존재임

䤎따라서본연구에서는보성덤벙이에관한다음과같은사항을사업의범위로두고이에대해심도깊은연구를수행하고자함

䦟보성덤벙이의역사적배경

䦟보성덤벙이의미적특징

䦟보성덤벙이의재료적특징및보성덤벙이찻사발재현

제2절 보성덤벙이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보성 득량면 도촌리 윗사그점골과 아랫사그점골에서는 흰색 성상을 보이는

덤벙이사금파리들을여기저기서흔하게발견할수있다. 일반인들이보기에는

백자라고여길수도있을만큼그색상이하얗다. 덤벙이1는보성내여러지역2

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었다는 지표조사3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득량면이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득량면 도촌리에 다수의 덤벙이 도요지가

존재했을것이란가능성을알린심층적인지표조사4가최근에다시발표되었다.

대규모덤벙이도요지군으로보이는도촌리윗사그점골지역은, 지금은저수

지5가 형성되어 조선 초기 덤벙이를 대규모로 생산해내던 대량산지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버렸으나, 다행히 저수지 축조 공사 속에서도 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하여 훼손되지 않고 운 좋게 남아있는 몇 몇 가마터들의 흔적으로 인해

아쉽게나마과거의그대단했을법한규모를가늠해볼수가있다. 지역민들의

설명에의하면‘지역의저수지(덕산,도촌저수지) 축조공사당시담수확대를위해

수몰지역의 토사 등을 채취하였으며, 이때 옮겨진 토사는 예당 덕산저수지6

둑과도촌저수지둑막이조성공사에이용되었다고’하며, 흙을실어나르던덤프

차에는새하얀사금파리들이무수히도실려나갔었다‘라고한다. 

보성덤벙이7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茶人들과 고미술품 애호가들에 의해 말차를 마시는 찻사발과 술을 마시는 酒器로 이용되며 최고 명품8의

존재로여겨져왔으며, 일본다도계에서大名物9 2점, 中興名物로1점이지정되어있고그외에다수의명품들이현재까지도박물관등에보존이되어남아있다. 

일본에서는보성덤벙이를“호조고비끼(寶城粉引, 보성덤벙이의일본식표현)라명명하고있으며, 호조고비끼란어휘는덤벙이작품들중최고의품격을갖춘덤벙이를나타내는

대명사처럼사용되고있다. 호조고비끼라는말이처음나오게되는시기로많은학자들이일제강점기를말하고있다. 그이유로19세기이전에기술되었던일본의조선사발

(4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 덤벙이 : 기물을제작한후기물을백토물에담그거나기물에백토물을부어서장식하는분청자의한장식기법을나타내는순우리말로, 순우리말“덤벙”과“이”를결합한조합어임. (예 : 자배기, 귀때동이, 왕기, 보시기등). 현재 일본국
보와문화재가되어있는조선사발들은우리말이름이없이모두가일본식명칭으로명명되고있음. 이로 인해국내에서도우리의조선사발을명명하는데있어일본식표기와표현을사용하는것에안타까워하여, 2006년에송기진이한국문
화예술위원회의문예진흥기금을지원받아이뤄진 [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에우리이름찾아주기조사연구]를 통해처음으로조성한우리말명칭임.
2. 전남대학교박물관, 보성군. 1992.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 보성읍쾌상리, 득량면도촌리,정흥리, 벌교읍징광리등)
3. 전남대학교박물관, 보성군. 1992.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 국립광주박물관. 1995. [전남지방도요지조사보고Ⅳ]
4. 남도문화재연구원. 2007. [보성 정흥리, 도촌리분청사기요지]
5. 도촌저수지, 1980년 착공, 1985년 완공, 만수면적 270,000㎡
6. 예당 덕산저수지, 1976년 착공, 1979년 말완공.
7. 보성덤벙이 : 전남 보성에서제작된백토덤벙분장사발을일컬음. 
8. 일본 고미술전문잡지 [骨董], 酒器편. 
9. 대명물(大名物) : 일본 와비다도의집대성자센리큐우(千利休)의 시대부터“매우귀중하다”라고생각되고있는명품으로, 일본 다도의세계에서는국보와같은가치나그이상의가치가있다고여기고있음.

보성군득량면도촌리윗사그점골 3호덤벙이요지에서보이는관련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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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과학계의저술어디에서도호조고비끼란명칭이전혀발견되지않고있어서이다.

따라서일제강점기에들어서일본인도자사학자들이나고미술상들이한국의고도자기들을연구하거나취득하는과정속에서, 보성에서덤벙이의대량산지를확인하고호조

고비끼란명칭이만들어졌다고도볼수있다. 대량으로많이만들어지면생산품들중에명품이나올가능성이많아지는것또한자명한이치이므로, 일본의국보급명품이된

덤벙이들중에보성덤벙이가다수의위치를점하는것도보성의대규모덤벙이도요지의존재를설명하는하나의근거가될수있다.

‘보성이 덤벙이의 대량생산지 였었다’라는 또 한 가지 예로는 보성 도촌리 도요지는 기물을 완전히 백토물에 덤벙 담그는 완전덤벙이가 주류를 이루지만, 무안지역에서

대량생산을위해주로생산되었던반덤벙이도간간히발견되고있어덤벙이에관한한거의모든생산품이만들어졌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사실을뒷받침하는

자료로일본인들이작성한기록을그근거로들수있다.10

한국과일본에서덤벙이를말할때첫번째언급되는것이보성덤벙이와무안덤벙이

이다. 보성덤벙이와 무안덤벙이의 외형상 특징을 구분한다면 보성덤벙이는 기물의

전체면에백토를두르고있고, 무안덤벙이는기물의내부전체면과외부의상부에

만백토가주로둘러져있는것을큰특징으로한다. 일본지배계급의茶會에서말차를

마시는찻사발로사용되면서유명해지기시작하였으며, 당시일본의최고권력자였던

豊臣秀吉11도덤벙이찻사발의소장인으로기록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국내에서보성덤벙이가전문가들사이에서알려지기시작한시기는 1965년韓·日

국교정상화로 인해 일본인들의 한국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부터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고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고미술상들은 한국의 여러

옛 도자기들 중 특히 일본 茶人들에게 특히 귀하게 대접받고 있는 호조고비끼를

구하기 원하였으며, 일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내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경주의

골동품상가등지에서는‘조악한수법이었지만보성덤벙이를비슷하게재현하여골동품인것처럼일본인들에게판매하기도하였으며, 한번은일본인관광객이보성덤벙이

재현품을 60만원정도에구입하여일본에가져가서는호조고비끼진품인것처럼 4천만원

정도에판매한경우도있었다’12고한다. 이시기를즈음하여국내의고미술전문가들중에서

도 보성덤벙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렵게 보성덤벙이를 구한 사람들

은나무상자속에몇겹의포장을하여벽장속깊은곳에모셔놓고있다고알려져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그견식을절대허락하지않는다고한다. 그도그럴것이보성덤벙이는지금

도 일본의 고미술 판매전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지만 이

중에는재현품을진품이라고알고수집한사람들도상당수가존재하며이러한작품들이수집

가들사이에서는지금도‘고가에거래가되고있다’고하니, 이는한국도자기의파란만장한역사중근시대에발생한웃지못할해프닝이라할수있다. 일본인히구찌아스

시는보성덤벙이가현재일본고미술시장에서거래되는사정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호조고비끼는그수가매우적어희소성을지니고있고, 또한그기능이매우탁월

하여, 찻잔하나에약한화로3-4천만원사이에거래가되며, 모양이독특한耳盃같은경우1-2억원을호가한다. 또한족보를가지고있는호조고비끼차왕(茶碗, 찻사발)의

경우그가치를돈으로환산할수가없다”

일본인들의보성덤벙이에대한평가는우리나라사람들로서는이해가되지않을만큼대단한것

이었기에, 일본인들이칭송하는있는“호조고비끼”의존재에대해서우리나라에있는학자나고미

술품애호가, 전승도예가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일본인조선미술품수집가들을위해호리꾼역할을하던이들중몇몇이고미술품애호가들로

변모되면서국내에서보성덤벙이의위상은더욱더높아져갔고, 또한값비싼보성덤벙이를재현하기

위해 전승도예가들이 노력들을 더함에 따라 보성덤벙이는 한국 고미술시장에서 가히“귀한 도자

기”로 자리잡게되었다. 그런데언제부턴가일본인들이말하는호조고비끼가보성이아닌고흥

이라는말들이우리나라에서생겨나기시작했고, 이러한현상은불과몇년지나지않아호조고비

끼는 보성이아닌 고흥이 원산지이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고흥을 보성으로 잘못알고 호조고

비끼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들이 국내에 고미술품을 애호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 글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수용되면서인터넷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에이른다. 그결과한국과일본에서는“호조고비끼는보성이아닌고흥이원산지이다”라는

(4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0. 滿岡忠成著, 1970. [茶道美術全集 2], 중 <茶碗朝鮮 /  朝鮮時代の茶碗>  p127
11. 풍신수길 : 토요토미히데요시(1536-1598). 임진왜란당시일본의최고권력자
12. 경주 지역골동품상김모씨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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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사실이전해지게되었고일반인들은보성덤벙이의왜곡된역사를진실로받아들이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주장들을되짚어보면‘일본인들이일제강점기에한반도에서40년가까이를생활하면서보성과고흥의지역을구분하지못했었다’라는말이되는데, 이는정말말도안

되는주장이며이러한주장들이어떻게시작되었는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 그래서이러한상황이발생하게된유래를조사해본바로는다음과같은과정이있었다. 보성

도촌리윗사그점골도요지가도촌저수지공사로완전히훼손된시기인1980년에정양모13와일본인香本不苦治에의해고흥운대리분청사기요지가발견되면서부터14한국과

일본에서는호조고비끼가제작된곳이보성이아닌고흥운대리라는설이정설처럼굳어져버리는어이없는현상이발생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 20년이채지나지않아

‘일본인들이고흥지역을보성지역으로잘못알고, 고흥고비끼를호조고비끼라고명명했다’라고까지발전했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단한가지, 고흥운대리에는약30기의청자, 분청사기도요지중에덤벙이도요지몇기가발견되고있는데, 보성에서는덤벙이도요지가

발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보성군의 용역의뢰로 1992년에 전남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나 국립광주박물관이 1995년에

실시한 [전남지방 도요지조사보고Ⅳ], 등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조사로 인해 보성덤벙이의 실체가 조금씩 외부로 알려짐으로 해서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조금씩제동이가해졌었다. 하지만보성덤벙이의실체가고흥덤벙이에비해호조고비끼의주체로서대세를이루지는못하였다. 그래서국내, 외에잘못알려져있는보성덤

벙이의역사를바로잡기위해서는전남보성과고흥, 그리고장흥의덤벙이도요지에대한세밀한조사가필요했다.    

이즈음에보성덤벙이에크게관심을가지고있는일본인히구찌아스시15가보성의덤벙이도요지를조사하기위해보성을방문한것을계기로도예가정철수16, 그리고본인이

함께2005년부터 2년간실시한전남고흥, 보성, 장흥지역덤벙이도요지조사를히구찌아스시가정리하여, 2006년 10월경일본센슈대학교학술지에 [분청사기의과거와

현재-전남보성, 고흥, 장흥도요지지표조사를중심으로]를게제하였다.

이연구로인해일본에서는호조고비끼의원산지가명칭그대로‘고흥이아닌보성’이라는주장이학술적인조사결과를토대로제시되었었다. 

하지만일본내의발표였기에국내에서는이에대한반향을기대할수없었으며,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한보성덤벙이도요지조사발표의필요성이강력히대두되는대목

이었다. 이보다앞서2006년2월에득량도촌리와정흥리지역만을대상으로해서실시하는심층적인지표조사의필요성을느껴보성지역문화에정통한보성군의회백준선

의원에게 보성덤벙이 지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2006년 3월경에 보성군에서는 백준선 의원의 발의로 추경예산에 [보성분청사기도요지 지표조사]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6년 12월에지역의발굴용역기관인(財)남도문화재연구원에보성덤벙이도요지지표조사를의뢰하였으며, 마침내2007년5월에 [보성정흥리·도촌리분청사

기요지]라는보성군득량면도촌리와정흥리를중심으로보성덤벙이도요지지표조사가이뤄졌다. 

[보성정흥리·도촌리분청사기요지]는남도문화재연구원의지표조사와송기진이공저한 [보성덤벙이의역사적고찰]이라는내용을다루고있다. 이들내용중 [보성덤벙이의

역사적고찰]에서는우리나라의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등의역사적자료와일본에서기록으로남겨진덤벙이관련기록중보성덤벙이관련기록들을조사하여‘일본인

들이호조고비끼라고명명하는보성덤벙이의산지가고흥이아닌보성이맞다’라는것이더욱더명확해졌다고할수있다.

이에더불어2007년보성군에서는보성덤벙이문화의현대적확산을위해정종해보성군수의결심으로문화관광과장김창진, 담당박형우, 직원김학에의해[세계적인명품

찻사발보성분청사기복원및확산에관한컨설팅]과 [세계적인명품찻사발보성분청사기재현사업], [韓·日보성덤벙이학술대회]사업이동시에수행되고있어, 가히2007

년은보성덤벙이가세상에다시알려지는획기적인계기가마련되는한해라고도할수있다. 

보성덤벙이가오늘날다시복원의기회를얻게된것은보성녹차의영향이지대하다. 보성은전국최대의녹차생산지로서수려한풍경의다원은한국에서손꼽히는절경

으로평가받고있다. 

보성덤벙이는일본다도계에서말차를마시는다완(茶碗,찻사발) 명품으로서널리알려져있다. 하지만오늘날의한국은말차보다는잎차에의한다도가일반화되어있기에

보성덤벙이의잎차茶器로서의우수성을입증하기위해일본의차문화속에서잎차다기로사용된기록을찾아보았지만이와관련된기록을찾아보기가어려웠다. 왜다도의

왕국이라고하는일본에서최고의명품차도구라고하는보성덤벙이가말차를마시는다완으로만기록되어있고, 잎차를마시는잎차다기로서의사용이나타나있지않은가에

대한의문이발생하였다. 

오래지않아이러한의문에대해답을얻을수있었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았다. ‘일본은전통적으로茶道라는것자체를말차를위주로행하는茶法만을주로다도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찻잎을 물에 우려 마시는 잎차는 대중적인 생활茶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귀하게 여겨지는 보성덤벙이가 잎차를 우려 마셨던 茶器로서의 쓰임에

대한기록을찾아보기가어렵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렇지만일본에서보성덤벙이의우수성을입증하는또다른분야로다도계외에골동품을애호하는고미술계를찾아볼수가있었다. 

일본의고미술계에서발간된[骨董]의酒器편발간물에는중국과유럽, 일본의도자기외에도한국의전통도자기인청자, 백자, 분청사기등여러기법들로만들어진다양한

종류의주기를소개하고있다. 여기에는일본국보가된조선사발의제작기법인황덤벙이기법으로제작된주기등다양한기법으로제작된주기가총망라되어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중에서덤벙이는‘酒器의왕자’라는평을받고있으며, 덤벙이중에는보성덤벙이가최고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는내용의활자를발견할수있었다. 따라서우리나라

에서도잎차를우려마실때사용되는잎차다기로서의보성덤벙이의기능도가히최고경지의평가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4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3. 인물 說明 : 전 국립박물관장, 경기대학교석좌교수
14. 강대규. 2005. 고흥운대리도자문화의성격 [고흥운대리요지의분포현황및성격] p14. 前국립광주박물관학예연구관
15. 히구찌아스시(?口淳) : 일본 센슈대학교교수,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 -전남보성, 고흥, 장흥 도요지지표조사를중심으로, 공동연구]
16. 정철수 : 도예가, 몽평요대표, 무안덤벙이재현연구, 대한민국명인회공예분과위원장.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 - 전남보성, 고흥, 장흥 도요지지표조사를중심으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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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여기서한가지의문이드는것은‘덤벙이는전남의여러지역에서고루제작이되었는데왜유독보성덤벙이를덤벙이중최고로여기는가?’하는것이다. 이에대해

많은사람들이궁금증을갖고있는것같다. 

일본인들이보성덤벙이의우수성을설명할때흔히말하는것으로, 기물에백토덤벙이를실시할때우연히발생되는무지현상17과그리고상아색의백토질감위에표현되는

찻물현상등을거론한다. 그래서보성덤벙이를잘알고있다고하는전문가들은보성지역에고순도의백토가존재하기때문에위의품격을갖춘보성덤벙이가만들어지게

되었다고말하기도한다. 

보성에서최고품질의덤벙이가만들어진이유가과연양질의백토한가지만의이유였을까? 하는의문이든다. 

보성이대규모의덤벙이산지였기때문에명품이될만한덤벙이작품이다른지역보다더많이제작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도볼수있지만, 반드시이것외에도또다른

이유가있을것이란확신이든다.

이에따른의문을풀어보기위해먼저보성덤벙이의역사성을살펴보고, 이어서보성덤벙이가지니고있는재료적인특성과덤벙이가갖추고있는미적기능을함께살펴

보고자한다.

1. 보성덤벙이의역사적배경

역사적으로호남은청자와분청사기, 백자가고루만들어진지역으로서, 서남해안일대는대단위의도요지터가있었던것으로밝혀져학계에보고되고있다. 

특히그동안발견된도요지군중주로청자를대량으로제작하였던전북부안의유천리, 진서리도요지와전남강진의대구면, 칠량면도요지, 해남의산이면도요지가대규모의

도요지군으로널리알려져있다. 사적 69호로지정된전북부안의유천리청자도요지에서45기의도요지가발견되었으며(최종 1998년원광대학교조사)와사적70호로지정된

진서리청자요지는인근의연동과신,구작도리의도요지등과함께약40여개소의도요지가발견(1990, 1993년원광대학교조사)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해남의산이면녹청자도요지군은오늘날확인된것만104기였고(1987년조사), 또한강진대구면사당리와칠량면봉황리일대를중심으로발견된도요지군은188기

정도가발견되었다. 

과거사그막에관련되어종사하는인원수를계산해보면, 대개한가마당 20여명(사그막주인1, 물레대장4, 꼬박사2, 뒷일꾼5, 조각사및장식관련6, 주방2)정도가생계를

위해생산에참여를하는데, 가마구성원의가족들까지포함한다면한가마당60명이상이관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한번가마를묻으면최소사용기간이대략70년

정도라고한다.  그렇다면강진의경우가마가210기가존재한다고치고, 제작기간을400년으로보면한서클당30기정도가운용되며, 가마에관련되어사그촌에거주하는

인구는최소1800명에이른다. 가마의시설보수를고려해서가마사용기간을100년정도로늘려생각해본다면그수는더욱늘어난다. 고려시대를기준으로보면실로엄청난

규모의가마가운영되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또한전체의수가아니어서수많은세월동안인력과자연현상에의해사라졌을법한유적도상당한바, 청자가한참제작되던

당시에가마들의규모와도자기를제작해내는역량을짐작해볼때호남은과연한반도의陶瓷史를대표할만한지역이라고여겨진다. 호남은실로한국도자역사의寶庫라고

할만하다. 

호남은다양한분청사기가대량으로제작된지역으로도매우유명하다. 분청사기라는이름은 1940년경미술사학자이자미학자였던고유섭이“분장회청사기”라고이름을

붙인데서비롯하였다. 곧분청사기는분장회청사기의약칭으로한반도에서제작된기물들중기물의태토에백색성상의태토를이용하여粉을이용한장식작업을한도자기를

이른다. 청자에서보이는백토를이용한상감기법은분청사기의인화문기법에영향을주었으나, 학계에서는상감기법에쓰인백토자체가분장을위한것이아니고상감을

하기위해만들어지고쓰여졌기때문에청자의장식기법으로정하고있으며, 오히려분청사기자체를청자의영향을받은분청자라칭하기도한다.

아무튼분청사기는백토를이용한다양한장식기법을지니고있는데, 호남지역에서주로제작된것중에는보성과무안, 고흥등지에서제작되었던덤벙이기법의기물들과

광주광역시충효동에서대량으로제작되었던인화장식기법의분청사기가큰주류를형성하고있으며, 그 밖에호남각지에분포한분청사기도요지를중심으로귀얄이나

인화, 박지, 철화기법등의분청사기장식기법의편들이, 고온소성으로인해백색도가매우높은백자편들과함께고루발견되고있다. 

보성덤벙이도요지로대표적인것이득량면정흥리개산도요지와도촌리에 위치해있는윗사그점골과아랫사그점골이있다. 위세곳의덤벙이도요지는반경 2km안에

모두모여있는것이큰특징이라할수있으며. 도요지에서발견되는출토유물들을살펴보면각각의도요지들이독립적이라기보다는서로가시대적인연계성을지니고있어

보성덤벙이의성장과정을잘보여주는듯하다. 말기조질청자의상감기법과분청사기의인화기법, 귀얄기법이함께발견되고있는정흥리개산도요지는시대적으로가장

앞서있다고볼수있는데, 현재남아있는가마는 2기정도로추정되나도요지바로밑에서사슴농장을경영하는농장주의증언으로유추해볼때이보다는훨씬더많은

가마가운영되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으나현재는관리부족으로거의유실되어가마의잔재만남아있는상태이다. 

1992년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실시한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에는정흥리개산도요지에서도덤벙이편이발견되었다고기록하고있으나현재는전혀발견되고있지않다.

(4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7. 무지현상 : 백토물을바가지를이용하여그릇에붓거나, 백토물통에그릇을덤벙담궈덤벙이질을할때그릇표면에백토물이묻지않는부분이우연하게발생하게되는데, 무지현상은이렇게백토물이묻지않아그릇을이루고있는
태토가검거나붉게보여지며비구상적인모양이나타나는그릇표면의현상을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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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계속되는도요지훼손이원인으로보인다. 현재도요지바로밑에서거주하고있는사슴목장의주인의설명에의하면‘목장을조성을하기위해언덕의흙을포크레인

으로쓸어내렸는데도자기파편들이엄청나게많이있었다’고말하고있으나, 그곳은편들이단한점도보이지않을만큼완벽하게훼손이되어있었다. 

윗사그점골은여러기의도요지가존재하였을거라는추정을낳게하는곳으로, 가마의분포도를살펴보면두산이맞대어져형성된골짜기를축으로하여양쪽으로넓게

퍼져있다. 하지만1980년대초도촌저수지조성공사로인해이지역의도요지대부분이파괴되었다.

현재는골짜기부분외에는거의남아있지않고, 여기저기떨어져있는덤벙이편이나가마의요벽등으로그규모를짐작해야만하는실정이다. 이곳에서출토되는편들의

대부분은덤벙이기법의편들이며, 간간히순도높은백자와귀얄, 인화기법의분청사기편과, 도기편이함께발견된다.

아랫사그점골은현재분포된덤벙이편들과가마의요벽, 지형의형세등을기준으로분석해볼때가마가여러기가존재하였을것으로추정되지만, 하지만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때신작로(新作路)를만든다는명분으로크게훼손되고현재는흔적만이여기저기남아있다. 이곳역시윗사그점골과거의흡사한類의편들이발견된다

.

득량지역에전해져내려오는설화중에사그막에관한설화가있어소개한다.

‘조선광해군(재위기간1608-1623) 때의일이다. 광해군의폭정에항거한젊은儒學徒였던정승의子弟가화를피해한양에서보성으로도망을해그지역에서는가장부유

하다고알려진도촌리사그막에뒷일꾼으로들어가게된다.  뒷일꾼으로도피시절을보내던차에사기장의딸과연분이생기기도할정도에시간이흐른다. 그러던어느날

사그막의운영稅를보성관아에납부하기위해험한산길을넘어보성관아로간사기장은세금을내기위해줄을서있는사람들이너무많아세금을내지못하고돌아왔다.

그다음날에도험한산길을넘어보성관아까지찾아갔으나며칠이지나도세금은납부할수가없었다. 

이런사정을전해들은정승의자제는자신이대신가서세금을납부하고오겠다고말하며, 보성관아의수령을찾아갔다. 고을사또를만나게된정승자제는깜짝놀랐다.

한양에서동문수학하던동무가고을의수령으로와있는것이아닌가? 고을사또는정승의자제에게자초지정을듣게되었고, 정승자제에게인조의반정으로인해세상이

바뀌었다는소식을전한다. 정승자제는그길로사그막으로돌아와한양으로올라가야겠다고하였으나, 이미마음의정을준사기장의딸이눈에밟혀사기장의딸과함께

한양으로올라갔다고한다‘

몇년전에보성덤벙이의새로운도요지를찾아다니다가산에서우연히만난두노인분들에게전해들은이야기이지만, 그당시보성덤벙이로인해몹시지쳐있었던터라

이이야기를듣고다시금힘을냈던기억이난다.

(1) 보성덤벙이의제작시기

보성덤벙이의제작시기는1469년에왕실관청에서사용할백자를생산하기위해경기도광주에관요의설립으로인해조선의도자기의유행이백자로바뀌게되어분청사기를

주로만들었던서남해안지역의가마들이백자와비슷한外樣을지닌덤벙이의제작으로바뀌었다는견해를적용해제작기간을약30-40년정도로보고있다.

이와같은견해의근거로드는것이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다음과같은내용이다. 

경기도광주관요가공식으로제정되기바로몇해전인1466년에일반백성들의백자기사용을금하는왕명이내려지기에이른다.

“세조12년 (1466) 

①세조039 12/06/07(병오) / 백자기의일반사용을금하다. 

공조(工曹)에서아뢰기를, “백자기(白磁器)는진상(進上)과이전에번조(燔造)한것을제외하고는지금부터공사간(公私間)에이를사용하지못하게하고, 위반한사람은공인

(工人)까지도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과죄(科罪)하도록하고, 또공물(工物)을정하지말고서공사(公事)를빙자하여사사로이제조하는폐단을방지하며, 무릇백토(白土)가

산출(産出)되는곳은소재읍(所在邑)으로하여금도용(盜用)을금하고빠짐없이장부에기록하여본조(本曹)와승정원(承政院)에간수하게하소서.”하니, 그대로따랐다. 

원전】8 집25 면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18

위의내용으로알수있듯이일반민수용사기가마에서는 1469년이후시기에한동안은, 더이상일반백성이사용할수있는백자의제작을할수없었을뿐아니라, 지방

관청의관리를받는사그막에서만극히제한적인백자생산을할수있었고, 이또한중앙에공물로보내졌을가능성이있다. 이런사회적상황을보여주듯보성득량의윗사

그점골덤벙이도요지에는덤벙이편들이주류를이루고귀얄이나인화분청, 박지기법의분청사기편이간간히보이고, 극히소량의고화도백자편이발견된다.

보성덤벙이의제작시기는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조선초기사회의백자에대한성향과경국대전에기록된보성의사기장기록을근거로볼때1470년정도에시작이되어

백자가일반화되기전인15세기말엽까지는보성덤벙이가제작이되었을것이라여긴다. 

이후16세기초반에들어서면서조선사회는백자가일반화되게되고, 생산방식에있어서백자에비해매우복잡한과정과제작비용또한많이초래되는취약성을안고있던

보성덤벙이는, 이런조선의사회상을반영한듯이자연스레소멸의길로접어들게되고조선사회는백자전용시대가된다.19

따라서조선사회에서보성덤벙이는임진왜란이발발하기훨씬전인1500년-1510년정도에역사의뒤안길로사라져갔다.

(4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8. 조선왕조실록세조 12년(1466년) 기록 (재)세계도자기엑스포도자정보자료)
19. 신한균. 2005. [우리사발이야기] 단행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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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성덤벙이(일본명寶城粉引호조고비끼)의원산지는어디인가? 

많은 이들이 보성덤벙이(일본명 寶城粉引, 독음 호조고비끼)의 제작지가 어디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의 내용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면

‘보성덤벙이가보성에서만들어졌으니까보성덤벙이란이름이생겨났겠지, 그러니만들어진곳도보성의어딘가에있겠지’라고생각할것이다. 하지만일반인들의생각과

는다르게일부학자들사이에서는보성덤벙이는보성이아닌고흥에서만들어졌다고한다. 그이유로드는것이“고흥운대리도요지”다. 

고흥운대리도요지에관련해서는 1980년대에鄭良謨20와 일본인香本不苦治에의해서처음발견되고난후몇번의발굴과정을거쳐약 30여기(청자요지 5기, 분청사기

요지25기)의가마가발견되었다21고한다. 이런전개를바탕으로현재보성에서는이렇다할대규모의도요지가발견되지않고있으니보성덤벙이는보성이아닌고흥이라고

주장하여, 그설이이제는한국과일본의정설처럼굳어지고있다. 하지만몇몇한국과일본의도예가와학자들이이에반대되는의견“보성덤벙이의원산지는보성이맞다”

라는것을주장하며, 2004년~ 2006년까지3년간보성, 고흥, 장흥지역을중심으로지표조사를실시하였다.22 앞서도기술하였듯이호남은대규모의도요지(해남과강진,

부안등)가형성되어있는곳이많다. 이중에강진은현재발견된것만 180여기이상이니, 고려시대에사용되었던가마의전체수를헤아린다면최소 300여기이상은되지

않을까추정해본다.

이처럼호남은도자기생산에있어서매우익숙한지역이었고해상무역이가능한곳이기에, 고려말국가적으로그릇을만드는장인들의관리가어려워진후장인들이주변

지역에서도자기를만들기위해적합한장소를찾아사그막을형성하고그릇을만들었을것이라는것은쉽게추정해볼수있고, 그릇만들기좋은여건을지니고있는보성

으로사기장인들이유입되었을것이라추정하는것또한큰무리가없어보인다.

본인이호남의古도요지를찾아다니면서배운것은옛선조들의도요지선정방식에있어서나름대로의몇가지기준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도요지가들어서기위해서

는기본적으로가마에서생산된도자기를운송할수있는지리적인여건과점토, 연료, 물의공급등이중요하게고려된다. 한반도는역사적으로육로보다는수로의이동이

매우용이하였기때문에임진왜란이전에그릇을구웠던도요지의대부분은바다가가까운쪽이많다. 청자를예를들면강진과해남을들수있다. 강진과해남은도요지가

모두바다와인접한지역에위치해있다. 다시말하자면청자의제작에쓰여지는점토는철분이어느정도는포함된2차점토이기에굳이산속에있을필요가없는것이다.

따라서 연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운송이 용이한 바닷가 근처에 가마를 개설하는 수가 많다. 또한 1390년대-1500년대까지의 가마 중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동시에 생산할

필요가있었던가마들은바다로의운송이용이하면서, 백토와연료, 물등을얻기에용이한, 골이깊고산이많이분포된지역을선택한다. 특히산전체를지탱하는바위들이

화강암을 이루는 암석들로 되어있는 산의 산자락을 사그막 장소로 선택하기가 쉽다. 이러한 곳은 백토와 2차점토를 구하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이후의

가마들에서는주로백자의생산이주를이루기때문에, 그리고왜구등의해적들을피해서가마들이내륙으로이동하여단지를형성하는경우가많았다고보여진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 볼 때 보성군 득량면의 윗사그점골은 분청사기와 고순도의 백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천혜의 장소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식량수탈을 위해 실시된 득량만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바닷물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조선초기에는 윗사그점골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었다고 지역

주민들은주장하고있다.  

보성이 조선사회 덤벙이생산지의 주요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성 인근에 위치한

강진과장흥, 보성, 화순을알면보성이보이게된다. 이지역들은매우재미있는연결구조를갖고있다.

특히 강진과 보성, 화순에 둘러싸인 장흥은 주변 지역의 근접도에 따라 주변지역에서 주로 생산하였던

도자기의영향을받은청자와분청사기장식기법, 백자의다양한생산분포도를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자면강진청자도요지인대구면에가까운장흥의용산면풍길리도요지에서는청자류및인화

분청기법, 반덤벙이기법(강진 인근지역)이 많이 발견되고, 백자가 많이 만들어진 화순의 남부와 보성의

북부에가까운장흥의장평면어곡리도요지와우산리도요지, 유치면용문리도요지, 장동면용곡리도요지

등은백자의생산을주로보이고있다. 분청사기에있어서도보성과강진의중심에있는지역인장흥용산면

접정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반덤벙이기법의 편들이 주로 발견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신기할정도로기물에전체적으로분을 바른완전덤벙이는단 한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보성의 남서부와 근접한 장흥 안양면 용곡리 분청사기도요지에서는 보성과 같은 완전덤벙이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3 지역적인 근접도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의 종류가 변모하고 있는 장흥은

매우흥미로운지역이라여긴다. 이는지표적인도요지분포도를통해보성에서덤벙이가대량으로제작

되었다는설명을뒷받침하기도한다.

(4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20. 인물 說明 : 전 국립박물관장, 경기대학교석좌교수
21. 강대규. 2005. [고흥 운대리요지의분포현황및성격]. p14
22. 說明 :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 일본 센슈대학교학술지게재, 정철수, 송기진, 히구찌아스시공동조사.
23. 국립광주박물관, 1995. [전라남도도요지조사보고Ⅳ]. 장흥 p104
24. 인물 說明 : 滿岡忠成.(미쓰오카다다나리) [茶道美術全集, 2 茶碗朝鮮], [古陶磁の科學] 著

<사진 6>장흥지역에분포된도요지들중인근지역에서생산된
도자기들과의연계성을갖춘도자기들이제작된곳을표기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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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남에서 분청사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진 지역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가마의

규모는어느정도였을까? 

위의의문에대한관련연구로일본인滿岡忠成24에의해조사된연구가있어관련내용을

소개한다. 이내용은우리나라가지역개발행위로인해국토의파괴가되기전인 1960년대

이전에조사된자료이다. 보성덤벙이의대규모도요지로추정되는보성도촌리윗사그점골

도요지가 저수지공사로 파괴되기 전에 조사되었던 자료이다. 또한 茶碗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기때문에보성덤벙이에대한직접적인연구가이뤄진자료이다. 여기에발표된조선

고요지분포도25를살펴보면, 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요지중우리나라를대표할만한대규모

의요지가표시가되어있다. 

(5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또한 일본의 다도계에서 대명물로 지정되어있는 보성덤벙이 3대 명품 중

보성이산지임을확인시켜주는자료가있어소개한다.26

그리고1976년에다나까도요따로(田中豊太郞)가저술한[陶磁大系]에조선시대

중부이남지역에비교적유명한가마터를기록해놓은자료이다.

조선고요지분포도로알수있듯이보성은조선시대에활발한대규모의요지

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滿岡忠成가 기록한 [茶道美術全集]에

보성덤벙이의존재와규모를알리는또다른자료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25. 滿岡忠成著. 1962年. [茶道美術全集, 2]. 중 [茶碗朝鮮] p124
26. 小林公成, 1986年 .[名品茶碗]. 世界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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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조선초기에조선조정에서발간된자료중에보성덤벙이도요지에대한관련기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선이개국하고국가의운영을위해공납제(태조 1년)를 시행하였고, 세수를정확히징수하기위해서전국각지에토산품생산현황을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하여이를

염두해두고편찬한것이, 1425년에발간한경상도지리지를시작으로8도지리지를모아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를수정하고정리하여 1454년(단종2년)에만들어진 [세종

실록]<지리지>라할수있다. 

국가운영을위해서는지방세수가필수적이었고, 지역의토산품은국가를운영하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지리지에는전국의자기소와도기소의존재유무와

그수량및생산된물품의품질까지도간략히소개가되어있다. 그런데이 [세종실록]<지리지>에나타난기록중에보성의도요지에관한기록이전혀없다. 다만장흥도호부에

소속된고흥현에자기소와도기소의기록이나올뿐이다. 아래는관련내용이다.

“세종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고흥현

- 자기소가1이요,【현의서쪽은촌(村)에있다.】도기소가1이다.【현의서쪽죽전(粥田)에있는데, 모두하품이다.】”27

20세기초, 중반에일본인도자사학자(아사카와노리타카, 아사카와타쿠미, 야나기무네요시등)들의조사된연구에도조선초기에활발하게덤벙이를제작하였으며대규모로

존재했다고연구발표된보성덤벙이가어찌하여조선초기국내의모든풍물을기록해놓은세종실록지리지에보성도요지에대한기록이없을수있단말인가? 이에대한

의문은김영원이연구한[고흥운대리조선시대요지에관한고찰]에기술된조선초기장흥도호부고흥현에대한지역명의변천내용이그답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고흥은고려후기충렬왕11년고흥현으로승격되었는데, 조선초기에도일정기간그지명이유지되다가세종23년(1441년) 2월고흥현과南陽縣을합하여

興陽縣으로이름하였다. 그러므로1424-1432년에자료를수집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고흥현으로, 개명이후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흥양현으로

소개되었다. 성종 17년(1486년)에 완성된 [신등동국여지승람]에는 이미 흥양현에 어떤 도자기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국가가 편찬한

문헌에서는고흥운대리의요업에관한기록이전혀발견되지않는다.”28

위의연구로알수있는것은고흥의운대리요지는그규모가조선초기를기준으로다른주변지역과비교해보면그렇게까지큰규모의도요지가아니었을수도있다는

반증이된다. 또한세종실록지리지에나온고흥에관한도요지기록은실제로는현재의고흥이아닌보성의조성부근인득량도촌일수도있다는주장이있어그내용을

소개한다.

“세종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고흥현

- 자기소가1이요,【현의서쪽은촌(村)에있다.】도기소가1이다.【현의서쪽죽전(粥田)에있는데, 모두하품이다.】

이기록은고흥군의옛지명인고흥현에자기와도기를생산하는곳을말하는것으로지금까지연구결과에따르면자기소는분청사기와일부백자를생산하고, 도기소는

도기를 제작하였던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그 준비 기간이 1424년부터 1432년 사이이다. 이 시기에 고흥현의 治所는 보성군의 조양(兆陽)으로 현재

보성군조성면이다. 자기소나도기소가위치한향방은당시치소를중심으로하였기때문에조양의남쪽에있는고흥군과는위치상으로관계가없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기록된고흥현의자기소와도기소는지금의보성군조성면주변에있을것으로여겨지지만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 현재까지조사된보성군

분청사기요지가운데[세종실록] 지리지편찬시기에생산활동을한것으로추정되는곳으로는조성면의서쪽에있는득량면의정흥리요지와동쪽에벌교읍영등리요지가있다.

한편조선시대의보성현에는자기소와도기소의기록이없으며, 고흥군에는[세종실록]지리지시기의분청사기요지는아직확인된바없다.”29

위의연구로도알수있듯이세종실록지리지에기록된고흥의자기소와도기소는현고흥운대리의요지와는전혀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오히려고흥현의치소인

조성의서쪽에도요지가있다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벌교읍영등리는조성의동쪽에위치해있기때문에이와는전혀관련이없으며, 위에서말하는도요지는바로보성군

득량면도촌리윗사그점골을중심으로한정흥리개산도요지와도촌리아랫사그점골이라고추정할수있다. 또한위와관련된내용중세종실록지리지에나타난자기소와

도기소가보성의득량면이라는확실한근거로다음을들수있다.

“高興郡이왜구의침입으로치소를보성군의속현인兆陽縣(현보성군조성면)으로옮김에따라조양현이보성군에서고흥현으로소속이바뀌는일도일어나게

되었다(1395년, 조선태조4년)”30

따라서 1395년(조선태조4년)에 고흥현의치소가왜구의침입으로인해조양현으로옮겼고, 치소를중심으로기록되던당시의관행으로현, 보성군조성면이고흥현으로

(5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27. 강대규, 2005. [ 고흥 운대리요지의분포현황및성격] p16
28. 김영원, 2005. [고흥 운대리조선시대요지에관한고찰]. p130
29. 강대규, 2005. [고흥 운대리요지의분포현황및성격]. p17 
30. 전남대학교박물관, 보성군, 1992.[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 <보성군의연혁>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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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에기록되었다는점과, 1420-1430년대의자료수집에의한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보이던고흥의도요지기록이1441년(세종23년)에조양현이다시보성으로

편입된후, 1480년대에편전이완료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없는점과, 1480년대에최종완성된경국대전에는보성에사기장의존재기록이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세종실록지리지에기록된고흥현의도기소와자기소는보성군득량면정흥리, 도촌리도요지일대였음이증명된다.  

그렇다면다시근래로돌아와서, 보성군덤벙이도요지의최대군(群)인도촌리윗사그점골도요지터조사가도촌저수지공사가진행되지않았던1970년대이전에행해졌다면

어떠한결과가나왔을까가매우궁금해진다.  대규모의도요지군이있었을것으로추정되는득량면도촌리윗사그점골도요지의저수지공사(1980년대초)가있기훨씬전인

일제강점기때일본인중極親韓派로분류되며한국의도자문화를가장잘이해하고연구조사한것으로유명한淺川伯敎31와淺川巧두형제의연구가오늘날다시주목을

받고있다. 淺川伯敎는1960년에발표된그의글([李朝] 도기전집No 17.平凡社)에서보성덤벙이에관련된내용을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분인은동시기에남부해안지방의여러요에서제작되었다. - 중략- . 또한새롭게일본에서는무지하께메로알려진것은무지하께메가아니고실제로는허리

까지백토가 발라진고비끼라고할수있다. 그외에영광군, 고창, 강진군등에서도가마터가있으며, 그중에서도보성군의고비끼가가장우수하다.’

히구찌아스시32는일본인들이호조고비끼(寶城粉引)라고명명하는보성덤벙이의일본식표현의탄생에대해다음과같은견해를밝히고있다.

“한국에서고비끼(粉引)의 유력한요지를보성이라고최초로말한것은아사카와노라타카라고생각합니다. 아사카와노리타카는대한민국의광복에도불구하고한반도

전역을대상으로도요지지표조사를계속하였으며, 각지역의도요지에서도편을수집해광복후에도서울에남아도편을정리해, 학술적인자료로서한국에기증하고일본

으로돌아간일본의도자사가(陶瓷史家)입니다. 현재그자료는한국의국립중앙박물관에보관되고있을것입니다. 일본으로는도요지한개소에하나씩의도편만을가지고

돌아갔고그자료가국립역사민속학박물관에남아있을뿐입니다.

아카사와노리타카는700여기정도의한국도요지를직접발품을팔아연구를한전문연구가로서, 확실하게보성에서코비키의자료를채집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아사

카와노리타카의자료는오래되었지만, 그는확신을가지고한국의코비끼를말할때보성의이름을들고있습니다. 또한일본의대표적인도자연구자인고(故) 코야마후지

오는아사카와노리타카의논문에대해해설을하였는데, 이는아사카와노리타카의설이올바르다고인식하여그러한코멘트를하였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한국의

학회에서는코비키의도요지가고흥의요지인것이정설로알려져있지만, 고흥의운대리요지의발굴이1990년대에들어와서발굴을실시하였으므로이설이반드시올바르지

않다는것은, 우리의조사(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전남보성, 고흥, 장흥의덤벙이도요지를중심으로-2006년센슈대학교사회과학학술지게재)에서증명되었습니다.”

이어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연구가인 코야마 후지오(故 小山富士夫)33가 아사카와 노리타카의

논문해설중에보성덤벙이와관련된자료가있어소개하며, 코야마후지오가저술한 [粉引茶碗]에

내용중보성과관련된내용이있어소개한다.(사진10) 

보성은보성득량면도촌리, 정흥리외에도비봉리, 보성읍쾌상리, 벌교읍징광리도요지등에

서도덤벙이편이발견되었다고보고되고있다.34 그렇다면실제적으로아직발견을하지못했거나

이미 훼손되어 사라져버린 가마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실로 그 규모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짐작

이간다. 도촌리윗사그점골의도요지터를방문해보면아직남아있는가마2기정도를발견할수

있다. 그런데 이 가마들이 위치한 곳이 바로 골짜기의 급경사지역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까지

가마를만들었을까라고생각이들정도이다. 

세월이흘러골짜기의흙들이물에쓸려내려가더욱급경사가되었을수는있지만아직경사면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까지 유실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골짜기아래쪽좌측편으로2km가까이이어지는곳에계속해서편들이조금씩발견되고있는데,

이것은저수지공사로파괴되기이전에도촌리 윗사그점골도요지의규모가얼마인지를짐작할

수있게한다.  

위의 연구들로 보성은 대단위의 덤벙이도요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5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1. 故 淺川伯?(아사카와노리타카)(1884년 1̃964년)
-1913년 초등교원으로재직중한국에건너와조선왕조도자를만남 .
-1914년 야나기무네요시를만나, 조선왕조도자를소개함.
-1923년 잡지「백화나무」9월호에조선자기의소개특집호에「이조도기의가치및변천 에대해」를집필.
-1924년 야나기무네요시와淺川巧와협력하고 , 慶福宮내에조선민족미술관을개설. 이 미 술관은광복후국립민속박물관(한국중앙박물관)에 흡수
-1928년 조선도자연구회가설립되어淺川伯?는연구원이되어, 조선왕조도자의연구에전념.
-1929년 1̃931년, 조선왕조도자의窯址 678개소를집중적으로조사.
-1930년「釜山窯와 ?州窯」를간행 .
-1945년 光復後에도, 미군의허가를얻어한국에남아자료를정리함.
-1946년 귀국시에, 스스로가수집한미술공예품 3천여점과도편 30상자를국립민속박물관 에기증. 일본 귀국후에도조선왕조도자의연구를계속해「이조의도자」(1956년, 座右 寶刊行?편), 「세계도자전집제 14권·이조편」(1956
년, 河出書房刊), 「도기전집제17권· 이조편」(1965년, 平凡社刊) 등 조선수공예미술에서없어서는안될귀중한자료들을집필함.
32. ?口淳(1946—)  일본 센슈대학교교수. 비교민속학전공.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전남보성, 고흥, 장흥 도요지지표조사를중심으로-2006]
33. 인물 說明 : 小山富士夫(코야마후지오) (1900-1975). [朝鮮の茶碗], [高麗陶磁序說], [李朝陶磁槪說], [粉引茶碗], [朝鮮の族(陶磁)], [韓國の族(陶說)] 등 著, 세계도자전집감수역임(1953). 
34. 전남대학교박물관. 보성군. 1992,,[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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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일본인들이“호조고비끼”라고명명하는보성덤벙이의제작장소또한의문이해소되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조선완전덤벙이의역사는보성을중심으로고흥

운대리와장흥용곡리에서주로제작되었다고보아도무방하다. 지도를놓고보성, 고흥, 장흥지역들을살펴보면득량만을가운데두고마치삼각형을이루는듯하다. 그래서

일전 [분청사기의과거와현재- 전남보성, 고흥, 장흥도요지지표조사를중심으로-]의조사를

위해함께했던, 정철수35와일본인히구찌아스시에게이런말을한적이있다. 

“보성과고흥, 장흥은조선완전덤벙이역사의트라이앵글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러한호남의

소중한전통문화적자원이아름답게지켜졌으면좋겠다.”

지방 사그막에서 만들어진 평범한 사발들이 예술적으로나 작품적으로 세계적 재평가를 받는

오늘날, 보성덤벙이 도요지의 세밀한 발굴조사가 이뤄져 보존이 되어야하며, 보성의 전통民藝

도자문화가지역의역사적깊이를알리는중요한시대적역할을하였으면하는바람이다.

2. 보성덤벙이의미적특징

일본인들이세계최고의민예자기중하나로보성덤벙이(일본명寶城粉引호조고비끼)를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茶器와 酒器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있는 보성덤벙이는 조선사발이 일본에 건너

간지500년이다된지금까지도극진한사랑을받고있다.  조선사발은16세기이후로일본다도

문화속에서정치적으로이용되기시작하면서엄청난가치로거래된역사를지니고있다. 신한균이연구한내용중조선사발이당시일본에서어느정도의역량을지녔는가를

알아볼수있는내용이있어다음과같이소개한다. 

“이도와카사노카미는일본대화국(大和國)에소속된작은영주였습니다. 이사람이대화국의큰성주이자상급자인쯔쯔이준께에게이도자완이라불리는사발을헌납합니다.

이사발을받은큰성주는자기가다스리는지역이위험에처하자이것을또다시도요토미히데요시에게헌납하고성(城)을지키게되었다는것이일본역사에기록되어있습

니다.”

위와같은내용으로미루어살펴본바‘조선사발의가치가하나의성(오오사카성)과도바꾸지않을만큼중요하게여겨졌다‘라는내용이어느정도는납득이간다할수있다.

또한김대렴의논문에서다음과같은기록을볼수있다.  

“도요토미히데요시(1536-1598)휘하의장군들은전승(戰勝)의포상(褒賞)으로넓은땅을받기보다는진기한미술품을받는것을더만족스럽게생각하였다. 우수한찻사발

하나가한성읍(城邑)과동격으로여길정도였다.”

위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속에 조선사발은 일본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며, 沫茶를 마시는 茶碗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평가는 오늘날 까지 이어져 조선사발은 일본의 국보와 문화재가 되어있으며,

일본과국내의고미술품애호가들과차문화관련인들에게크게호평을받고있다.

근래에 발간된 보성덤벙이에 대한 여러 평가 중 보성덤벙이에 대한 미적평가가

도판과함께제시된내용이있어서간략히소개한다.(사진11)

보성덤벙이의 미적 탐구에 있어서 일본다도속의

와비철학을빗대어조선사발을미화시키는것과

16세기일본사무라이들의정치적인요소로

존재했던조선사발의거추장스러운우수성을제외하고, 순수하게그릇에서보여지는기능적, 심미적측면에서바라본보성덤벙이

의우수성을다음과같이말하고싶다.

첫째, 점토의질에다량의철분함유로차(茶)의쓴맛을내는성분인탄닌을중화시켜차의맛을순하게만들어내는기능성을

갖추고있다. 또한점토의성분과완전한소결로인해조선사발의최대약점인위생상의문제를해결하고있다.  

둘째, 그릇의 외관은 백자와 다름이 없으나 그릇의 태토(胎土)는 흰색이 아닌 검은 색상을 띄고 있어 기물의 구조 자체가

매우신비한그릇이라여겨진다.

(5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 11-1>

35. 인물 說明 : 정철수(1949-), 몽평요대표, 무안덤벙이분청사기연구가, 대한민국명인회공예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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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성덤벙이의 최고의 미(美)라고

할수있는것으로, 마치비오는날창호지

에빗물이스며들듯이기물의표면에찻물이

스며들어, 매번차를마실때마다스며든찻물이

조화를 부리며 새로운 모양의 경치를 만들어내어

감상자에게최고의감상폭을느끼게한다. (사진12)

넷째, 가끔보성덤벙이를보면백토를기물에분장함에

있어서기물의표면에백토가둘러지지않은부분들이발

생하는‘무지(無漬)현상’36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는 기벽의 흑색이나 갈색과 대비대어 색대비감과

자연스러운곡선과직선이교차하는선(線)과면의조화를보여주어덤벙이장식기법의가장큰매력

으로여기고있다.(사진13) 

다섯째, 장가가마에서구워진그릇에서흔하게볼수있는붉은색요변으로일본말로는흔히‘모미지’라고들하는데이것들이자연스럽게

피어난것을보는것이또하나의화려한감상부분이라할수있다.(사진14) 근래들어만들어지는다완들은인위적으로사발에요변을만들어

내기 위해작업을하다보니자연스런요변보다는자극적이고도부담스러운모양의요변들이많이보이는데이는감상자의눈을

흐리는요소로서작품의질을떨어뜨리는요소중의하나로작용한다. 위와같은특징중특히세번째와네번째에서설명하고있는

덤벙이의미는작품하나하나마다모두다른모양의찻물형상과무지현상의형태를 갖추고있어, 덤벙이작품의고유한생명

력과감상세계를유지하고가꾸어나가는데가장핵심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다.

제3절 보성덤벙이 재현연구

1. 보성덤벙이성분분석

많은도자기관련전문가들이도자기를구성하는있는요소중가장중요한요소로드는것이바로점토이다. 점토는도자

기의종류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분청사기에쓰이는점토는철분이다량으로함유된점토가사용되는데, 이러한점토들은가마에소성을하게되면붉

은색이나검은색계열의성상을지니게되어일반음식기로서의기능에부적합하게된다. 그래서기물의태토위에백색성상을지닌백토를분장하게되는데이것이바로한

국전통도자기문화중가장회화성이강하다고평가받는분청사기이다. 여기에서다뤄지고있는덤벙이또한분청사기로서철분과금속산화물이다량으로함유된점토를이

용해성형된기물을카오린이나도석을곱게분말로갈아만든백토물에덤벙담그거나바가지로부어서장식하는분청사기의한종류이다. 보성에서는이렇게장식된덤벙

이위에철화나조화문등이시문된다양한기법의덤벙이들이제작되었다는기록이일본인들이작성한문헌에남아있다. 이렇듯덤벙이의품질을결정짓는삼요소는점토와

백토, 그리고유약이다. 일반적으로덤벙이를연구하는많은연구가들은덤벙이의품질은백토가결정짓는다고말한다. 

그렇다면 일본인들과 많은 고미술 관계자들이 덤벙이 중 최고의 덤벙이라고 여기는 보성덤벙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적인 것들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 그저

막연하게‘덤벙이는보성덤벙이가최고다’라고하는것에서벗어나보성덤벙이의우수성을보성덤벙이가가지고있는재료적특성을한번조명해보고자한다. 먼저덤벙이의

몸체를구성하고있는점토를살펴보아야하는데점토를구성하고있는성분을알아보기위해서는가마터가존재하는지역의암반을살펴보는것이순서이다. 

왜냐하면점토는암반의풍화물이기때문이며, 여기에암반위에자라는초목의성분들이혼합되어덤벙이를제작하는점토가생성되기때문이다. 보성덤벙이가제작되었던

보성득량면도촌리는일제강점기때부터구들방을만들때쓰이는“구들”의대량생산지로서유명한데, 전국적으로는“오봉산구들”로널리알려져있다. 이에대한지역민

들의설명을빌리자면다음과같다. “득량역앞공터에전국적으로실려나가기위해쌓아놓은구들판장들이수도없이줄을서서있었다.”득량의오봉산일대가전국적인

구들생산지로서알려진이유로드는것중에가장큰이유는이곳일대의암반은거의전체가맥반석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맥반석은화성암류중화강섬록반암에속하며, 석영과장석이촘촘하게섞여있는것을말한다. 누런백색, 연한누런갈색, 옅은회색, 짙은녹색또는옅은녹색암석에빨간점

또는 하얀 점이 고르게 섞여 있는 모습이 보리밥과 같다고 하여 맥반석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다. 맥반성의 주성분은SiO2, Al2O3, Fe2O3, Ge(게르마늄),

CaO,MgO, K2O, NaO, TiO2, P2O5, MnO, TiO2, P2O5, MnO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중국의본초강목과허준의동의보감에의하면그성질이달고, 따뜻하며, 독이없다고

전해지며노화방지, 항균작용, 신진대사촉진, 성장발육촉진, 독성제거, 피로회복, 항암효과를나타낸다고하며일반적으로알려진맥반석의기능으로는다음과같다. 

(5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6.  說明 : 보성덤벙이의감상미중최고의미로여기는것으로일본에서는火間(日語讀音히마)라고한다. 이러한현상은기물을백토이장액속에서덤벙이질을할때순간적으로백토이장이기물에묻지않아생겨나는현상으로보성덤벙이
가가지고있는자연미의극치중에하나이다.

<사진 14> 초벌덤벙이주병(요변현상)

<사진 13> 초벌덤벙이사발(무지현상)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5 PM  페이지54



1) 흡착작용- 유해물질제거및중금속분해작용

맥반석은 1㎤당 3~15만개의구멍으로이루어져있어흡착성이강하고, 약 2만 5000종의무기염류를함유하고있다. 다공질(多孔質) 암석이기때문에모세관현상에의하

여물속의오염물질, 세균등을흡착분해한다. 그리고냄새의제거및부패작용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 (수은등중금속흡착제거, 시멘트독성중화, 항균, 방충, 탈취작용) 

2) 미네랄용출작용

인체에필요한미량성분인철, 마그네슘, 칼슘등을용출시켜물속에미네랄성분을높인다. 환약을정제하는여과제, 등에나는부스럼또는종기등피부질병을치료하는

소염제로도사용하였다.

3) PH 조적작용-수질조절및정수작용

강한산성이나강한알칼리성물이라도이돌을넣으면약한알칼리성(pH7.2~7.4)으로변하여인체에적합한수질로변한다. 물의연도및경도자조절된다. 수질을활성화

시켜정수작용을한다. 

4)이온교환작용및인체에대한약리작용

흡착및이온교환작요을하여물속에있는불순물을제거하고유용미네랄이많게되어물을약수로변하게하여성장발육, 두뇌활동, 생식기능, 호르몬의생산및활성,

세포활성화와대사촉진작용등을증가시킨다고한다. 

5)풍부한산소함유량

맥반석을물에담그면COD(화학적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낮아져방부작용은물론활성화에따른생체에활력을준다. (대장균등세균을억제하여용존

산소량증가)

6) 원적외선방사작용

원적외선방사에의한공명.공진, 흡수작용등으로식품의선도유지, 맛의증가, 혈액순환및신진대사촉진등에탁월한효과가있다. (알파파를증가시키고원적외선발생을

TV 브라운관의코팅, 의류코팅, 휴대폰코팅등에응용) 찜질방, 땀을통해불순물을배출시키는효과를지니고있다.

이와같이다공질을이루고있는맥반석은일반다른종류의암반(규석, 석회석등)에비해매우가볍다. 그래서아궁이에서지피는불을직접맞아도구들판이쉽게터지거나

갈라지지않아서구들장의용도로크게애용되었다고전해진다. 맥반석을이용하여산업화를시도하고있는지역업체들의설명을빌리자면“맥반석은중국의것보다는

한국의것이좋고, 한국에서는보성의맥반석이최고라고알려져있습니다.”37 라고말하고있다. 

(1) 보성덤벙이점토성분분석

그렇다면보성덤벙이를구성하고있는주재료라할수있는이들맥반석은어떠한구성성분을지니고있는것일까? 이것을알아보기위해광주,전남중소기업청의시험분석

과에도촌리암반의맥반석석편을보내성분분석(8가지요소분석)을의뢰하였다.

시험분석성적서(제04-2007-02344호)

-시험일자: 2007년9월21일

-시험방법: KS M 0032-2004

(5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7.  보성맥반석대표, 큐큐씨앤에스영농조합대표구술

시험항목 시험결과

SiO2

Al2O3

Fe2O3

CaO

MgO

TiO2

k2O

Na2O

Ig Loss

72.5 %

15.7 %

2.72 %

0.26 %

0.38 %

0.21 %

3.59 %

2.9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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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를살펴보면일반화강암성분의도석이나카오린보다훨씬더많은양의철분이포함되어있다는

것을알수가있다. 바로이철분과여러광물들이맥반석이약석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하는기능을

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어서풍화된맥반석점토를무작위로채취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성분분석을의뢰하였다. 

시험분석성적서(제04-2007-02345호)

-시험일자: 2007년9월21일

-시험방법: KS M 0032-2004

위와같이맥반석풍화점토에는맥반석자체내의철분과초목에서함유된철분등의금속산화물이다량

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성덤벙이 점토가 타 지역 덤벙이 점토에

비해가지고있는가장큰특징이다. 이처럼점토자체에다량함유된철분등의금속산화물로인해가마

안의온도가1280℃정도를넘어가면점토가끓어오르는현상이발생하며, 심하면검게타는성향을지니고

있다. 이러한현상이타지역의덤벙이편과다른보성덤벙이의특징이라할수있다. 

전통도자기에쓰이는유약은대부분물토와재를이용해서유약을만들어낸다. 이러한방식으로조성된

유약의녹는점은대략1250-1280℃정도수준이다. 상황이이러하기에보성덤벙이가마터에가면가마에

서실패한그릇파편들중기물의몸체가끓어오르거나심하게검게타버린편들을심심찮게찾아볼수가

있다. 이것이바로철분이다량함유된맥반석점토가가지고있는특성이다. 맥반석암반을버너를이용

해서불을쏘아가열을하게되면점토가끓어서흘러내리는것을통해쉽게확인해볼수가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도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즉“다공질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도구는기본적으로백자나청자를만드는자토, 즉“땡땡이”라불리는자화되는흙을사용하지않는다.

하지만오늘날잎차를우려마시기를좋아하는우리나라에서는차색을그릇에비쳐보기위해백자를선호

하고있으나, 이는실은상식밖의일이다. 그이유는백자나청자는磁土로구성되어있기에뜨거운찻물을

담았을때찻물의뜨거운온도가찻잔에빠르게전달이되고, 사용하는사람은매우뜨거운찻잔을손으로

잡아야만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자토로만들어진차도구는높은온도의물을담아내야만하는차

도구로서의기본적인기능이없는것이라할수있다. 그래서차인들은다공질의점토로만들어진차도구를

찾기 위해 경상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내화도가 높은 점토로 만들어진 차도구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내화도가 높은 점토로 만들어진 차도구는 磁化가 되어있지 않기에 기물이 수분을 흡수하여 잘 건조가

되지않을경우위생상에문제가발생하기쉽다. 

이러한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 것이 바로 보성덤벙이이다. 보성덤벙이는 점토자체가

완전 자화 됨을 넘어서서 끌어오르는 현상으로 유관으로도 보이는 다공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릇의

(5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시험항목 시험결과

SiO2

Al2O3

Fe2O3

CaO

MgO

TiO2

k2O

Na2O

Ig Loss

66.3 %

15.4 %

5.36 %

0.13 %

0.89 %

1.80 %

2.22 %

0.23 %

7.7 %

보성덤벙이기벽절단면 1000배 확대사진

타지역덤벙이기벽절단면 1000배 확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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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카오린의백토로장식되어백자와비슷한성상을지녔고, 재료적특성과덤

벙이장식으로인한 그릇외관의미적인감상폭등을두루갖추고있어, 차도구로서

완벽한기능을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물이 끓어오르지 않은 상태 하에서도

보성덤벙이는타지역 덤벙이와는다르게더많은다공성을확보하고있다. 이와관

련된비교사진이다.

그래서끓어오르는현상을가진보성덤벙이사금파리와K지역덤벙이의사금파리

들의 성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남대학교에 소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지원에서SEM. Ems 현미경38을이용한성분분석을의뢰하였다.

*1. [보성덤벙이A N A L Y S I S  R E P O R T]

GENERAL CONDITIONS

------------------

Result File       : BO-5

File Version      : 1

Background Method : Fit

Decon Method      : Gaussian

Decon ChiSquared  : 87.97

Analysis Date     : 27-SEP-2007

Microscope        : SEM

Comments          :                                                   

ANALYSIS CONDITIONS

-------------------

Quant. Method       : XPP/ASAP

Acquire Time        : 202 secs

Normalization Factor: 100.00

SAMPLE CONDITIONS

-----------------

kV                     : 15.0

Beam Current           : 150.0 picoAmps

Working Distance       : 12.0 mm

Tilt Angle             : 0.0 Degrees

TakeOff Angle          : 30.0 Degrees

Solid Angle*BeamCurrent: 0.8

Element Line Weight% K-Ratio Cnts/s Atomic%

-----------------------------------------------------

----

O Ka 29.20 0.1106 6.88 45.93

Al Ka 15.49 0.1072 13.03 14.45

Si Ka 31.67 0.2203 25.37 28.38

K Ka 3.05 0.0258 1.80 1.97

Fe Ka 20.59 0.1750 4.15 9.28

Total 100.00

(5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8. SAM. Ems 현미경(주사전자현미경, 제작사 Hitachi(JAPAN), 모델명 : S-4700) : 표면관찰(무기물시료, 유기물시료, 초미세가공샘플의구조관측및평가), EDXQ분석(고체시료구성원소의정량분석과조성에따른Mapping작성), 성
분분석(ICP-AES), 결정구조측정(XRD(10-300K), 광학성특성측정, 전기적특성측정, 생체시료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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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지역덤벙이A N A L Y S I S  R E P O R T]

GENERAL CONDITIONS

------------------

Result File       : BO-7

File Version      : 1

Background Method : Fit

Decon Method      : Gaussian

Decon ChiSquared  : 474.39

Analysis Date     : 27-SEP-2007

Microscope        : SEM

Comments          :                                                   

ANALYSIS CONDITIONS

-------------------

Quant. Method       : XPP/ASAP

Acquire Time        : 309 secs

Normalization Factor: 100.00

SAMPLE CONDITIONS

-----------------

kV                     : 15.0

Beam Current           : 150.0 picoAmps

Working Distance       : 12.0 mm

Tilt Angle             : 0.0 Degrees

TakeOff Angle          : 30.0 Degrees

Solid Angle*BeamCurrent: 0.8

Element Line Weight% K-Ratio Cnts/s Atomic%

---------------------------------------------------------

O Ka 25.45 0.0793 8.11 39.17

Na Ka 0.94 0.0048 0.91 1.01

Mg Ka 1.00 0.0066 1.32 1.01

Al Ka 12.99 0.0981 19.60 11.86

Si Ka 45.37 0.3395 64.26 39.78

K Ka 2.89 0.0237 2.72 1.82

Ca Ka 2.03 0.0174 1.77 1.25

Fe Ka 9.33 0.0779 3.03 4.11

Total 100.00

위와같은결과로알수있는것은덤벙이를만들어내기위한점토가다른지역에비해보성지역은철분이매우많은양이함유되어있다는것이다. 이는다른지역에서만들

어진덤벙이와보성덤벙이를한가마안에서똑같은온도에소성을하더라도, 보성덤벙이는타지역덤벙이에비해속칭“잘익은맛”이나는도자기가될수있는것이다.

이렇듯맥반석이풍화된점토를재료로사용하는보성덤벙이는타지역에서생산된덤벙이에비해차도구로서의우수성을지닐수있는기본적인조건을갖추고있다고

볼수있다. 일반적으로확인된맥반석의기능중맥반석은수질을정화시키고, 음식의쓴맛과신맛을없애는등독성의제거기능을갖추었다고하는데, 보성덤벙이는기능적

(5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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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명품의품질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2) 보성덤벙이백토성분분석

두번째알아볼것이덤벙이에쓰인백색성상의재료이다. 덤벙이에쓰였던백토는풍화된백색점토가아니라암반자체로있는말그대로白石이라할수있다. 풍화된

백색점토는사람의눈으로보기에는흰색성상을보이지만실제적으로소성을하여보면미량의철분이함유되어있는것을알수가있다. 이러한백토를덤벙이질에이용하게

되면그릇의성상은누런빛을띄게된다. 그래서흰색성상의덤벙이를얻기위해서는백석을채취하여곱게분말로만들어덤벙이질에사용해야만한다.  

보성덤벙이사금파리중백색도가낮은누런빛을띄는시편에사용된백토를SAM. Ems 현미경으로성분분석을의뢰하여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이나타났다.

[보성덤벙이백토A N A L Y S I S  R E P O R T]

GENERAL CONDITIONS

------------------

Result File       : BO-6

File Version      : 1

Background Method : Fit

Decon Method      : Gaussian

Decon ChiSquared  : 419.64

Analysis Date     : 27-SEP-2007

Microscope        : SEM

Comments          :                                                   

ANALYSIS CONDITIONS

-------------------

Quant. Method       : XPP/ASAP

Acquire Time        : 70 secs

Normalization Factor: 100.00

SAMPLE CONDITIONS

-----------------

kV                     : 15.0

Beam Current           : 150.0 picoAmps

Working Distance       : 12.0 mm

Tilt Angle             : 0.0 Degrees

TakeOff Angle          : 30.0 Degrees

Solid Angle*BeamCurrent: 0.8

Element Line Weight% K-Ratio Cnts/s Atomic%

---------------------------------------------------------

O Ka 27.67 0.0955 42.02 42.26

Mg Ka 1.90 0.0123 10.54 1.91

Al Ka 18.37 0.1344 115.48 16.64

Si Ka 36.48 0.2549 207.48 31.74

K Ka 3.39 0.0280 13.82 2.12

Fe Ka 12.18 0.1023 17.13 5.33

Total 99.99

(5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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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조사로알수있는것은덤벙이에쓰였던백석의구성성분은카오린39이나 도석40 계열이주성분이라는것이다.  카오린이나도석은 SiO2와 Al2O3가 주성분이다.

특히위의성분분석으로알아본덤벙이백토의성분은장석질도석에가깝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기물제작에쓰인점토와장식에쓰인백토는구성성분이다르기에,

덤벙이장식을하여가마에소성후에완벽하게서로붙어있지는않게된다. 이러한특성때문에덤벙이는유약표면의핀홀을통로로해서용기에담긴찻물이그릇의백토

속에침투하게되며, 이러한결과로덤벙이가가진미적특징중하나인“찻물현상”이발생하게된다.

일반적으로알려진보성덤벙이에관한이야기중다음과같은것이있다. “보성덤벙이에차를마시면茶맛이쓰지않고순해진다.”위와같은세간의평가가이번연구를

통해서맥반석의기능이라는것이밝혀져나름대로성과가있었다고생각한다. 지구상에존재하는암반중맥반석처럼약리효능이탁월한물질도드물것이다. “보성덤벙이는

맥반석이다”라는공식이성립될만큼보성덤벙이는맥반석자체로제작이되었으며, 이는보성덤벙이의가장큰특징으로볼수있다.

(3) 보성덤벙이유약성분분석

도자기의표면을구성하는유약의성분으로일반적으로사용되는원료가장석, 규석, 석회석, 카오린등이다. 현대에는유약을만들어내기위해앞서말한원료를기본으로

금속산화물과저온융제등을혼합하여각종색유와온도의차이를가지는유약들을만들어낸다. 그렇다면조선초기보성덤벙이를만들어내던시기에는어떻한유약이사용

되었는가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장인들의이야기를빌리면청자나백자에사용된유약은기본적으로물토와재라고들이야기한다. 여기에재를대신해성분이비슷한

패석을가소하여얻은가소석회를사용하면좀더깨끗한성상을지닌유약을만들수있다고한다.

보성덤벙이의유약의성상을살펴보면대체적으로색상이아이보리계열이라는것을볼수가있다. 물론대부분의덤벙이도요지가파괴된상태에서아이보리계열이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발견되는 사금파리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이보리계열의 성상과 푸른백색 성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래서 보성덤벙이 사금파리 중 한 점을

보내유약의성분을살펴보니다음과같은결과를보였다.

GENERAL CONDITIONS

------------------

Result File       : BO-2

File Version      : 1

Background Method : Fit

Decon Method      : Gaussian

Decon ChiSquared  : 1.47

Analysis Date     : 27-SEP-2007

Microscope        : SEM

Comments          :                                                   

ANALYSIS CONDITIONS

-------------------

Quant. Method       : XPP/ASAP

Acquire Time        : 519 secs

Normalization Factor: 100.00

(6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9. 카오린(Koline,고령토): 카오린은도자기원료중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재료이며중국의고령지방에서많이나는점토로서영국인들이처음에는그지명을따서 Koline이라 칭하다가 Kaoline으로명하게되었다. 카오린의화학식은
Al2O3, 2SiO2, 2H2O로서점토물질과석영그리고분해장석으로구성되어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전남에서도생산되지만경남하동, 산청, 성주 등지에서양질의고령토가채취되고있다. 
40. 도석 : 도석의일반적화학조성

“도자기의원료, 광물의실태”에의하면도석의화학적성질은일반적으로견운모를주성분으로하는도석은 K2O성분의함량이많고, 카올린광물을주광물로하는것은 Al2O3함량이많으며알카리(K2O+Al2O3)성분을거의함유하지않
고, 연납석을주성분으로하는도석은 SiO2의 함량이많으며, 장석을주성분으로하는것은알칼리성분을 5% 이내로함유한다.
*도석의종류
1. 견운모와석영으로된것(견운모질도석)
2. 카올린광물과석영으로된것(카올린질도석)
3. 연납석과석영으로된것(연납석질도석)
4. 장석과석영으로된것(장석질도석)으로대변되지만부광물로서는서로교차함유되어있는것들이많다.
장석류는석영, 운모와더불어암석을구성하는대부분의조광물로화강암의약 60%를함유하고있다. 그러나광상은장석자체만으로형성되어있는경우는드물다.

화학조성구분
일반도석

SiO2
60-80

Al2O3
10-25

K2O
0-7

Na2O
0-5

Fe2O3
0-1

RO
0-3

IgLos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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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NDITIONS

-----------------

kV                     : 15.0

Beam Current           : 150.0 picoAmps

Working Distance       : 12.0 mm

Tilt Angle             : 0.0 Degrees

TakeOff Angle          : 30.0 Degrees

Solid Angle*BeamCurrent: 0.8

Element Line Weight% K-Ratio Cnts/s Atomic%

---------------------------------------------------------

O Ka 25.19 0.0599 0.97 39.92

Al Ka 11.54 0.0872 2.77 10.85

Si Ka 38.19 0.2913 8.75 34.47

K Ka 7.26 0.0615 1.12 4.70

Ca Ka 10.99 0.0949 1.53 6.95

Fe Ka 6.82 0.0568 0.35 3.10

Total 99.99

분석결과보성덤벙이유약의주성분은철분을미량으로포함한재를매용제로선택한물토유약이라는것을알수가있다. 참고로육상식물을연소시켜서발생하는성분은

주로 탄산칼륨이며, 나무재의 조성비는 30%가량이 탄소이고, 그 밖에 규산(SiO2)이 30%, 알루미나(Al2O3)5%, 칼륨(K2O)2%, 칼슘(CaO)5%, 인산(P2O5) 3% 가량이고,

그밖에철, 마그네슘, 나트륨, 망간등을함유하고있다. 

(6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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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현연구진행과정

보성덤벙이의재현사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으로들수있는것들중, 첫째가점토, 둘째가덤벙이백석, 셋째가유약, 넷째가장작가마를이용한환원염소성방식이라

할수있다. 본재현사업수행을위하여재료의채취는앞서설명한원료의특성을고려하여득량면도촌리일대에서적합한재료를채취하여사용하였다. 또한작품소성을

위한장작가마는도촌리일대에남아있는가마터를답사한후, 외부는통가마형의형식을갖추었으나내부는칸실을나누는고려중기-조선초전통가마형식을토대로덤벙이

제작에적합한가마를고안하여직접제작하였다.

(1) 보성덤벙이재현을위한전통가마제작과정

이상으로보성덤벙이를만들어낼수있는장작가마가만들어지게되었다.

(2) 원료채취및제토

1) 태토선정(胎土選定) 

다완제작에사용되는흙은주로사질(砂質)이많이섞인막흙이다. 암석의풍화물들이섞인막흙은빗물이

나눈이녹아흘러내린물들에의해씻겨내려가산아래지역에위치한비탈진언덕이나퇴적층에서많이보

인다.  점토의성분을살펴보면카오린나이트(Kaolinite) 성분의백색토가주를이루고있고거기에사질이

30%정도섞여있다. 각지역마다철분의함유량이차이가있어기물을소성했을때나타나는효과는천차

만별이다. 분청사기 제작에사용되는점토는주로철분등의금속산화물들이다량으로함유된것들을사용

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보성덤벙이역시분청사기의한종류로서점토내에다량의철분이함유되어있다. 보

성덤벙이가타지역에서제작된덤벙이와다른가장큰차이점은점토를이루는대부분의성분이맥반석의

풍화물이라는것이다. 맥반석은일반점토와달리 1270℃이상의고온에서완전자화(磁化)됨을넘어서점토

가검게타는현상이 발생하여심할경우점토가끓어오르게된다. 

2) 톳물받기

채취한태토를흙통에부어넣고물을상부20cm 정도까지채운다. 삽을이용해흙과물을잘섞어주어불순물

(나무뿌리나기타이물질등)을걷어내고 80목의채를이용하여2번정도걸러준다.

3) 점토건조(粘土乾燥)

수비된점톳물은이장점토(slip)상태이기때문에바닥에천이깔린건조장으로옮겨건조시킨다.

(6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점토찾기

점토

기단쌓기 기단쌓기 중단쌓기 입구아치쌓기 아치걸기

아치쌓기 아치쌓기 아치쌓기 가마에흙붙이기 가마만들기완성

톳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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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밟기

일반적으로흙을밟는목적은점력증가와불순물제거이다. 여기에서는점토자체에

다른이물질은이미걸러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점력증가를위해서만흙을밟는다. 

5) 꼬박

꼬박(꼬막)의목적은첫째, 소지에들어있는공기를빼내는것과둘째, 습도가다른

두가지점토를섞어주는것과셋째, 다른색상의점토를섞는경우이며넷째, 점토에

모래나소분기타다른원료를섞는경우이다.  여기에서는나선형반죽(점토덩어리를

왼손으로점토의중간윗부분을살며시쥐고시계방향으로회전시키면서나선형으로

빙글빙글돌리면서반죽하는것) 으로점토속에있는기포(氣泡) 제거를위한것이다.

(3) 성형

1) 1차성형

물레판이다른물레보다좁은전통발물레를사용한다. 작업도구로는지질박, 고데,

젓갈등의재래도구를사용한다.

2) 2차성형

반건조된기물을뒤집어물레위의굽통에넣고굽쇠를이용하여

굽을깍아내는2차성형을실시한다. 이때굽안의모양은물레의

빠른회전력을이용해꼭지형태의모양을남기며따내고, 굽대

부분은 대나무의 마디와 비슷한 형태의 죽절굽 형식으로 굽

칼질을한다.

3) 건조

직사광선을피할수있는장소에놓고, 기물과굽의건조상태를동일하게하기위해

건조 장소 바닦에 열을 가해 기물을 말리거나, 기물을 뒤집어엎어 건조를 시킴으로

해서전부분과굽부분이동일한건조 상태를유지하며건조가되도록한다.

(6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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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식

“덤벙이”란기물을제작한후기물을백토물에담구거나기물에백토물을부어서 장식하는분청자의한장식기법을나타내는순우리말로, 일본에서는“粉引”(고비끼)라고

명명하고있다. 기록에의하면조선초기에전남의각지역에서고루제작되었던덤벙이는, 그중에서도특히‘전남보성의보성요(?城窯)와무안의무안요(務安窯)에서대량으로

제작되었다’라는내용이일본학자들에의해연구조사된조선사기관련문헌에기록되어있다. 보성덤벙이와무안덤벙이의외형상특징을구분한다면보성덤벙이는기물의

전체면에백토를두르고있고, 무안덤벙이는기물의내부전체면과외부의 상부에만백토가주로둘러져있는것을큰특징으로한다. 이때기물에백토물을담금에있어

기물의상태가중요한데, 오늘날에는기물을2차성형한후반건조된상태 하에서덤벙이질을하는것이일반적이나, 전통적인보성덤벙이제작기법에서는초벌덤벙방식을

택한다.

초벌덤벙방식의장식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건조된기물을가마에넣고1차소성(초벌소성, 약 700-800℃)한후에덤벙질을하여장식을하였다. 덤벙질된기물이완전히건조되면, 가마에넣고또한번의2차

소성을한후, 다시가마에서꺼내마지막작업인유약을바른후 3차소성(재벌소성, 1230-1280℃)을하였는데, 이는반건조된기물을덤벙이질을할때발생되는제품의

불량률(기물이주저앉는현상)을현저히줄일수있으며, 태토와분청의수축률이맞지않아발생하는분장의벗겨짐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덤벙질이된기물들중백토물이기물에묻지않는현상(무지현상)이가끔씩발생되는데, 이러한현상중자연스런느낌의무지현상은덤벙이의감상미중최고의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일본에서는이것을火間(독음, 히마)라명명하고있다. 덤벙이장식을할때사용되는백토는카오린이나도석을주로사용하는데카오린의구조식은Al2O3.

2SiO2, 2H2O이다. 카올린나이트 입자는 위에서 바라보면 육각형의 판상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점토 입자들은 건조하거나 습한 상태에 관계없이 미끄러져 들어가

서로를지탱하여주므로점토의가장중요한성질인가소성(Plasticity)을형성하는역할을한다.  

(5) 시유및소성

1) 유약(釉藥) 만들기

유약은물토와재를사용하였다. 물토는일종의연질사토나사토가다량함유된점토이고재의종류에는소나무재등을사용한다.  물토와재를사용할때혼합비율은10:4

정도이고또한물토와석회를사용하는경우도있는데, 이때에는10:2.5의비율로사용하고있다.  재와석회를많이희석할경우유약을빨리녹일수는있으나표면에광택이

많고딱딱한느낌을줄수가있고재나석회를적당히사용하면부드럽고자연스러움을느낄수있다. 참고로, 재(灰)의 종류(種類)에따라철분의함량이틀려일반적으로

청자(靑瓷)에는떡갈나무재(灰)를사용하고느릅나무재는백자(白瓷)에사용한다. 

ㄱ) 재, 물토수비(水飛)

전통적으로수비를위한방법은자연역학을이용한물넘김방식을이용한다. 하지만오늘날에는옛날과다르게

공간과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체방식을 시행한다. 통 속에

재(灰)를 풀어 넣고 물을 혼합(混合)시킨 다음 삽을 이용하여 잘 저어 준다. 이때에, 수면(水面)에 떠오르는

부유물들중에이물질(異物質)을제거한다. 재에섞인토사등이통속에가라앉으면, 상층부의잿물을 120목

채로두번걸러준다. 채의목수(目數)가높으면높을수록소성시유약의용융점을낮춰준다.

ㄴ) 조합

수비된재와물토를5:5의비율로혼합한다. 

백토원석 백토원석분쇄후가루입자 덤벙이질1 덤벙이질2 덤벙이질3

덤벙이질완성 덤벙이질완성 주병에덤벙이질후철화장식 덤벙이후건조중인기믈들

(6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수비 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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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유(施釉)

덤벙이기물의시유에있어서기물에유약이잘머금게하기위해서는유약의수분함량을일반기물의시유조건보다

조금은줄여주는것이좋다.  

3) 재임

재임은가마안에기물을적재하는것으로서, 전통적인재임방법은기물을포개서재임을하는포개구이방식이다.  포개구이재임방식은한꺼번에많은기물을가마에구워

내기위해서사용되었던방법으로서오늘날에주로실시되는단품재임방식보다4배에서5배정도의많은양의기물을소성해내는방식이다. 눈박이에사용되는흙비짐눈은

전통적인방식은사토에약간의점토를사용해서만들어내나, 오늘날은알루미나, 규석, 카오린을 2:3:5의비율로섞어구슬모양으로만들어받침으로사용한다. 혹자들은,

기물안에눈박이자욱을흠이라고여길지도모르나다인들은이것을무의식속에생겨난매화문양(또는용발)이라고여겨다완의감상부분중한곳으로여기고있다.

4) 소성(燒成) 

가마의소성온도는대개 1180~1250℃정도까지소성을한다. 대개의재유는그정도의온도에용융을이루기때문이다. 재의종류나물토의종류에따라다르겠지만, 대략

이정도의온도에도자기에사용하는재유는용융이된다. 가마의소성시간은기물의종류에따라서다르게주어진다. 예를들어옹기같은큰기물은초벌이안된생지기물을

바로소성하는것이기때문에소성시간을24시간이상잡아주는것이좋으나, 일반도자기의경우에는대개가24시간이내에소성을마친다. 그렇지만본인의경험에의하면

요변이좋고잘익은수준높은작품을얻기위해서는고온(1200℃)상태에서최소한24시간정도는불과의씨름을해주어야만명품이탄생할수있다고판단된다. 아내따라서

명품보성덤벙이를탄생시킬수있는마지막관문인가마작업에서, 보성덤벙이의소성시간은약72시간이상의시간을필요로한다하겠으며, 소성분위기는진한환원염으로

마무리를요한다. 하지만가마작업을하다보면여러가지변수(날씨, 나무연료, 불대장의컨디션등등)들이상시로존재하기에긴장을늦추는것은금물이다.

5) 부정따기와다듬기

덤벙이제작의마지막과정으로기물의내면에묻은눈박이를제거하는과정이다. 이눈박이를제거하고사포나기물의굽으로눈박이자국을갈아내면다완의내부에눈박이

자국인용발이나타난다. 작업과정에서우연히발생하는것으로무의식속에서얻어지는다완의미적효과중하나로여긴다.

6) 보성덤벙이완성작품

오늘날한국에서전통도자기의재현을이야기할때가장먼저등장하는것이재현할도자기가만들어진도요지근처의

흙과물토를맞게사용했느냐그렇지않았느냐와그다음으로드는것이재현을해낼수있는기술력이다. 일본인도예가

들중덤벙이기법을이용해작품을만들어내는가와무라씨는보성덤벙이의특징에대해서다음과같이말한다. “호조고비

끼의 특징을 말하자면 크게 3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첫째로는 그릇에서 보여지는 기벽의 색깔이 검은색계열

이어야하고, 둘째로백토의색상과마지막으로는자연

스러운히마(火間,무지현상) 입니다. 이러한것들이표현

되어야만호조고비끼라고할수있습니다”

(6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금파리에서보이는눈박이자욱 눈박이를다듬은후에보이는자욱

보성덤벙이완성작품

시유(유약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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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연구에 따른 보성덤벙이 재현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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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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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和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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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多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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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월(心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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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春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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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夏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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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덤벙이귀잡이잔과받침

보성덤벙이귀잡이통잔과받침

보성덤벙이주병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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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덤벙이사각제기

보성덤벙이화병

보성덤벙이주병과귀잡이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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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덤벙이찻사발

보성덤벙이다기(茶器) 

보성덤벙이귀잡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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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덤벙이찻사발과귀잡이받침대

보성덤벙이찻사발과귀잡이받침대

보성덤벙이철화당초문주병과귀잡이철화당초문고대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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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소장된조선덤벙이들과관련자료이므로, 덤벙이를粉引으로표기함을양해해주시길바랍니다.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6 PM  페이지80



(8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6 PM  페이지81



(8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6 PM  페이지82



(8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6 PM  페이지83



중국하북성자주요자현관대도요지생지덤벙사금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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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분청사기 문화의 폭넓은 이해

1) 한반도분청사기장식기법의생성과소멸

분청사기의사전적의미는“회색또는회흑색태토(胎土) 위에백토니(白土泥,

백토슬립)를분장한다음유약을입혀서구워낸자기”1라고한다. 

그렇다면 우리 땅에서 화장토를 이용한 도자기가 처음으로 제작된 시기는

언제쯤일까?

한반도도자사에관한정리는일제강점기에최초로시도된것으로보이는데,

한반도 곳곳의 도요지를 700여기 이상 현장조사한 아사카와 노리타카, 아사

카와타쿠미형제에의해서였다. 해방후한반도분청사기제작사는일본학자

들에의해14세기중엽- 16세기중엽까지약200년정도로정리되었다.(우측

도표참조).

근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위의 견해와 비슷하게 14세기 중엽-16세기 초반

까지 200년이 채 못 되는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기존 우리 사회에 정설로

자리잡은분청사기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분청사기는14세기중엽상감청자에서출발하여15세기세종대왕때그특징

이 완성된다. 경기도 광주에 백자 전용의 관요가 1469년 이후 공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토산공물의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 분청사기 제작지는 자체

제작으로이행해감으로써, 16세기초반에이르러서는분청사기는거의백자

제작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역사는 200년이 채 못

된다.”2

이제 필자는 위의 주장에 더해‘조선 분청사기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화장토도자기

유적과, 또한 동시기에 제작되었던 중국 북방의 화장토도자기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려 한다. 또한 한반도 분청사기 제작사를 말하는데 있어서도,

고려 말-조선 초 가 아닌 고려 초-조선 초 정도로 넓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해먼저살펴봐야할것이, 고려시대에제작된도자기들중화장토기

법이시문된도자기에관한분류명칭이다. 일각에서고려시대우리선조님들

에 의해 독창적으로 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감청자(象嵌靑磁)를 성상

적인측면에서바라본다면, 기물전체에푸른빛을갖고있고몸체에화장토를

이용한상감이라는장식기법이시문되어있기에, 이는청자라기보다는상감분

청자(象嵌粉靑磁)로보는것이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라 분류하는 것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주류의

도자문화가청자였기때문일것이다. 또한현재까지는고려시대분청자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상감분청자를 청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일뿐이지만, 실은상감청자는화장토를이용한장식기법이시문된명백한

분청자이다.

(8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 [출처] 분청사기 [粉靑沙器 ] | 네이버백과사전
2. 강경숙, 2005. [고흥 운대리분청사기의도자사적의의], p109 
인물 說明 : 강경숙대학교수. [한국 도자사의연구], [분청사기], [한국미술사. 공저] 

일본학자들에의해작성된조선도자사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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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는말그대로푸른빛의유약을입고있는도자기로, 우리

땅에는 10세기 중엽에 중국 남방 절강성 월주요의 영향이 지대

했음은잘알려진사실이며가마구조, 축요방식, 도자의조형등에서

그사실을확인할수있다.3 이때에유입된청자는순청자로화장토가

시문되지않았다. 비슷한시기에한반도서남해안(해남산이면진산리녹청자

도요지등)에는또다른도자기라할수있는중국북방의북송대자주요, 요(遼), 金대에

제작된화장토도자기문화가유입되기시작하였다. 이는산이면도요지군에서함께

발굴된월요풍의철화청자와북방의화장토도자기로미루어알수있다. 중국 북방의

화장토도자기 장식기법들 중 상감기법이 시도된 유물은 지금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위에서거론된해남진산리는우리나라도자사에서어떠한의미일까? 필자는전남해남군산이면진산리화장토도자기유적을

우리나라 분청사기가 제작의 효시로 보고있다. 진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철화, 조화, 박지, 덤벙 등의 분청사기 장식기법은, 중국 북방

하북성 한단 자주요4와 요나라, 서하국 등에서 제작된 화장토도자기와 문양면에서 흡사하며, 조선분청사기에서 보여지는 분청사기

장식기법과도기법적측면에서매우유사하게보인다.

고려시대에 시도되었던 분청사기 장식기법은 조선 분청사기처럼 제작처의 범위가 넓게 분포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진산리

지역을중심으로대단위로이루어졌지만, 하지만정작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전남해남인근의강진과전북부안에서제작된상감청자의장식에화장토가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강진대구면·부안유천리청자도요지에서발견되는상감청자도편과유물들에서, 중국청자에서는찾아볼수없는화려한상감기법이시문된청자를볼수있는

것을그근거로들수있다. 이러한상감청자를과연청자로볼것인가, 분청자로볼것인가는대중들의판단에맡긴다. 

대륙의 청자와 화장토도자기문화의 한반도유입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중국 남방에서

유입된 청자와 중국 북방에서 유입된 화장토도자기는 고려(918-1392)와 北宋(960-1127)과의 교류가

무역사행측면에서이뤄졌기때문에소소한형태로민간이함께참여하여유입되었을가능성이농후하다.

그런배경으로형성된해남산이면진산리의청자도요지군과화장토도자기도요지군에서발굴된유적

들을살펴보더라도, 거의모든생산품들이귀족들이사용하는고가품이라기보다는일반민간에서사용될

정도의수준에그치는생산품들이라는것을알수있다. 

그러반면에고려와요나라(907-1125.거란족이세운국가)와의국가간교류는중앙정부간의교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북방 화장토도자기문화와 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어 고려의 관요성격인

강진과 부안의 고급청자문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주장은‘고려와 요와의 교류가,

고려와 송의 교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있고, 적어도 12세기 전반까지는 빈번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8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북방서하에서상감기법이시도된화장토도자기. 12세기

중국북방자주요에서화장토를이용하여제작된 백유黑花매병. 
자주요. 宋. 12세기

고려상감청자 13세기

3. 초기청자가마터의성격과해양교류. [고려 초기청자와중국청자의관계]. 102p 장남원. 이화여대미술사학과교수
4. 자주요(磁州窯) : 중국 허베이성자현팽성진과관대지역에있던화북최대의도요(陶窯). 송대 이후에화북일대에서만들어진같은종류의도기를총칭한다. 회색의바탕에백토를바르고투명유를칠하구운경질도기로유하(釉下)에
철회문양(鐵繪文樣)을 그렸고, 또는 흰색칠한것을긁어내어문양을나타낸것도많다. 우리나라의분청사기장식기법의기원으로여겨진다. 기종으로는병, 단지, 주발(鉢), 물잔 등일용잡기전반에걸쳐생산했고특히도침(陶枕) 등 훌륭
한제품이많다. 중국 육조시대(AD 3세기 - 6세기초)에 기원을두고, 수나라(581년-618년), 당나라(618년 -917년)를 거쳐, 송나라(960년-1279년)시대에가장번성하였으며, 원나라(1271년-1368년), 명(明),청(靑), 오늘날까지그명맥을유
지하고있다.
5. 고려 초기청자와중국청자와의관계. 107p. 장남원

전남해남군산이면진산리도요지에서발굴된도편들(10-12세기 제작).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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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알수있다.’5 또한 1022년에고려와요의화의로인해고려가宋과의외교관계를중단

하면서까지고려와요의교류는그폭과깊이가넓어졌다는것과, 12세기전반에요의

패망으로인한거란장인들의고려로의귀화가이뤄진일련의사건은고려상감분청자의

완성기인 12세기중엽-말엽과도어느정도시기적으로일치된다. 자세한것은다음장

에서다루기로한다.

따라서한반도분청사기제작사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해남진산리

화장토도자기 도요지와 중국 화장토도자기의 한반도 유입과 고려의

상감분청자의발생배경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

성찰이없으면기존학계의주장처럼‘조선의분청사기문화는상감

청자에서발생한상감기법을발전시켜조선에서자체적으로발생된

도자문화인것’처럼말할수밖에없는상황이반복될뿐이다.

기존우리가알고있는 [조선분청사기한반도자생론]의작은문제점은,

조선분청사기장식기법과중국화장토도자기6장식기법과의연계성을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주장은‘한반도 도자사를 잘못 기록하고 알린다’라는 것

외에도, 동아시아역사속에서불굴의생존을거듭해왔던우리민족의생활권을한반도

로만 국한시키는 크게 왜곡된 역사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 분청사기 문화

한반도자생론]이더불어안타까운점은‘세계인들이최고의추상적인美를갖춘도자

기로 인정하는 조선 분청사기문화’를 우리 스스로‘상감청자의아류’또는‘상감청자

에서파생되어조악한기법으로발전된도자문화’로치부하도록유도한다는점이다.

2007년국립중앙박물관에서제작된 [中國陶磁]에기술된내용중중국의화장토도자

기에대해언급된내용은다음과같다. 

“자주요도자기는그동안제작되었던청자, 백자와는전혀다른양식으로서제작당시

부터주목을받았다. 태토, 유약외에도백토분장이추가된것이다. 한국의분청사기와

흡사한 양식이다.”기존 도자사에서는 우리의 조선 분청사기를 상감청자에서 파생된

고려청자의 아류 정도로 취급하면서, 왜 중국의 화장토도자기는 새로운 도자문화의

출현이라평하는걸까? 

이러한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고려시대에화장토기법이시도된모든도자기들을

폭넓게 분청사기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중국북방서하(1032-1227)에서 제작된조화어문수반. 12세기.

중국 자주요에서제작된백지획척화기법이시도된사발의내부면. 
12세기. 金대 제작

조선분청사기조화목단문푼주. 15세기. 조선

6. 화장토도자기 : 중국에서는화장토를입혀제작된도자기를“화장토도자기”라명명함, 우리나라는분청사기라칭함.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6 PM  페이지87



한반도분청사기제작의시초가되는산이면진산리(고려초-중기분청사기제작도

요지) 유적과, 더불어진산리에유입된중국자주요와서하의화장토도자기양식을

주목해야만한다

한반도분청사기제작사를고민해보기위해먼저살펴봐야할것이, 기존학설에서

주장하는조선분청사기 7가지장식기법의발생과전개과정에대한설명이다. 기존

학설에서는조선분청사기의장식기법으로흔히 7가지정도를말하며, 다음과같이

설명하고있다. ‘조선분청사기장식기법은그첫째가고려의상감청자에서보이는

상감기법이며, 둘째로밀도가높은상감기법에서조악한형태로발전하는인화기법,

그리고귀얄, 철화, 조화, 박지, 마지막으로덤벙기법이다. 이중덤벙기법은백자의

시대로접어들기전 백자에가깝게보이게하기위하여, 그릇자체를백토물에그냥

담궈서장식하는덤벙기법이탄생되었다’라는주장을펴고있다. 위의이론은누구의

주장이랄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분청사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배웠고, 지금도이처럼이야기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 분청사기 장식기법 전개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분청사기의

7가지장식기법중2가지기법의전개만을설명할수있는한계에봉착하게된다. 

그 기법은 앞서 기술한 바대로, 고려청자의 상감기법과 상감기법으로부터 전개된

인화기법 이 두 가지이다. 그 외 나머지 5가지 장식기법은 고려 상감청자로부터

전개되는 연계성이 거의 없는 기법으로, 앞의 두 기법과는 다르게 인과적 전개의

설명이 어려운 장식기법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주장에서는, 상감,인화,덤벙기법을

제외한나머지조선분청사기장식기법들의전개에대해서는아무런설명이없거나,

해당 장식기법의 기법적인 측면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조선 분청사기 장식기법에

대한설명이끝나고있다. 

(8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조선분청사기중상감기법이시도된매병. 15세기. 조선

조화기법이시도된목단문편병. 15세기. 조선 조선분청사기중인화기법이시도된합. 15세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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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설명에서보듯이고려상감분청자와기법적연계가설명되지않는또다른

조선분청사기 장식기법, 즉 박지기법7, 조화기법8, 철회기법9, 귀얄기법(분채) 등이

일각의주장처럼조선시대에들어최초로시도된장식기법이었을까?라는것에대해

서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기법들은 인화기법,

귀얄기법(귀얄선기법)과는 단지 화장토를 이용한 장식기법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을뿐, 시대적으로는크게앞서있는장식기법이다.  

여기에더해덤벙기법을조선의분청사기장식기법중맨마지막시기에나왔다라고

말하는이유에 대해서, 위에 기술한 것처럼“분청사기가 백자로 변해가는 마지막단

계로, 백자와가깝게보이게하기위해그릇자체를백토물에그냥담궈손쉽게장식하는

덤벙기법이 탄생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있다. 왜냐하면이덤벙장식기법이야말로한반도분청사기제작사를설명해

줄수있는가장중요한열쇠이기때문이다. 

(8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박지기법이시도된자라병. 15세기. 조선

귀얄선을장식적요소로의도한사발. 15세기. 조선

초벌덤벙분장기법이시도된제기. 15세기. 조선

철화기법이시문된장군병. 15세기. 조선

생지덤벙기법이시도된사발

7. 박지기법 : 그릇 전체에백토(白土)로 분장(粉粧)을 하고시문(施文)하고자하는문양을그린뒤, 문양 이외의배경부분의백토를긁어내어문양을표현하여장식하는기법
8. 조화기법 : 기면에백토를분장하고난후, 백토면위에원하는문양을그리고조각칼을이용해문양의선을따라오목새김하는기법.
9. 철회기법 : 백토를입힌기물위에철을이용하여문양이나그림들그려서장식하는분청자의장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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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그동안연구해온한반도덤벙장식기법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자면, 한반도덤벙도자제작기법은크게2가지로나눌수있다. 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덤벙기법인,

반건조된기물위에백토니를붓거나백토니에담궈서장식하는“생지덤벙분장기법”과, 그리고초벌한기물위에덤벙질을실시하는“초벌덤벙분장기법”로나뉜다. 이두가지

덤벙장식기법중“생지덤벙이”는반덤벙이로불리며, 고려초기에중국에서한반도로유입된 [생지분장분청사기장식기법(철회,박지,조화,상감,귀얄(분채))]과 고려중기·

말, 조선초에발전된것으로보이는상감, 인화, 귀얄자국이강한귀얄장식기법10의근간이되는장식기법이다.

이와는다르게“초벌덤벙이”는초벌을실시한기물의내부와외부면전체에화장토를입히는완전덤벙이11로 요약할수있으며, 비슷할것같은이장식기법들은실은큰

차이점을가지고있는기법이다. 그와관련된이해에대해서는아래의표를참조하시길바란다.

일반적으로덤벙기법의도자기는“생지덤벙이”만이널리알려져있다. “생지덤벙”방식으로기물에덤벙질을실시

하게되면, 니(泥)상태의백토분과반건조상태의기벽이서로결합하는관계로두물질간에는삼투압현상이발생하게

된다. 이 삼투압현상으로 인해 반건조 된 기물의 기벽은 백토니의 수분을 흡수하여 머금게 된다. 이때 자칫 백토니가

너무두꺼운상태로덤벙질이되면기벽이수분을이겨내지못하고주저앉거나갈라지는현상이발생하게된다. 그래서이

생지덤벙으로덤벙질을할때는대개기물의한쪽면만을덤벙질하는반덤벙만을실시하는

것이다. 이 생지덤벙장식기법으로 실시된 덤벙이는 중국의 덤벙이나 조선의

덤벙이모두 반덤벙이12로 공히 같다. 허나, 사발 같은소형 기물의경우기물

내부의전체면과외부의상부면까지덤벙질을실시하게된다. 이생지덤벙장식기법은대단한장점이있다. 그것은바로모든도자기

요장의숙원인대량생산에적합하다는것이다. 사발같은소형기물의경우, 기물안을먼저전체분장한후외부를반만담궈덤벙질을

하기때문에, 전체를담궈덤벙질을하는완전덤벙이에비해굽을정리하는공정이생략이되는등여러면에서작업의제작공정이크게

(9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초벌덤벙분장기법이시도된사발. 15세기. 조선

중국북방서하에서 12세기에제작된생지반덤벙사발. 

중국 북방자주요에서 12세기에제작된반덤벙사발

10. 귀얄장식기법 : 여기에서말하는귀얄장식기법은기물에백토를여러번칠을하기위한장식기법이아닌, 풀잎이나볏짚등의힘있는모를이용해기물에백토를칠함으로서칠자욱을장식효과로만들기위해시도된기법. 아직까지중
국화장토도자기에서인화기법과더불어발견하지못하였으나, 생지에장식하는방식자체는중국의화장토도자기장식기법에서파생된분채라볼수있음.
11. 완전덤벙이 : 생지기물에실시한예는거의없으며, 초벌을실시한기물의전체면을백토물에담궈백토분을입히는장식기법. 전남 보성, 고흥지역이유명하며, 보성인근의장흥에서도발견된다.
12. 반덤벙이 : 기물의내부면전체와, 외부면의상부만을백토분장하는생지덤벙장식기법으로전남장성과무안, 장흥 등지에서주로제작되었다. 이중 무안지역에서제작된무안반덤벙이가일본에서“무지하께메”란이름으로유명하다.

구분 비고제작시기및주요산지 내 용

생지덤벙분장
제작기법

(생지덤벙이, 또는
반덤벙이)

고려시대·조선초
(전남해남산이면진산리
도요지, 강진사당리, 

부안 유천리, 용인 보정리, 
용인 서리, 음성 생리, 

칠곡 통계리요지, 전남 장성, 
무안, 장흥, 보성 외

여러지역의민간요지등)

철분 등이 함유된 기물의 표면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위하여,  반건조된 기물표면에 백
토니를 붓거나 백토니에 기물을 덤벙 담궈 장식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물의 외부면을
백토분장하여 제작된 도자제작기법.(같은 시기에 성행했던 기법으로 붓을 이용하여 백
토를입히는분채기법역시, 기물에백토를두껍게입히는퇴화기법을위해사용됨) 
생지덤벙분장기법은 덤벙질된 백토면 위에 조화기법, 박지기법, 철회기법 등을 시도할
수있는분청자의여러장식기법들의기초가되는장식기법. 
생지덤벙이는고려초기에장식성있는기물의외부면만을주로분장하던것에서, 고려
말·조선 초에 이르러 생활용기로 그 범위가 확산된다. 특히 사발의 경우 내부 전체면
과 외부의 상부부분까지를 분장한 반덤벙이들이 조선 초기 민요가마들에서 많이 발견
된다.
사발에서 보여지는 반덤벙장식기법은 인화장식기법의 다음 시기에 등장하는 분청사기
장식기법으로추정된다.

철분이 다량 함유된 태토로 성형된 기물을 백자처럼 만들기위해, 초벌 된 기물의 전체
면에덤벙질을실시하는기법으로, 총 3번을구워서완성시키는도자기임.
일반적인 도자제조 상식으로는 출현하기 어려운 기법으로, 조선 초에 약 30-40년 동
안만제작이된도자기로알려져있음.   
초벌덤벙이는 연노란빛, 푸른색이 가미된 초록빛, 투명도가 있는 백자빛, 불투명한 백
자빛등, 대략 4가지정도의성상을갖춘것으로보임. 
간간히덤벙질된기물위에철회가시도된기물도발견이됨.

중국 요,송,금,원대의 북방의자주요및서하의여
려 요군, 남방의 호남성 챵샤요, 장시성 길주요
및 푸젠성 자조요 등지에서 같은 기법의 유물들
이발견됨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법으로, 전남 보
성, 고흥, 장흥 등지에서주로발견됨.

조선 초
(전남보성, 고흥, 장흥 등)

초벌덤벙분장
제작기법

(초벌덤벙이, 또는
완전덤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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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줄어든다. 이는 생지덤벙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작과정에서의 불량률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사그막의생존필수요건인대량생산을이끌수있는기법이며, 또한옹기처럼가마에서한번만으로

구워낼수있는장점을갖추게되는것이다. 예외적으로생지덤벙질로장식된완전덤벙이가발견된

경우가 중국에서 극히 드물게 있으나, 이 기물들의 태토는 태토에 함유된 백토의 함량이 매우

높아, 덤벙질을할 때얇게 덤벙질을 해도 백색도가 잘 나타날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런 경우는

거의찾아보기가힘들다. 

그런반면에‘전남보성과인근지역(고흥, 장흥)에소재한가마터유적을보면기물전체에백토가

덤벙질 된 완전덤벙이 사발들을 쉽게 발견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화장토

도자기제작기법이최초로시도된중국에서는완전덤벙이가시도된도자기를거의찾아볼수가

없는데, 왜우리한반도에서는대량으로발견되는것일까?’라는의문이발생하게된다. 그에대한

답은, 기물의굽안까지백토분장이되는완전덤벙이그릇들은생지덤벙이아닌대부분이초벌덤벙분장제작기법13으로제작된“초벌

덤벙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 한반도에서덤벙질로제작된기물들중기물의크기와상관없이내, 외관(굽안포함)까지모두

덤벙질이되어있는기물은초벌덤벙제작기법으로제작된것이대부분이며, 주로내관이나외관중한곳만덤벙질이된덤벙이들은

거의생지덤벙이라고생각해도크게틀리지않는다. 

그이유는앞서설명한것과같이생지덤벙질로백토를기물전체면에입히게되면기물의모든면에서삼투압이발생하므로, 기물이

쉽게주저앉는현상이발생한다. 대량생산을위해기물을제작하기위한시도에서불량률이란것은절대적으로넘어서야할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생지덤벙은 이러한 작업실패를 방지하기위해, 기물의 전체(내부면 포함)보다는

잘보이는외부면만을염두해두고덤벙질을실시하였던것으로보인다. 물론예외는있다. 술병같이입구가좁은기물같은경우는,

보이지도않는부분에일부러백토물을넣어서장식할필요는없으니, 외관(굽속포함)만덤벙질이된초벌덤벙제작기법의그릇들

도간혹보이고, 크기가작은소형기물같은경우는전체가생지덤벙질이된경우도있으나, 굽까지다분장을하게되면작업공정이

늘어나게되므로굽안까지다분장이된생지덤벙이는거의찾아보기가어렵다. 

생지덤벙분장에서발생되는불량률을줄이기위해시도되었던또다른기법으로귀얄(분채)기법을들수있는데, 이기법은당나라

분채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기물에화장토를입히데있어서붓을이용하는기법인분채의장점은, 시차를두고얇게여러번을

칠함으로서해서기물에입혀지는백토니의두께를조절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귀얄(분채)기법은한번의덤벙질로화장토를

장식하는생지덤벙에서발생할수있는불량률즉, 삼투압현상에의해기물이무너지는것을크게개선할수있었다.

하지만귀얄을이용한백토니의분장방식은시간이오래소요되고, 공정이늘어난다는단점을가지고

있었다. 그래서복잡한조형의기물이나상감,인화기법이시문된경우가아닌, 사발 같은단순

소형기물은귀얄보다는생지덤벙분장기법으로장식하는경우가많게된다. 

이러한것에는다음과같은이유가있다. 주로기물의외부면만덤벙질을하는생지덤벙분장

기법은 덤벙질의 숙련도만 높아진다면 기물의 무너짐 없이도 산뜻한 백토면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의 붓질로만 화장토장식을 끝내는 사발의 경우에도 귀얄기법이 시문된 경우가

더러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의 귀얄장식기법은 퇴화를 위한 분채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귀얄선을 운동감있게

표현하여기물을장식하려하는, 의장의성격이강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주장의근거로생지반덤벙이가

주로 발견되는 곳에 간간히 귀얄선장식기법이 시문된 사금파리가 보이는,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도요지,

장성군장성읍유역리도요지, 장성군진원면진원리도요지, 장성군북이면원덕리도요지, 장흥군관산면묵촌도요지, 무안문몽탄면

대치도요지의유적을들수있다.  

붓을이용한화장토장식기법인귀얄기법은고려초에분채14와퇴화15라는형식으로이미시도되고있었지만, 조선초에나온귀얄

기법과는약간의차이를보인다. 고려시대에실시된귀얄기법이단지기물표면에백토니를바르는정도였다면, 조선초에보여지는

귀얄기법은힘있게여러갈래로뻗은붓을이용한붓질을통해서얻어지는운동감있는화장토와붓질이보여주는선율을통하여,

장식성을더하는백토분장시도를하는귀얄線紋장식기법으로변모한것으로보인다.

귀얄(분채)기법이시문된사발. 15세기. 조선

13. 초벌덤벙제작기법 : 초벌을한기물에덤벙질을실시하며, 가마에세번을소성하여야만완성되는도자제작기법으로세계도자종주국인중국에도없는우리선조님들께서창안해내신독창적인제작기법.
14. 분채 : 붓질을통해백토등을기물에입히는기법.
15. 퇴화 : 붓질을통해기벽에백토등을두껍게입혀그위에문양을표현해내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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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귀얄장식기법은조선분청사기장식기법의토대역할을하는분채와귀얄선만을이용한장식등다양한양태를보이는데, 첫째, 기물의

내부 전체 면과 외부 상부 면에 귀얄선을 나타내는 방식. 둘째, 사발의 내부 면에 인화(압인)기법으로 장식된 부분을 채우는 분채의 역할과

기물의외부상부면에귀얄선을나타내는방식. 셋째, 기물의내, 외부면에인화기법이시문된곳에분을발라채우는분채의역할. 넷째, 기물

의내부전체면, 외부상부면에분채의역할을하고조화기법을통한원문과각종문양이시문될수있도록함. 다섯째, 기물의내부전체면,

외부상부면에분채의역할을하고박지기법을통한각종문양이시문될수있도록함. 여섯째, 기물의외부일부, 또는 전체면에분채의

역할을하고, 철회가시문될수있도록함등으로요약할수있다.

그렇다면여기에서또생지덤벙이와초벌덤벙이의제작시기를같이볼것이냐의문제가대두되는데, 앞서서술한것처럼생지덤벙장식기법은

고려초기해남진산리도요지에서이미철회, 박지, 조화기법의도자기제작을위해시도가되었던장식기법이며, 초벌덤벙제작기법은‘언제

발생한 제작기법 이었겠느냐’?라는 의문 자체를 가질 필요도 없이, 일반 민초들을 위한 그릇을 제작하는 민요에서는 상식적으로 시도되기

어려운기법으로조선초에시대적요구에의해잠깐동안만제작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우측의 표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시도된 분청사기 장식기법을 대략적으로 구분해본 표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분청사기의소멸을조선 16세기초로보고있는것이기존의학설이지만, 분청사기의완전한소멸시기에대해선조금더고민이필요한것으로

보인다. 그이유로, 경남의민요에서백자와함께귀얄분청이발견되고있고, 또한경기관요에서발굴된17세기유물중상감청자의제작시도가

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유물이발굴되었다는보고가있기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분청사기장식기법분류표]는한반도의화장토장식 기

법이크게유행한시기를기준으로대략적으로정리한것이라여겨주시길바란다.

(9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귀얄선을장식요소로활용한귀얄선장식기법이시문된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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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분청사기
장식기법분류

한반도 분청사기 장식기법 분류표

비고시기기법명칭 내 용

중국북방화장토도자기의
해남진산리유입

중국북방화장토도자기와
중국남방순청자, 

철화청자의한반도유입으로
상감청자발생

중국과한반도의토기에서도
보이는압인기법과상감기법의

결합으로인화기법발생

중국북방에서
12-13세기에제작된

화장토도자기와매우유사함.
한족이세운북송(960-1126),
거란족이세운遼(916-1125),
여진족이세운金(1115-1234).
원(1271-1368) 화장토도자기의

영향으로보임.
특히원시대의철화는조선백자의

철화문에도지대한영향을
미친것으로보임.

중국분채에서기인하여, 
귀얄의거친선율을이용한
장식기법으로한반도발생

한반도의독창적장식기법으로
전남보성, 장흥, 고흥에서

주로제작됨

백색도가 부족한 태토로 성형된 기물의 표면을 하얗게 하기위해, 백토니를 기물 표면
에 부어서 장식하는 기법으로, 백토니가 건조된 후 백토면 위에 조화, 박지, 철회 장식
을시도하기위한기반작업으로주로실시됨

기물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위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백토니를 기물에 칠하는 기
법으로, 생지덤벙기법의결점인기물의주저앉음현상을개선하기위한장식기법

백토니를 입힌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선에 의해 그려서 표현해내는 장식기법으로, 이
시기엔박지기법을주로하고조화는부로사용한것으로보인다

백토니를 입힌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그리고 난 후 문양외의 백토를 긁어내어 문양을
도드라지게나타내는장식기법

백토니를 입힌 기물의 표면에, 문양의 나타내기 위해 산화철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표
현해내는장식기법

기물의표면에문양을조각칼로새긴후조각한곳에백토니를채운후건조시켜백토
를긁어내어문양을나타내는장식기법임

조선상감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형태나 문양이 소박해졌다는 것이며, 또한 유약이 짙
은청자빛에서장석유의사용으로투명도가높아짐

기물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위해 기물의 내부 전체면과 외부면을 백토니에 반만 담궈
장식하는 기법으로, 중국에서는 송, 원대 북방 화장토도자기 유물에서 많이 보이나 우
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인화기법의 다음 시기에 대량으로 유행한 기법으로 보임. 장성
군북이면도요지, 장흥군관산면묵촌도요지, 무안군대치리도요지유적참조

백토니를 입힌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선에 의해 그려서 표현해내는 장식기법으로, 고
려 조화기법 보다는 간결하게 정리된 양식으로 중국 북방에서 12-13세기에 제작된 화
장토도자기와매우유사하다

백토니를 입힌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그리고 난 후 문양외의 백토를 긁어내어 문양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장식기법으로, 고려 조화기법 보다는 밀도와 테크닉이 뛰어나게
보이며, 중국북방에서 12-13세기에제작된 화장토도자기와매우유사하다

철회기법은한반도에서는고려초에처음시도된기법이나, 여기에서기술한철회기법
은 고려 초의 철회와는 다른 성상을 보인다. 첫째 기벽에 입혀진 백토가 기물의 일부
분만을 덮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철회를 치는 양식이 문양을 밀도 있게 그려내는 것
이라기보다는, 선의 단순화를통한문양의특징적인부분만을기물에간략하게묘사하
여 장식함. 하지만 표현하는 문양에 있어서는 고려 초보다 다채로운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중국북방의화장토도자기영향을받은것으로보임

기물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위해 귀얄을 이용하여 백토니를 기물에 칠하는 기법으로,
생지덤벙기법의 결점인 기물의 주저앉음 현상을 개선 하기위한 장식기법. 귀얄기법은
3가지양식이보이는데, 기벽을하얗게보이게하기위해얇게여러번덧칠하는방식이
기본이며, 거친 귀얄의 선을 살리는 방식, 이 둘이 혼용된 방식 등이다. 여기서 기술한
귀얄무늬 장식기법은 귀얄의 힘찬 선율을 표현하는 기법과 선율과 분채가 혼용된 기
법을말한다

철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태토로 성형된 기물에 초벌을 실시한 후, 초벌 된 기물위에
순수한 카오린을 이용한 덤벙질을 통하여 백토분장을 실시하는 기법으로, 총 세 번의
가마작업을 통해 기물을 만들어내는 도자제작기법. 1470년-1500년 정도에 약 30년
정도만 제작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기법으로, 검붉은 태토로 성형된 기물을 백자와 같
은 성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우리 선조님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도자제작기법

초벌덤벙이 기물위에 유하채로 철화로 그림을 그려 표현해내는 장식기법으로, 초벌덤
벙이가 된 기물위에 붓질을 실시하여 장식을 시도함으로해서 생지기물과는 다른 소박
한 철화선이 보여짐. 고흥 운대리요지의 발굴조사에서 철회기법의 사금파리가 발견이
되었다

기물의 표면에 꽃이 조각된 도장을 인화하여, 자국이 생겨난곳에 화장토액을 채우고,
건조후 화장토를긁어내어꽃모양을나타내는장식기법으로시작하여, 차츰 다양한문
양의압인장을개발하여인화장식을시도한다. 인화기법은일찍이중국과한반도의토
기에서도 보이는 압인기법과 상감기법의 결합으로 탄생된 기법으로 보이며, 국화문등
으로 시작해 다양한 문양의 시도로 넓혀져, 조선 초기에는 귀얄장식기법과 결합해 다
양한양식의장식이시도된것으로보임

생지분장
장식기법에의한

분청사기

고려
덤벙기법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중기
~

조선초기

고려말기
~

조선초기

조선초기

조선초기

조선초기

조선초기

고려말기
~

조선초기

조선초기

조선초기

고려
귀알기법(분채, 퇴화기법)

고려
조화기법

고려
박지기법

고려
철회기법

고려
상감기법

조선
상감기법

조선
반덤벙기법

조선
조화기법

조선
박지기법

조선
철회기법

조선
귀얄장식기법

완전덤벙기법

철회

인화기법

초벌덤벙분장
장식기법에의한

분청사기

조선원류PDF용  2012.3.28 9:47 PM  페이지93



2) 고려 초대륙북방의화장토도자기문화한반도
서남해안죽산현(전남해남군산이면진산리) 유입

전남해남군산이면도요지는 1986년에이미목포대학교박물관과전라남도, 해남군이

공동으로조사한 [해남군문화유적자료조사 1986]사업에의해발굴조사되었고, 조사자

인故古現조기정16 선생님의요청으로1987년 [綠靑磁小考]란제목의별책으로까지발간

하게되었으며, 1992년에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해남진산리녹청자요지]를발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진산리화장토도자기유적은당시주류학계에서크게이슈화되질못했다.

이 때 발견된 산이면 도요지의 가마는 무려 104기였으며, 이중 진산리 도요지는 78기의

집단군으로산이면도요지의중심이되었다.  해남산이면도요지들중국가사적지로지정된

곳이 5개소인데, 이 모두가 진산리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곳이 그 중심지역임을 쉽게

알수있다.17

당시기술된“녹청자소고”에따르면, “녹청자의문양과산이면녹청자도요지에서주목되

어야할것은몇기를제외하고는모든도요지에서철백문양의색소토인철적토(철함량7-

9% 정도)나백토를니장으로풀어”붓으로칠하거나(분채)“”덤벙담구어(분장)내어사용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다각적으로 개발시킨 문양수법의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라는 내용으로 화장토분장을 활용한 분청사기들이 다량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더하여, 이시기의가마유적조성시기를언급한내용중 1968년최순우선생

께서 고고미술에 기고하신 [인천시 경서동 녹청자요지 발굴조사. 개요]를 들어“이러한

녹청자계통은통일신라말에서고려초엽인9-10세기경에는이미형성되기시작한것으로

토기에서 자기문화로 변혁을 가져오면서 민수요(民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개구이식

대량생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18라는 내용으로 진산리 가마의 설립

시기를살펴볼수있다.

고려시대한반도에서제작된분청사기에대해서알아보기위해서반드시알아야할것이

“철화자기”라는분야이다. ‘철화자기는적토를물에개어걸죽하게만든후, 농도를조절

하여 기면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시구(詩句)등의 명문을 써넣은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회고려(繪高麗), 화청자(畵靑磁), 회청자(繪靑磁), 철회청자(鐵繪靑磁), 철화청자

(鐵畵靑磁), 흑퇴화(黑堆花) 등으로불렸다.’19

철화자기와분청사기의관계는매우밀접한관계이다. 철화자기는청자의태토위에바로

철화를표현한경우도있었지만, 이때는철화의색을바탕색이돋보이게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결점을보완하기위해백토의사용이시도된것으로보인다. 하지만도자기에있어

서백토의사용은철화에서뿐만이아니라, 기물을하얗게보이게하기위한시도로, 백토

를단미로표면을장식한경우도많이발견된다. 이둘중무엇이먼저였을까에대해서는

딱히뭐라단정할수는없다. 그이유는철화란역시장식성의성격을가지고있는기법이

지만, 태토에 백토분장을 하지 않고 바로 철화를 장식한 예가 중국 남방의 광동성 광주

서촌요에서보이기때문이다.

(9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6. 故 古現조기정(曺基正),(1939.6.22~2007.12.20) : 전라남도무형문화재제10호 청자장,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제5호청자장, 한반도청자문화의재현및복원에평생을바친전통도예가로 1996년에는 [일본세계염(炎)박람회]를 기념
하는세계도자선진4개국대표초대전에출품한작품이최고작으로선정되어아리타[有田] 도자문화관에영구전시되고있다.[출처] 조기정 [曺基正 ] | 네이버백과사전
17. 녹청자소고, 39p, 조기정저
18. 녹청자소고, 71p, 조기정저.
19. 고려시대철화자기연구. 4p. 홍익대학교대학원. 김정신
20. 채회기법은붓에안료를묻혀그리는기법으로중국의신석기시대부터출현하여당대에크게발전하였으며, 명청시기에널리성행한기법으로유상채와유하채로구분된다. 또한안료를붓에묻혀점을찍어표현하는수법을채회기법
에포함시키지않고따로점채라고구분지어부르고있다. 고려시대철화자기의연구. 6p. 홍익대학교대학원. 김정신

해남산이면진산리에서발굴된도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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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 일본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고려시대 분청사기 문화를 철화

자기의범주안에포함시키고있다. 그래서고려시대화장토를이용한장식기법

이, 철화자기의 기법 안에 철화, 백화, 철백화, 퇴화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도자에 붓으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것을 채회(彩繪)20라 하고

사용된안료의발색에따라흑화, 흑채, 백채, 복채, 녹채등모두색의개념으로

이해하고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련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반도에서 제작된 철화자기장식

기법은중국으로부터유입된도자문화라말하고있다. 다만그들의이론에서차이

가 있다면, 중국의 남방인지, 북방인지의 차이와 10세기인지 11세기, 12세기인지의

차이만있을뿐한반도의철화자기장식기법은공히중국에서유입된문화로본다. 특히

진산리 분청사기 유적에 중국 화장토도자기 문화가 유입되었을 것이란 주장은 고유섭

선생이철화청자가중국북방요의요업기술과관련이있을가능성을언급한것이21 우리나라

사람으로는최초가아닌가생각된다. 

장남원교수가기술한 [고려시대철화청자의성립과전개]를살펴보면, 아래와같이고려에서보이는

화장토도자기기법과철화기법은국내, 외의많은학자들이중국도자기가한반도에영향을준결과라

보고있다. “조기정은 해남지역의 철화와 백화를 11세기경에 발달한 것으로 보았고, 이 기법은 이후

강진과부안의고급청자가제작되면서 위축되나, 이후 12-13세기 강진이나 부안지역에서재등장하

는흑백문기법의모태가되었을것으로보고있다.

윤용이는 인천 경서동 청자나 해남 진산리 청자와 같은 조질계 청자를 11세기 지방

양식으로파악함 으로서, 청자제작과사용측면에서다양한양상이존재함을예시

하였다. 특히 완도 해저출토 조질청자계를 비롯하여 철화청자를 11세기 후반에

제작된것으로보았으며, 중국서촌요와자주요등의철화 기법에서영향받은

것으로보았다.

최건은12세기를강진과부안이청자생산의중심이되고, 다른요장은소멸하는

암흑기라는전제하에, 철화기법도중심적청자에서개발된것으로보았다.

정양모는 10세기를 국내 철화문 발생기로 보았고, 11세기말-12세기 초에는

중국북방의자주요, 남방의장사요, 서촌요등의영향으로화문을그린청자가

제작되었다고하였다.

노모리 겐은 고려도자의 전개과정을 4단계로 나누면서, 상감청자 전성기에

철회, 철채, 진사, 흑유등이사용된것으로보았다. 철화청자와백화청자를아울러

회고려(繪高麗)라명명하였으며, 철화기법을 11세기후반-12세기전반경에중국

송·원자주요의영향으로시작되고, 13세기말-14세기초에이르는시기에발달한

것으로보았다.22

강경숙은 고려청자의 변천과정을 초기(918-1046), 중기(14047-1146), 중기(1047-

1146), 후기(1147-1274), 말기(1275-1391)등의 4단계로 나누었는데, 이중에서도 철화

기법은중기의비색청자전성기에압출양각기법및퇴화기법과함께등장한다고보았다.23

하지만, 최근발굴조사에따르면이미 10세기말초기청자가제작되던시점에철화자기도

함께등장하는것으로알려져재고의여지가있다. 뿐만아니라자주요의영향과관련해서는

11세기이후고려철화자기의기형과문양소재, 구성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24

장남원교수가발표한또다른논문중 [고려초기청자와중국청자와의관계]에

서는 다음의 내용을 들어 중국 화장토도자기·철화도자문화의 한반도 유입을

알아볼수있다. “고려시대초기자기요업…중략…그러나기술도입당시중국남방의영향이컸던

것과비교하면얼마지나지않아고려는중국의북방지역으로부터번조기술, 기종과기형, 장식기법과

문양 등 새로운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중략… 중국북방 요업에서 발달한 상감기법 및

(9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21. 고려시대철화청자의성립과전개. 42p. 장남원
22. 고려시대철화청자의성립과전개. 42-43p. 장남원
23. 고려시대철화자기의연구. 9p. 홍익대학교대학원. 김정신
24. 고려시대철화자기의연구. 7p. 홍익대학교대학원. 김정신
25. 고려초기청자와중국청자와의관계, 103p. 장남원

백지척화흑채당초문매병. 중국하북성한단자주요. 북송(960-1127)대 제작. 
문양의양식이한반도산이면진산리유적에서발굴된유적과매우흡사함

철화청자. 13세기.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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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화기법이고려초기요업단계부터나타나는점등에서그러하다. 따라서고려이전부터이미수입을통해중국도자를사용하고있었던국내현실에서직접적으로제작을

시도하는과정은중국의어느한가마나지역,  혹은기술집단의영향으로보기에는매우복잡하고다단해보인다.”25

하세베가쿠치(長谷部樂兩)는고려의철화청자가11세기말부터12세기초반경월주요철화기법을모태로한중국廣州서촌요의영향을받아발생한것으로보고그전성기는

12세기로보았다.

위와같은주장과같이, 고려초한반도도자문화형성에는중국남방의월주요와북방의자주요등의영향이지대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고려초의도자유적인진산리

화장토도자기유적을근거로“한반도에는고려상감청자가만들어지기이전에, 이미중국자주요로부터한반도진산리바닷가에화장토도자기제작기법이유입이되었다”라고도

볼수있다. 일본의학자니시다히로코도고려철회청자중문양의짜임이촘촘하고표현이섬세한이른세기유형은자주요의장에강하게영향받았을것으로보았다.26

(9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복건성진강자조요황유문어문반. 남송 - 원대제작. 북한 개성출토

해남진산리철화청자사금파리

26. [고려시대철화청자의성립과전개]. 43p. 장남원
27. 고려 전반기자기에나타난중국북방도자의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미술사학과석사논문. 2005. p.122-125. 정신옥. 고려시대철화자기연구. p11. 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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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정신옥(鄭信玉)은 고려철화청자가중부지방요장들에서개시되었음을밝히고, 중국 북방요주요계와자주요계와의관련성을제시하면서도, 그 기법상고려와는

차이를보이나 12세기이후한반도남서부지역에서출토된조질의청자병등에서보여지는문양배치방식이자주요의그것과연관된것으로보았다.27 위와같은견해들에

근거하여보면다음과같은추정을해볼수있다. 한반도에중국남방의청자문화나북방의화장토문화의유입시기에대한학자들간이견은있지만, 중국에서유입된월주

요풍의청자와자주요풍의화장토도자기장식기법의유입은고려상감청자가출현하기전이었다는것을공통적인주장을통해서알수있으며, 이후중국청자와화장토도자기

문화의토대속에서상감분청자는탄생되었다라는것을어렵사리추정해볼수있다. 정확한편년에대해서는알수없지만, 중국에서청자와화장토도자기가유입되었다고

보았을때대략적으로아래와같은고려초- 조선초한반도에서이뤄진청자와분청사기도자문화의전개를그려볼수있다.

그래서필자는일각에서주장하는것처럼철화자기라는범주안에해남산이면진산리

에서제작된화장토기법의도자기가있다는시각이아닌, 고려시대화장토장식기법(철

백화,조화,상감,박지,분채,덤벙) 안에철화자기가있다고보는것이며, 이철화가청자

에도쓰였던장식기법일뿐청자와화장토도자기를다해석할수있는범주는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의 청자나 화장토도자기, 백자, 흑유자기 등의 도자기는

한반도에서자체적으로성장한도자기가아닌중국에서유입된도자문화이기때문이다.

해남진산리에서보여지는화장토도자기는중국에서버젓이청자와백자, 흑유자기라는

큰범주와함께성행하고있었던화장토도자기문화였음에도불구하고, 고려시대화장토도

자기(우리말은분청사기)문화를주시하지않는것은한반도도자사에커다란손실로

남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10세기 이후에 한반도에 유입된 중국 도자문화의

시초는, 중국남방의월주요청자계열, 광주의서촌요의철화청자계열과중국북방자주요화장토도자기, 요주요계열

청자, 서하계열의화장토도자기, 남방의복건성자조요등지의화장토도자기와복건성지역의백자가유입되어한반도의

도자문화를열었다고볼수있다. 한마디로산이면진산리화장토도자기문화는, 이땅에관요가없던시기에민간주도로

대규모의새로운도자문화의시작을열었던일련의대사건이며, 한반도분청사기문화의효시였다고할수있다.

특히, 복건성에서유입된도자문화가한반도도자문화의개시에지대한영향을끼쳤을것으로생각되는것이, 이시기에

복건성자체가국제무역항의역할을한곳이기때문이다. 따라서당시중국의특산품인도자상품은복건성의泉州, 福州

항을통하여동아시아뿐만아니라널리아프리카까지수출되었고, 현재도해당국가와지역에서복건도

자의유물이발견되고있다. 복건도자의특징은흑자(건요), 청자(자조요)와 백자(자조요, 덕화요, 민청

지역의 여러 백자요장), 화장토도자기(자조요)가 모두 생산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각 성에서

유명한 요장의 도자기들이 복건에서는 수출상품으로서 모방도자기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한국과일본, 중국의관련학자들중상당수는한반도초기청자문화형성의영향을중국복건성(자조요)과

그옆인절강성(월주요), 광동성(서촌요)의영향으로보고있다. 

(9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남방복건성자조요에서발굴된화장토도자기

중국청자유입
(순청자, 철화청자)

(해남, 강진, 인천, 부안 등)

고려저급청자
(해남인근여러지역으로분포)

요나라공예장인들의유입으로
비색과치밀한밀도, 세련된
조형을갖춘상감분청자제작
12세기중엽-13세기중엽

(강진, 부안)

조선분청사기
(상감,인화,덤벙,귀얄(분채,퇴화),철화,

조화,박지,귀얄선장식기법),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
초벌분장제작기법(덤벙,철회) 발생

고려저급분청사기
(해남산이면진산리분포)

중국화장토도자기유입
(상감, 철화, 조화, 박지, 덤벙, 

귀얄[분채, 퇴화]) 
(해남 산이면진산리)

조화기법이시도된화장토도자기백지획화목단문매병. 자주요. 宋.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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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근거로복건성泉州, 福州상인들이고려에來船하였다는관련기록들이 [高麗史]에무수히많이

기록되어있다. 특히泉州의각현에100곳이상의도요지가분포하고있었던것과이곳에진강자조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때, 자조요산 도자기가 고려에 수출되고 그 제작기술이 고려 철화자기에

영향을주었을확률은매우높은것으로추정된다.28 하지만복건성자조요의화장토도자기는필자가

답사한바에의하면, 하북성한단자주요와같은화려한철화가시문되어있는관련유물이거의없고,

소박한철화와덤벙, 거친조화문의화장토도자기가주로발견되는것으로봐서, 초기당오대의화장

토도자기문화에해당한것으로보일정도로미미하였다. 한편으론하북성자주요와그인근인서하에

서 워낙 대단위로 화장토도자기가 제작되었기에, 자주요 화장토도자기의 모방도자를 그렇게까지는

이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 북방의 자주요 화장토도자기가 복주를 경유해서가

아닌遼시대에산둥반도에서직접한반도로유입되었을가능성을강하게암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 같은 중국도자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중부,서남해안 일대(해남,강진,부안,인천 등)에서는 청자가

서남해안(해남 산이면)에서는 화장토도자기가 제작되었으며, 전남 해남 산이면 화장토도자기 장식기법

과인근지역의청자문화가결합하여새로운양식의상감청자가발생하게되었으며, 이는강진과부안지

역에서고급청자로발전하게되고, 해남산이면진산리의화장토도자기는계속저급한채로명맥을이어가

던중쇠퇴한고려청자와함께조선분청사기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추정이가능한이유는해남

산이면 진산리 유적에서 보이는 박지, 조화, 철화, 덤벙, 귀얄(분채) 등의 기법이 조선 분청사기에 그대로

보이고있기때문이다. 특히산이면진산리에서집중적으로보이는한반도화장토도자기문화는중국최대의

화장토도자기문화를자랑하는하북성자주요의장식기술이유입되어오늘날진산리유적지에서보이는한반도

초기분청사기제작기술이이뤄졌다고본다. 이에대해관련학자들은자주요화장토도자기의산이면유입시기를

11세기말- 12세기로보는견해가주류를이룬다.  

본인은산이면에서발굴된화장토장식기법의유물들의장식기법이세련되지못하고, 태토도곱게수비되지않은것으

로 보아, 북송(960-1127)시대 자주요 화장토도자기와 요나라 화장토도자기의 장식수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에서화장토도자기가처음발원한시기인당오대(907-960)를기점으로, 고려와송, 고려와거란과의무역교류

를통한문화유입을고려한다면, 한반도해남산이면진산리에중국북방자주요화장토도자기유입시기를, 이지역의중국남방청자

문화유입시기보다늦은 11세기정도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한반도에서화장토를이용하여제작된도자기(분청사기)의제작시기

를고려시대전반에걸친해남진산리도요지유적과, 고려중기강진과부여의상감청자, 고려말·조선초기전국에분포된퇴락한

상감청자와분청사기까지를포함하여폭넓게생각하는시각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현재정립된한국도자사에서주장하는것처럼, 고려시대분청사기제작史를외면한상태에서(더자세히는산이면진산리화장도도자

기장식기법이시문된유적과강진과부안의상감청자를분청자가아닌청자문화로만인식한상태로) 이 땅의분청사기를설명하다

보면, 한반도에서화장토를이용한분청사기제작사가청자보다도훨씬길고다양함에도불구하고, 조선 분청사기의역사적위치는

‘고려상감청자의아류’정도로전락하고만다. 또한, 조선초기분청사기에서보여지는대부분의장식기법인조화, 박지, 철화, 덤벙,

귀얄(분채) 등의기법에대해서도, 그 기법들이한반도에서개시된역사조차도제대로설명하지못하는불확실한기형의도자문화로

전락하고말것이다. 

사실 10-12세기에 제작된 중국 자주요 화장토도자기 장식기법과 15세기에 제작된 한반도 분청사기 장식기법들 중, 기물에 백토를

입혀장식하는백지분장기법과고려·조선의생지덤벙기법, 백지획화전백채기법과고려의상감기법, 백지척화기법과조선의박지기법,

백지흑화기법과철회, 백지획화기법과조화기법은실은큰범주에서보면같은장식기법이라고봐도무방하다. 

중국 복건성박물관 리지엔안29 선생에 의하면‘중국의 화장토도자기문화는 당오대(908-977)를 기점으로 발원하여 송(960-1279

년)·원(1271-1368)시대에그꽃을피우는데, 화북의자주요에서대부분의화장토도자기가제작이되었으며, 하북성과복건성의해상

교역로를 따라 고려와 일본, 동아시아 전역, 멀리 아프리카 케냐까지 중국의 도자기가 전파되었었다‘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각국현지에서발굴되는중국의도자유물과당시바다에침몰된해저난파선에서인양된여러수중유물들을통해서확인된결과라고

말하고있다. 중국화장토도자기의역사를대변할수있는곳이바로하북성자현과한단에광범위하게걸쳐져있는자주요이다. 이

자주요풍화장토도자기의제작규모는산서·하북·하남성전역과요나라에걸쳐서제작된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위치적으로근접한

서하(1038-1227년)에서제작되었던화장토자기또한그문양과시문의테크닉이조선분청사기와매우흡사하다. 북송시대에자주요

(9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28. 고려시대철화자기의연구. 23p. 홍익대학교대학원. 김정신
29. 리지엔안(栗建安) : 복건성박물관고고문물연구소장, 해저유물발굴관련국제적인지도를갖고있는인사.

박지기법이시도된독. 중국 자주요. 宋.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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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제작되어현재까지전세되는수많은유물들에서보여지는형태와문양과거의

흡사한양식의도자기들이1986년에목포대학교박물관이추진한전남해남군산이면

진산리의녹청지유적발굴조사에서대거발견되었다. 

현존하는 제작연대 구분 시스템 중에는 도자기의 제작년대를 알아보는 기술도

있으나, 거의정확한결과계측이어렵다고봐도된다. 측정방법을살펴보면도요지

주변에햇빛이투과되지않은점토를채취하여, 빛을쏘아서반응하는결과와도자

기의 파편에 햇빛이 닿지 않은 면을 깍아내어 빛을 반응시켜 얻어지는 결과치를

가지고 연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도자기의 파편이 최소 5cm내지 7cm의

두께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두께를 유지하는 전통도자기가

과연있을까? 

그래서산이면진산리유적과자주요화장토도자기의연계성을추정하기위해서는,

당시 당과 통일신라, 거란과 고려, 송·원과 고려의 문물교류 기록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와관련된내용으로다음을들수있다. 한반도와중국의문물교류와왕래를

알게하는기록들이많이전해지는데, 그중현대사학자들간에, 가장유력한문물

교류형태를띤국가간공식행사로인정받고있는것이“조공무역”이다. 

과거에는“조공”이라는 말이, 약소국이 강대국에 자국의 특산물을 가져다 바치는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 들어 연구된 결과로는 국가간“조공”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 약소국에 회사(回賜:다시 되돌려 사례한다)하여, 오히려 받은

것보다훨씬많은양의자국의문물을조공국에보낸것으로연구되고있다. 이러한

“퍼주기외교”는많은학자들이중국이실시하는일종의제후국관리차원의정책으로

여기고있다. 하여이것을국내에서는“조공무역”, 중국에서는“사행무역(使行貿易,

사신단무역)이라 칭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공무역과 관련해서 1397년 조선과

명나라간무역분쟁이생겨나게된다. 이분쟁의내용은대강이렇다‘조선은명나

라에 1년에 3번 조공하겠다고 하고, 명나라는 조선에 3년에 1번만 조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한다.’

백제근초고왕(346년즉위) 재위에도중국동진과의조공에관한기록이남아있다.  

“근초고왕본기”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동진 황제 효무제에게 재위 27년, 28년에

조공을한적이있다.30

(9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조화기법이시도된사발. 자주요. 宋

백지흑채당초문매병자주요. 金. 12세기

30. 중국에게퍼준조공백제에겐이득이었다. [사극으로역사읽기] 오마이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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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주요와한반도서남해안도자문화간교류를알수

있는또다른예로거란과고려, 고려와송의교류관계를

들수있다. “10세기동북아시아에서는거란, 고려, 송이

차례로 건국하면서 정치·외교·문화면에서 새로운

관계를형성했다. 이기간동안고려는송과도사신교류를

하였으나적어도12세기전반에이르기까지고려↔거란

의교류는고려↔송의그것보다빈번했던것으로알려져

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거란에게 사대관계를 회복

(1019년)하여 1022년요(遼)와화의를맺게되면서, 송과는

외교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요와의 공식관계는 빈번해졌다.

송과 고려의 관계가 주로 무역사행을 비롯한 물자교류 중심

으로수도변경(  京)이아닌명주지역관할관의전담아래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예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거란과 고려는 중앙

정부 간의 교류가 중심이었다. 요의 건국으로 고려와 요는 공식·

비공식적으로교류가많아지고, 거란장인의귀화를통한요문물과기술의

유입이 증가했다. 도자기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고, 생산량과 종류도

다양해졌고요의장인에의한제작이증가한다. …중략…12세기전반 [고려

도경]에“…의항복한포로수만명중공예기술을가진사람들이있는데그들

중 열에 한 명은 정교한 솜씨를 자진 공장(工匠)으로서 왕부(王府)에 머물게

하였다. 요즘은 기복이 더욱 공교하여, 부화스럽고 거짓스러운 것이 많아

전날의순박하고질박한것을회복할수없다…”는내용이있어거란의공예

장인들이고려의중앙공예에기여했음을짐작케한다.”31

중국과한반도의교역은이처럼국가간교역이외에도사무역도널리성행

하였으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무역교류 중에 중국의 화장토도자기문화가

해상운송이 용이한 한반도 서남해안 인근의 전남 해남군 산이면 바닷가에

전파되었고, 고려의상감청자탄생에지대한공헌을하였던것으로보인다. 

위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기록

으로, 백제(근초고왕)와 고구려가 대륙으로 진출을 하였다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도 볼 수 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 여리

떨어진곳에있었다. 그후고구려가요동을공격해차지하자, 백제는요서를

공격해차지했다. 백제가통치한곳은진평군진평현이라고했다.’

-[송서(宋書) 이만(夷蠻)열전백제] 

‘백제는본래고구려와함께요동의동쪽에있었다. 진나라때고구려가이미

요동을공략해차지하자, 백제또한요서, 진평 2군을빼앗아차지하고스스로

백제군을두었다.’-[양서(梁書) 동이열전백제] 

‘백제는 원래 내이(內夷)였던 마한에 속한 나라이다. 진나라 말 고구려가

요동·낙랑을차지하자, 백제는요서진평현을차지하였다’

-[양직공도 백제국사(百濟國史) 제기(題記)]

(10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자주요화장토도자기중상감기법이시문된사발내부면. 北宋-金

그림50

31. [고려초기청자와중국청자와의관계] 105p.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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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백제가기원후3세기정도에중국지역과교역을이뤘다는수많은

이론적배경을통한주장들이있으나, 위의송서나양서등에기록된내용들

은 주류사학에서는 아직 인정치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더 이상 거론치 않도록 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고대국가들과 백제, 통일신라 등은 조공무역과 민간무역으로 인해

최소한그시대사람들의삶을위한중국과한반도양지역간의해상무역과

경제적교류는이미이뤄지고있었다고봐야한다. 그일례로중국북방지역

인하북성한단의동굴안에조각된환조석불과부조불화등에서백제불교의

주요양식인비천상(그림50) 등이보이는것은당시에종교문화까지교류가

되었음을알리는근거라할수있겠다.  

지금까지 전술한 것을 토대로, 역사적으로 대륙과 한반도는 무역교류의

대상품으로도자기뿐만이아닌도자장인들의진출및수출이활발하게이뤄

졌다는것을역사적기록을통해어렵지않게유추해볼수있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현재의 IT산업이라고도할수있는도자산업이사무역과공무역을

통한국가간도자산업교류라는엄청난병리(竝利)현상으로유지되고있었다고

여겨진다. 

위와같이대륙과의대외무역이활발히행해졌던고려초기에대륙의화장

토도자기 제작기술과 인력이 전남 서남해안에 유입되었고,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도요지에서화장토를이용한기물들이제작되기시작하였다고볼수

있다.

(10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중국북방西夏에서제작된화장토도자기항아리.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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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청자와청자의시문기법비교검토/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1. 머리말
조선분청자는고려상감청자가대중적으로확산되면서탄생한조선고유의도자문화로우리민족의정서를간직한자유분방함을특징으로

널리제작되었다. 또한전라도와경상도, 충청도등지역적특색을갖추며발전하여지방의문화를이해하는데도기여하고있다. 한편모양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담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백토 분장과 그 위에 그린 자유로운 무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전통으로 손색이

없다. 따라서분청자는꾸밈없고솔직한자연의멋과서민적인정겨움이어울린마음의깊이를느낄수있는문화유산이다. 백토분장은귀얄

기법이주로이용되어그릇전체에율동감을주고있으며, 무늬의소재는청자처럼자연에서얻은물고기와연꽃등동식물과추상적인것등

매우다양하다. 그리고일상에서사용하는그릇이중심을이루고있어실용적이며투박한느낌을주지만소박하면서도활달한서민적인정서를

가장잘나타내고있다. ①조선분청자는고려청자의전통을계승하여재창조된독특한미감을지닌도자로고려청자와매우밀접한관계를

맺으면서발전하였다. 특히분청자의기본을이루는분장기법에사용하는백토는이미상감과백화(白?), 퇴화(堆花) 기법에사용되어백토의

사용이일찍부터시작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분청자에사용되는상감과철화, 조화, 박지등의시문기법도고려청자에그기원을두고

있어고려청자와조선분청자의깊은연관성을알수있다. 이글에서는조선분청자와고려청자의문양이어떤상관관계를갖고계승되었

으며분청자만의독창적시문기법이무엇인가를검토하고자한다. 이를통해분청자의전통을효율적으로계승하고미래에전승될새로운

분청자문화를창조하는데일조가되었으면한다.

2. 청자와분청자의발생과전개
청자는철분이조금섞인백토로만든형태에철분이 1̃ 3% 정도들어있는장석질유약을입혀환원염으로구워낸것으로제작기술이발전해

가면서유약과태토가안정되고다양화되어간다. 초기청자는대체로녹갈색이나암갈색등어두운색을띠고있다. 표식적그릇모양인해무

리굽대접은초기의중국식에서벗어나한국식으로변화되며, 음각기법으로간략한무늬가새겨지기시작한다. 음각기법외에도철화(鐵化)와

백화, 퇴화 기법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오대(五代) 월주요(越州窯) 청자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에고려도자는숙련기에접어든다. 해무리굽이사라지고금속기의영향을받아예리하게꺾이는강한형태의기형에서유연한곡면으로

바뀐다. 11세기중엽부터는고려와북송(北宋), 요(遼) 등동아시아삼국이평화를유지하면서문물교류가활발하던시기이다. 특히북송문화의

자극은고려의새로운문화에많은영향을미쳤다. 이시기에는기형과의장에아직금속기적형태와영향이남아있지만섬세하며부드러운

곡선의고려적풍모가정착되기시작한다.  11세기말무렵은아름다운비색을내기시작하여 12세기전반에는독특한청자색으로발전한다.

이는당시중국인이고려청자의비색이천하제일이라고하였던그비색(翡色)이라고생각한다. 특히12세기전반은고려청자중에서도순청자가

가장세련된시기였다. 비색의완성과더불어그릇모양, 무늬, 굽는방법등에남아있던중국의영향이거의사라지고자연물에서소재를

얻은독창적형태와문양이발전된다. 시문기법도반양각법이사용되며틀(陶范)에서문양을찍어내는양인각법이시작된다. 무늬의소재는

국당초문과파도문, 앵무문등으로다양해진다. 12세기중기에는비색유약과함께상감기법이등장하는데이는고려청자가이룩한최대의

성과였다. 상감역시유약아래시문되는것이어서맑고투명한비색유약이완성되면서본격적으로사용되었다. 

상감기술자체는 10세기후반부터이미존재하고있었지만기술이세련되어고급청자에직접시문하는것은이시기부터이다. 상감문양은

공예의장화된것과서정적이며시적인풍경을묘사하는것으로나뉜다. 무늬는국당초문과파도, 앵무문등과함께연화와모란, 국화절지문

등이등장하며장식기법도상감과함께다양해진다. 세계최초로산화동(酸化銅)을사용한붉은색의진사(辰砂)기법이 12세기중기에창안되고

철화와백화, 퇴화, 철채기법등다양한기법이서로응용되고조화하여장식기법의절정을맞게된다. 12세기에절정을이루었던청자발전은

무신집권 등의 정치 변화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졌으나, 13세기의 대몽항쟁기와 元 간섭기, 왜구의 침략을 거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기형이조금둔해지고맑은비색은점차어두워지며무늬도퇴보하기시작하였다. 무늬는음?양각기법과철화, 퇴화등이줄어들고상감기법만

남아도식화하며간략화되어간다. 즉, 상감기법이성숙되며공예의장화가진전되어그릇전체를장식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 무늬의소재는

유노수금문(柳蘆水禽文)과운학문(雲鶴文), 포도동자문(葡萄童子文) 등으로사실적인소재를마치그림을그리듯서정적으로표현하고있다.

이처럼조형과기술이쇠퇴하는대신전국적으로생산량이증가하여실용적기능에보다충실한자기로바뀌어가는데이러한상태가조선초

분청자의모체가되는것이다. 

고려말과조선초쇠퇴하던상감청자는대몽항쟁이후전국적으로확산되어여러곳에서생산되었다. 이것이점차변모하여새로운실용적

형태로바뀌고문양이기형전체로확대되며유약의투명도가높아지는데이를분청자라고한다. 분청자는려말선초의사대부들이추구하였던

자연소박하고검소한생활과맞아떨어져대량생산되어실용화되었다. 즉상감청자와달리간편하게도장으로무늬를그릴수있으며색깔이

좋지 않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인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鍮器)와 목기(木器), 은기(銀器)는 재료가 귀하거나 만들기 힘든데 비하여

자기는어디서나쉽게구할수있는흙으로만들수있어경제적으로도도움이되었다. 따라서분청자는청자의쇠퇴가아니며청자가대중화

되어대량생산된결과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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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자기는크게분청자와백자를비롯하여상감청자와백태청유자(白胎靑釉瓷), 흑유자, 도기류

등도 제작되었다. 특히 분청자는 고려청자의 전통과 맥을 이어 받아 조선 전기에 활짝 꽃을 피웠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자기소(磁器所) 139개소와도기소(陶器所) 185개소(표 1)을비롯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된 외공장(外工匠)의 분포(표 2)에서 보듯이 분청자의 생산과 수요가 넓게

확산되었음을알수있다. 이들소(所)에서는분청자를중점적으로생산하여공급하였는데그질에따라

상, 중, 하품으로나누었는데, 특히전라도와경상도, 충청도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다.

분청자는분장회청자(粉粧灰靑瓷)의줄인말로청자와같은회색의바탕흙위에하얀흙을바른(粉粧)

다음회청색의유약을입힌자기를뜻한다. 따라서분청자는백토분장(白土粉粧)을했다는점만다를뿐

기본적으로 청자와 같다. 유색(釉色)은 회청색이 많고 회색이나 녹갈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자에

비하면 색깔이 나쁜 편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백토 분장을 하였다. 따라서 분청자는 자유스러운 멋이

있으나무늬와색깔등모든면에서청자에비하여거칠다. 문양은회청색태토와흰색의분장토(粉粧土)

와의 효과를 위한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청자의 장식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시문방법에

따라상감분청계와분장분청계로나누어진다. 상감분청계는선상감(線象嵌), 면상감(面象嵌), 인화상감

(印花象嵌) 등이있으며, 태토와유약이정선되고비교적정교한기술이필요한고급품에속한다. 분장

분청계는조화(彫花), 박지(剝地), 철화, 귀얄분장, 담금분장등으로다양하지만, 태토가대부분거칠고

유약도 얇아 저급품인 경우가 많다.  15세기 전반에는 상감과 인화분청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종대에

다양한기법이나타나크게발전하며세조대에완성된다. 특히이시기에는왕실과관청이름을도장으로

찍은분청자가많이만들어져이들기관에서많은분청자를사용하였음을알수있다. 15세기후반에는

백자가많이만들어지기시작하는데, 분청자의바탕흙으로는백자를만들수없자지역에따라분청자의

겉면을하얗게분장하여백자의효과가나타나도록하였다. 나중에는철화분청자(鐵畵粉靑瓷)를만들기도

하였는데계룡산철화분청자가대표적이다. 전라도등다른지역에서는조화분청자(彫花粉靑瓷)나박지

분청자(剝地粉靑瓷)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왕실에서 백자를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백자를

구하기 어렵게 된 사대부들은 백토 분장을 한 분청자를 사용하게 된다. 분장토 위에 시문한 철화와

조화, 박지기법의무늬는백토와대비되어선명하게나타나새로운멋스러움을느끼게한다.

16세기에는백자와유사한귀얄분청자가만들어지며, 나중에는덤벙분청자가등장한다. 결국분청자는

임진왜란(1592년)를전후한시기에백자에흡수되어그이후에는만들어지지않는다. 분청자의특징은

모양과틀에얽매이지않고대담하게자신을표현하는백토분장과그위에그린무늬이다. 따라서꾸밈

없고 솔직한 자연의 멋과 서민적인 정겨움이 스며있다. 백토 분장은 귀얄기법이 주로 이용되어 그릇

전체에 율동감을 주고 있으며, 무늬의 소재는 청자처럼 자연에서 얻은 동식물과 추상적인 것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실용적이며 투박한 느낌을 주지만 소박하면서도 활달한

서민적인정서를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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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世宗實錄地理志』全國 磁器所·陶器所 現況

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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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饔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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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 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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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청자와청자의시문기법상관성
분청자는 상감과 철화 등 다양한 시문기법을 구사하여 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 분청자에 사용된

시문기법을 청자의 시문기법과 비교 검토하여 그 기원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분청자의 기본을 이루는

분장에사용하는백토는이미상감청자와백화청자, 퇴화청자등의안료로사용되고있어백토의사용이

일찍부터시작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분청자에사용되는상감과철화, 조화, 박지등의시문기법도

고려청자에그기원을두고있어고려청자와조선분청자의깊은연관성이있음을쉽게알수있다.

1) 상감분청자(象嵌粉靑瓷사진1)

금속기에은입사등의무늬를새겨넣는기법을계승한것으로그릇바탕위에무늬를그리고

이를새긴다음그부분에붉은흙(적赤土)이나하얀흙(白土)으로메꾸는방법이다. 분청

자의상감기법은독보적인발전을이루었던고려상감청자(사진2)의시문기법을계승한

것으로 크게 선상감(線象嵌)과 면상감(面象嵌)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면상감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박지기법(剝地技法)으로 이행 발전된다. 선상감은 1420년대

이후에보다조선적인무늬로변화한다. 상감기법은백자에도영향을주어상감백자가

일부만들어졌으나 15세기 후반 이후로는만들지 않았다. 초기 상감분청자는고려상감

청자와매우비슷하여구별하기힘든것도있다.

2) 인화분청자(印花粉靑瓷사진3·4)

상감분청자와동일한시문기법으로여러가지무늬를도장에새겨이를눌러찍어표현하고있다.

특히, 같은 무늬를 반복 시문할 때 주로 사용하며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 고려 청자에서도 후기에

그릇전체에같은문양을반복시문할때많이사용하고있어(사진5·6) 분청자와의관련성을알수

있다. 인화문에는관사명(官司名)과지방명(地方名)이찍혀있는경우가많아상품(上品) 자기에인화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사명과 지방명이 함께 시문된 인화분청자는 경상도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있어지역적특색을알려주는자료가운데하나이다. 태종·세종년간인15세기전반에가장

많이사용되었으며15세기중엽에전성기를이루었다.

(10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1. 분청자상감연당초문병
보물제1067호, 국립중앙박물관

사진2. 청자상감모란문항
국보제98호 국립중앙박물관

사진3. 분청자상감인화문태호
국보제177호, 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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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5.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국보제68호, 간송미술관

사진4. 분청자상감인화문‘경주장흥고’명호
호림박물관

사진6. 청자상감인화문‘덕천’명발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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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화분청자(彫花粉靑瓷; 사진7·8)

음각분청자라고도하며박지기법과함께사용되는경우가많다. 백토 분장후예리한도구를이용하여

선으로무늬를그린것으로백색바탕에회색의무늬가새겨진다. 고려 청자의경우음각기법은태토가

정선되고유약은비색을띠던전성기에주로사용되고있다(사진9·10).

4) 박지분청자(剝地粉靑瓷; 사진11·13)

그릇 겉면에 백토를 분장하고 무늬를 그린 후 무늬를 제외한 배경을 긁어내어 백색 무늬와 회색

바탕을대조시키는기법이다. 즉, 선으로그린조화무늬가뚜렷하지않아무늬가없는면을긁어내어

바탕색과 백토 분장을 뚜렷하게 대비시킨 것이다. 이 기법은 세종대에 발전하였으며 광주와 고흥,

부안 등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만들었다. 고려 청자 역시 백토를 분장한 다음 무늬를 제외한

배경을 긁어내어 표현한 역상감 기법이 확인되고 있어(사진 12·14) 분청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있다.

(10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7. 분청자조화어문편병
국보제178호, 개인 소장

사진9. 청자음각여의운문(如意雲文)병
보물제1035호, 호암미술관

사진8. 분청자조화화수조문(花樹鳥文)편병
보물제1069호, 호림박물관

사진10. 청자음각연화문팔각장경병
보물제1454호,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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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11. 분청자박지모란당초문호
보물제1068호, 호림박물관

사진12.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국보제116호, 국립중앙박물관

사진13. 분청자박지모란당초문장군
보물제1400호, 개인 소장

사진14. 청자상감당초문완
국보제115호,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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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화박지분청자(彫花剝地粉靑瓷; 사진15·16)

성형한날그릇겉면에백토를분장한뒤조화기법과박지기법을함께사용하여

문양을표현하는방법이다. 조화와박지를각각별도로사용한예들도있으나대부분조화와박지는함께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조화박지 기법을 이용한 분청자는 광주 충효동을 대표로 하는 전라도

지역에서주로발전하여지역적특징을이루고있다. 고려 청자에서도역상감기법과음각기법을함께

사용하는예들이확인되고있어(사진17·18) 이들의결합이일찍부터있었음을알수있다.

6) 철화분청자(鐵畵粉靑瓷; 사진19·20)

백토분장후그위에철분이많이섞인안료를사용하여붓으로무늬를그린다음유약을입혀번조

한다. 무늬는흑갈색또는흑색으로나타나는데, 무늬를그릴때붓을사용하기때문에선이짧고

굵지만대담하고율동감이있는데이것이철화분청자의가장큰매력이다. 회화성이높고서민

들의생활감정이정겹게표현된철화문은 15세기후반부터 16세기에많이만들어졌다. 특히

충남공주시반포면학봉리계룡산기슭에서주로만들어져“계룡산분청자”라고도한다.

철화기법은고려청자에서도다양하게확인되는데특히, 일필휘지(一筆揮之)의회화성이높은

버드나무등을멋스럽게표현하여회화작품이많지않은고려의화풍을짐작할수있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사진 21·22). 철화기법의 화화성은 분청자뿐만 아니라 백자에도 충실하게

계승되어조선시대에도많은사랑을받았다(사진23·24). 

(110)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15. 분청자조화박지모란문장군
보물제1070호, 호림박물관

사진16. 분청자조화박지태극문편병
보물제1456호, 호림박물관

사진17. 청자상감음각모란운학문베개
국립중앙박물관

사진18. 청자상감운학문대접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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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19. 분청자철화모란문장군
보물제1387호, 호암미술관

사진21. 청자철화양류문통형병
국보제113호, 국립중앙박물관

사진23. 백자철화포도문호
국보제107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사진24. 백자철화매죽문호
보물제1425호, 호암미술관

사진22. 청자철화당초문장고
완도선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사진20. 분청자철화당초문장군
보물제1062,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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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덤벙분청자(粉粧粉靑瓷; 사진25)

그릇 전체를 백토물에 덤벙 담갔다가 꺼내 전면(全面)을 하얗게 만드는 기법으로 담금분청자라고도

한다. 귀얄과같은붓자국이없어표면이차분한느낌을준다. 백토가두텁게씌워져거의백자처럼되며

역시분청자말기에많이만들었다.

이처럼 그릇 전체를 태토와 유약 이외의 안료로 칠하는 시문기법의 경우 청자에는 철채청자(鐵彩靑瓷;

26·27)와 진사채청자(辰砂彩靑瓷; 28·29)가 있다. 철채청자와진사채청자는초벌구이그릇에철사(鐵

砂)와진사(辰砂, 酸化銅)을바르고그위에유약을시유하여재벌구이를하는것으로전체에안료를칠하는

것에서 분청자의 백토 분장과 유사한 시문기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철채청자는 백토로 무늬를 그린

백화기법이함께시용되는예들이많아분청자의시원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백토을이용한

시문기법은퇴화(堆花) 기법에서도확인되고있어(사진30·31) 백토를이용한시문기법이다양하게이용

되었음을알수있다. 

(11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25. 분청자덤벙문병
국립진주박물관

사진26. 청자철채백화초화문매병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사진29.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
국보제133호, 호암미술관

사진27. 청자철채백화삼엽문매병
보물제340호, 국립중앙박물관

사진28. 청자상감진사모란문매병
보물제346호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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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얄분청자(사진32)

털끝이뾰쪽하고뻣뻣한풀비[귀얄]에적신백토를

그릇 겉면에 발라 겉을 하얗게 만드는 기법으로 풀비

자국이나타나활달한운동감이있다. 조화와박지, 철화

기법에는기본적으로귀얄분장을하며순수한귀얄기법은

분청자의쇠퇴과정에서많이사용하였는데이는백자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포개구이로 대량 생산하여 일상 생활

용기에서 많이 확인된다. 분청자에서만 확인되는 독창적인

시문기법으로청자에서는확인되지않는다.

4. 맺음말

분청자는 유약과 태토, 시문기법 등 많은 면에서 고려 청자를 계승하였음을

알수있다. 그러나점차고려청자의조형에서벗어나15세기중기조선의새로운

문화가무르익으면서새로운변모를시작한다. 또한고려후기부터시작된수요층의

확대와대량생산은이시기가되면더욱커져생산지(가마터)가전국으로확산되

면서조선전기의독창적인문화로발전한다.

전성기의 분청자는 질적으로도 양질과 조질 등으로 나누어지며, 기종(器種)과

시문(施紋) 기법, 문양소재 등도 다종다양하게 나타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어느

문화유산에뒤지지않을정도로잘반영하고있다. 또한청자에서계승한분청자의

상감과철화등의시문기법은백자에도전승되어우리도자문화의전통과내용을

풍요롭게하는요소가되었다.

분청자의 중심 요소인 분장토(백토)는 상감청자와 퇴화청자와 백화청자 등에

사용되었던백상감토에그시원이있으며, 또한태토와유약이외의안료로칠하는

시문기법의 경우 청자에서는 철채청자(鐵彩靑瓷)와 진사채청자(辰砂彩靑瓷)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과 계승, 창조, 발전은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중요한요소이다. 오늘날에도이러한법고창신(法古倉新)의노력은계속되고

있으며, 현대 분청자의 창작에도 적극 인용되고 있다. 조선 분청자를 답습하지

않고현재적으로재창조하고전통을계승하여오늘날의분청자문화를창조하는

것이우리의역할이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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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진30. 청자퇴화두꺼비형연적
태안대섬해저유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진31. 청자퇴화문통형잔
강화석릉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32. 분청자귀얄문호,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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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바라본 전통유약 조성과 화장토 장식법의 기초
/ 미즈카미 카즈노리(동아시아 고도자기 연구가)

-서문- 

《도예》는도자기를소재로한예술표현을실시하는것이어서, 한편으로《전통도예》는공예미술에속한다. 순수미술에비해공예미술은만들어지는

작품이명확하게용도를가지는것이어서, 항아리·탕관류는입구가필요한만큼의용적을가지지않으면안되고, 액체를담는완류에서는그액체가

새어서는안된다. 전통적도자기법은, 가소성을가진점토라고하는소재를성형하는기술이며, 시유·소성은화학적논리를적용시키는기술이다.

여기에아름다움을배가하여무엇인가에사용할수있는용도를더하면, 공예미술품은완성된다. 한편, 생활용품으로서의도자기는요업제품으로서,

오로지실용성만이중시되고있어대량생산에입각한보다저렴한생산단가로생산된다. 이공예미술과요업제품에공통되는도자이론은, 잠시라도

소홀히할수없는것이다. 화장토기법을실시함에있어서도이이론은똑같이적용된다. 그런데나는, 화장토기법이, 역사적으로언제, 또어디에서

먼저시작되었는지는모른다. 연구자들마다아마이질문에정확하게대답할수있는사람은없을것이다. 

동양에경우중국은기원전부터시작하여백년정도전까지도자문화에서선진국의입장을유지하였으며, 주변제국의도자문화를리드해왔다.

화장토기법이중국의어느가마로부터시작되었다고생각하는것은, 그렇게까지잘못된판단은아닐것이다. 하지만그곳이, 중국의북방인지남방

지역인지말하라고하면, 벌써이추측은어렵다고생각된다. 

도자기소지를, 본래의흙빛이아니고희게보이게하기위한백화장을화장토기법에목적으로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남방지역이철분을많이

함유한적토가많기때문에, 중국남방을그해답으로해도좋을것이다. 그러나도자사에입각하여생각해본다면, 초기의회유단계와, 광택이있는

유약(백유·흑유·그 외의 유약를 막론하고)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약의 토대로서 화장토장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규산을

많이포함한점토의산출이부족한중국북방이그해답이된다고볼수있다1. 

그러나오늘날에남아있는중국을살펴보면, 화장토장식이시도된도자기를생산한가마로서하북성의자주요를그대표라할수있다. 자주요가마는

중국북방에있다. 이 사실을생각하면, 의외로후자의이유가기물에화장토를실시한이유였는지도모른다. 즉, 도자기소지를흰색으로보이게

하기위한백화장만이, 화장토를장식하는목적이라고생각해선안되는것이다. 항상그외의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 본론에서는, 화장토작품의

예술적특징보다는화학적, 요업생산의기술적입장에서바라보는「화장토장식법의기본·생각」을, 기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고화도유의탄생과화장토
여기에서는우선도자기소지원료의선택과유약의탄생을화학적인측면으로다룸을분명히해둔다.

1-1.도자기소지의원료

소지에 이용되는 원료는, 고대에는 하천의 바닥에 퇴적하는 점토침전물이나, 호수와 늪에 침전 하는 점토침전물을 깨끗한 물에 씻어, 점토 안에

포함되어있는톱밥이나돌알갱이등을없애이용하였다. 중세에서는, 주로거대한호수에가라앉아퇴적한점토침전물이, 융기에의해서지표에서

채굴할수있는상태의것을찾아점토침전물을구해서사용하였다. 

근세가되면, 보다불순물이적은백색원료가요구되어모암근처에서풍화한점토광맥을찾으려산에굴착을하기시작하였다. 

이것들은도자기의소지원료로, 대부분의경우산에서부터굴착해온그대로덩어리채로사용되고있었다.2

이러한방법이, 생산된곳에토질의특색을그대로가지는방법이었고,3지명을가마의이름으로명명하는이유가되었다. 

각가마마다단채그대로사용되고있던원료를도자원료로서재차분석해보면, 그성질이나용도에의해서, 다음의3종으로나눌수있다. 

①점토질원료…카오링계광물등, 가장불에강하고, 끈기를가지는중성원료. 

②매용원료…주로장석류로, 이것을더하면불에약해지는성질을가지는, 알칼리를포함한알칼리성원료

③비가소성원료…규석(석영)으로, 불에강하고, 돌가루로불리며끈기가없는성질의산성원료

이 3종을, 적당한비율로혼합하는것으로, 같은도자기라도용도에따라딱딱함·윤기·강충격성·투광성등목적에맞춘점토로만들수있다.

표1은대표적천연원료와포함되는광물을나타낸것이다. (표)의상단은광물3종의설명(이론값)을나타내고, 이하하단은3종광물의성분이어떤

비율로포함되었는지를나타낸다. 또한백화장토의카올

린은원료의성질상광물카올린에속하는것의통칭이며,

규석은 석영을 많이 포함한 원료의 통칭이다. 석영의

순도가높고거대한단결정의광물을수정이라고부르고

있다. 또표에서보이는, 赤津와목점토는, 아이치현세토시

아카츠지역에서산출하는천연원료로내화도가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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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기후현에서산출되는백화장토는성질상카올린으로, 백색도가아름

다워, 화장토를장식하기위한화장점토로서많이이용되는것으로잘알려

져 있다. 중국장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이지만 산출지는 불분명하다.

광물의조성은순도가좋은, 순장석이므로여기에서는산출지를묻지않는다.

규석도 96%-98%의 석영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것도 산출지를

묻지않는것이많다. 이 3종을혼합해조성하는것으로도, 여러가지성질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즉 이치상으로, 모방하여 제조하려고 하는 산지

점토의소지조성만알고있으면, 온 세상의어느지역의가마의것에서도

비슷한것은만들어낼수있는것이, 근대에시작한도자원료학의성과라고

할수있다. 

물론말할것도없는일이지만, 모방하여만들려고하는가마의소성온도등,

소성의조건이갖추어지지않으면, 전혀다른것이되기도한다. 그림 1은 도자기소지의연화온도와각종소지원료의배합을나타내는삼각도로,

정점이카올린 100%이며, 좌하가 석영, 우하가 장석, 각각 100%를 나타낸다. 그림 중에 기록된 A~I까지의 각 점은 여러가지 瓷器 소지의조제

비율을나타내고있어, 예를들면일본의일반자기B점은, 카올린30%와장석30% 석영40%의비율로조제하는것으로얻을수있는것을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 부터도 알수있듯이 소지의 조제는 각 비율의 폭이 넓고, 비율을 변화시켜도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변화를 하므로, 변화한 모습을

의식하는것은어렵다. 그에대한다음에나타내는유약의조제에서는, 조제에의한성질과상태변화는유동이심하고, 조제범위는좁은것이다. 

1-2.내화물과소지

소성을할때고온소성으로구울수있게된것은, 연료의연소에의해발생한열과, 그리고그열을가능한한놓치지않게, 열을가두는구조로서

의가마가발명된것에의한다.「窯」라고하는한자는, 구멍안의양을아래로부터불로서굽는것을나타내고있다. 고대에는정말로구멍이가마인

것이다. 그런데, 그 고화도의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재료가 없으면

안된다. 이러한재료를“내화물”이라고부른다. 현재, 일반적으로도예의축요에사용되는내화물은, 내화벽돌이다. 

소지위에입혀진유약은, 원료조성의시각으로부터바라보았을때, 어떻게자리매김되는것일까. 그림2는원료조성에관점에서유약조합에이해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소성온도를 나타내고 있어 위로 표시되는 것일수록 고온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림 중 곡선은 재료 상태를

나누는 것으로 곡선보다 하부는 고체의 양상을 가지는 것이고, 상부는 액체의 양상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부가 아래로 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서로섞인재료의성질을산성재료와알칼리성재료의성질로나누고,

보다산성이강한성질이나, 보다알칼리성이강한성질의경우에는, 고온으로구어도

액상이되기어려운것을나타내고있어, 반대로내린부분은낮은온도에서도액상이

되는것을나타내고있다. 요인은산과염기의밸런스이다.

그림 1.의 삼각도에서는, 3종 중 가장 알칼리성의 강한 원료는 장석이며, 알칼리를

많이포함한다. 오른쪽아래에장석100%에서표시된장석의연화온도는섭씨1250℃

이며, 이것에알칼리성재료이며알칼리土계열인석회를더하면, 더욱낮은온도에서

액상이된다. 이 점을 나타냈던것이 a점이며, 이때의최저숙성온도 b점은, 도예의

목적으로 행해지고있는조제범위는경험적으로보면1230℃부근이된다. 

즉, 중국에서개발된목회를용해제로하는고온석회유에서는, 상식적인범위의소성

시간 내(현재의 일본에서는 20시간 정도)로는, 1230℃보다 고온으로 하지 않으면 유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본론을 전개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도이며, 가장 낮은 조제가 되는 점a점이, 재료의 성질상 중성이 된다든가, 고체 상태로 부터 액상으로의 용해

온도가엄밀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이그림에서는, 재료가산성이되면, 또한알칼리성이되면, 내화성은상승하는것을볼수있다.

동아시아에서만들어진전통적고온소성의도자기는, 재료적으로산성의성질을가지고있다. 내화벽돌로만들어진가마내부에, 그것보다내화도가

낮은소지의기물을넣고, 그소지보다도한층더내화도의낮은유약이입혀져있다고말할수있다. 

내화도를중심으로보았을경우, 그림중의①은가마를구축하고있는내화벽돌이나가마도구, ②는가마에들어가있는도자기의소지, 그리고

④는그소지에시유되고있는유약이다. 이것들은모두가산성재료에포함되는영역에있으며, 재료로말한다면점토질혹은규석질의것이다.

도예에사용되는유약이나소지재료에서부터, 가마도구로서의하마·요리토·아까지의(가마내에적재를위한도짐, 갑발등내화물의그림 가마

요도구(하마·요리토·아까지등[일본명]) 원료로, 그림①로부터a점까지의사이에모두들어가있다고해도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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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유약은내화도로만보면도자기의용도로이용되는재료중에서는가장내화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무엇보다, 그림①로부터④까지

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용되는 소성온도가 높은 경우(세로축의 윗 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②의 소지가 연화해 변형하거나 ④번 유약의

점성은극단적으로줄어들어, 소지에융착되지못하고흘러내리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①~④의재료에대해확대해서생각하자면, 소성온도만

선택하면, 지상에산재한많은토석은, 도자기의원료가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1-3. 회유도기의탄생

도예에 이용되는 원료의 대부분이, 산성으로부터 중성을 향한 성질을 가지지만,

알칼리성원료인나무재가유약에사용되기시작하는모습을살펴보자. 소성온도가

1,230℃을 넘게 되면, 밀도가 섬세한 진흙질의 비젠야끼에서는, 연료인 나뭇재가

자연스럽게붙어, 그것이소지의성분과반응해, 극히얇지만자연회유가융착된다.

사진1은, 우리나라의중세도기로자주볼수있는자연유항아리이다. 가마내에서

나무가 연소에 의해 나뭇재가 되어 항아리의 위쪽으로 부터 붙어, 소지와 반응한

결과유약이되고있다. 이와같이도공들은, 도기를고온도로구우면, 이윽고기물

표면이 반들반들한 광택이 있는 유리면에 감싸져 구워지는 것을 발견한다. 이후,

연료로쓰이는목회와소지의흙을미리혼합해도기표면에바르고고온으로굽는

것이시작된다. 시유도기의탄생이다. 

이처럼최초로시유된도기를“회유도”라고부른다. 강도가높게구워낸본격적인

자기의탄생은, 기원전중국한나라시대부터시작된다고여겨진다. 거기에앞서는

천년 정도 전(기원 전 1000년경)에, 자기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회유도기”가 구워진다. 이것은 틀림없는 인공시유의 도기이다.자연유 발생의

모습을그림2.의위에서해설해둔다. 연료회주성분의50%정도는석회이며, 나머지의50% 정도가불타앙금으로아직탄소가남아있다. 석회인

탄산칼슘(CaCO3 )은알칼리성재료로, 그림 2.상의좌단에속하는재료이다. 따라서이것은염기성의내화물이다. 통상의도자기소성온도정도에

서는, 석회는액상이되지는않는다. 그러나이것이도기소지위에닿으면, 소지와목회와의접면에서반응이일어나유약이되는것이다. 그림2.상은,

산성의소지②와알칼리성의목회가서로섞여, 양자의조건이중앙부에가까운비율이되면, 접촉면으로부터낮은온도에서액상이되는것이다.

이때 소성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약이 되기 위한 서로 섞이는 조건은 넓어져,

재가기물에내려앉은두께가두껍거나얇아도, 자연유가완성되게된다. 실제로산에

서산출된소지흙3종을선택해, 소나무재를발라고온에서구어본결과가, 표 2.및

사진2.이다. 3종모두사진 1.의데이터로구운옛가마터근방의점토인데, 특히《옛가

마터근처의흙》은그지역의공방으로부터출토한점토원료와근사의것으로, 고요

지로부터수백미터의근교로부터얻은것이다. 시험소성의결과도옛도자기의표정과

닮아있다.《고요지근처의흙》은건조축이크고점토의성분이많은것으로추측되고,

또 소성축도 커서, 3종 중에서는 내화도가 낮은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유의

초록의색조도고도와근사해, 점토중에포함되는산화철의비율도매우좋다.《板山

(이타야마) 백토》는, 고온에서소성한결과유약표면이사포와같이윤이없고유면이

꺼칠꺼칠하여, 아직용해온도에이르지않은인상이다.《山砂백토》는,《고요지근처의

흙》과《板山(이타야마) 백토》의 중간적인 성질로,

부분적으로는녹색의유가완성되고있다. 그러나

끈기가적고점토로서의성형성이나쁘기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이와 같이,

자연유는 나뭇재와 소지가 서로 섞여 할 수

있는것이므로, 선택하는재는물론이고소지도

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양자를미리혼합해

두어붓칠을실시한중세도기는, 도공들의재료

조성에 대한 화학적 지식은 부족했다고 추측

하지만,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되어있는 작품들은, 조제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진 것 들 뿐이다. 하지만 비록 경험으로부터 짜낸 재료 선택과 조제

비율일지라도, 그수준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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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장토장식

그런데, 중국에서처음으로화장토를장식한그목적은, 서두에적은것처럼아직도명확한것은아니다. 화장토작업은, 기원5·6 세기의남북조시대

(420-589)에발전한기법이라고생각되며, 완전히백자가완성되는남북조시대말부터육조를거슬러올라가는것이다. 여기에서는화장토기법의

시작연대를추구하는것이목적은아니기때문에, 기법중심의범주로간단히말하고, 다음의장으로가기로한다. 화장토장식이, 소지색과는다른

색의도자기를낳는것을목적으로했을경우, 소지와화장토, 화장토와유약의사이등, 다른재료가부착되는데있어서필요한조건은다음과같이

생각한다. 

1. 소지(점토)를이용해성형된태체와그위에부착되는화장층의밀착정도가양호할필요가있는데, 이상적인조건은양자의건조수축과소성수축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는 화장토를 바를 때에, 화장토를 부어서 하거나 담그어 하는 방식을 하므로, 화장토는 다량의 수분을 포함해

흙의밀도가드문드문한상태이며, 반대로태체는성형시보다약간건조한상태이므로, 양자의건조수축을일치시키는것은어렵다. 미리 기물을

초벌구이하고나서실시하는초벌구이화장기법에서는, 더욱곤란이따른다. 

2. 태체에부착된화장토와그위에부착된유약과는, 친화성측면에서보면소성후유리가되는유약과의친화성은태체에비해좋다. 유리가되는

유약은, 화장토표면의섬세한요철에대해서도녹아들어, 강력하게결합된다. 이때의화장토와유약의소성에의한열수축율은, 역시유사한상태가

바람직하다. 유약의 열수축율이 큰 경우에는, 자주 태토와 화장토층의 접면에서 벗겨져 태토로부터 유약과 화장토가 모두 벗겨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그림 2의위에서, 화장토는어떤자리매김이되는가하면, ②의소지에서성형된태체와④의유약의중간내화도를가지는③이화장토라고

생각해도좋다. 그러나이경우화장토가태체와강력하게밀착할수록좋기때문에, ③의위치가화장토가되는것은필요조건은아니다. 

4. 먼저기술한그림2 위에서의화장토위에부착되는유약의조건은, 예정되는소성온도로숙성되는유약이면뭐든지좋다고볼수있다. 완성된

작품을화장토자체의색조를보여주고싶은것이면, 당연히유약의조건은백유4라는것이된다. 희게보이게하기위한백화장이었다면더더욱

물론이다. 

2.백화장과백유
백화장기법은 중국에서 시작했었던 기법이었다고 해도, 그 기법이 일본에 전해진 경로는 조선을 경유하였다고 추측된다. 현재의 한국 남해안에

위치하는여러가마로부터, 북부큐슈로의전래였다. 많은백화장작품을보면, 사용되고있는백화장과백유와의관계에대하고, 여러가지조합이

있는것을깨닫는다. 여기에서는, 조합과소성결과에따른표정의차이와그기법에대해말한다. 

2-1. 전통의회유와장석유

1-3.회유도기의 탄생에서는, 태체을 만들기 위한 소지에

목회를더해초기의회유가만들어진것을말했다. 이2종의

유약원료를 혼합해서 유약을 이루는 기술은, 중국에 있어

대략 기원 전 10 세기부터, 백자를 굽기 시작하는 6 세기

무렵까지계속되고있었다. 청자를주로생산하는월주요

에서는, 기본적 조제법으로서 12 세기 전반까지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던 기법이다. 당대 이래 월요의 고급 청자는

비색자로 불려 궁중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중국

절강성영파시의항안유적출토품에는이비색자의깨어진

조각이보이고, 그 후송대를통해서무역품으로서신라·

고려나일본에도운반되어지고있었다. 기본적유약조성법

으로서 2종 유약원료 혼합법은 고려청자 생산에서도 행해

지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역대 가마에 사용되었던 유약의 화학조성5에서, 사용된 유약의 알칼리성 성분만을 선택하여 그래프에 제시할 때, 표기의

방법을크게이알칼리(칼륨·나트륨)와 알칼리토류(석회와마그네시아)의 2종으로나누어본다. 그림 3은, 알칼리성성분구성도이다. 알칼리성

성분의평균중량비(Wt％)를가마별연대순으로막대그래프로가리킨것으로서, 중앙을0으로하고중앙에서좌측에는산화칼륨(K2O) 산화나트륨

Na2O)을, 또우측에는산화칼슘(CaO) 산화마그네슘(MgO)을나타낸것이다. 이좌우를합한합계가유약중에포함되는알칼리성성분의양이다.

그림에서는, 위에서부터 가마 별로 소성연대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순으로 늘어놓았다. 그림 3에서 좌측, 알칼리의 산화칼륨과 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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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량의변화를보면, 남송용천요청자까지는 5% 이하이며, 평균 3% 전후

로포함되는비율이적고, 원대에들어가면증가해명대경덕진청화자기에서

는최대의7%가된다. 또, 산화나트륨에한해서보면, 송대까지는평균 1%이

하로적지만, 원대 이후급격하게증가해 3%를 넘게된다. 다음은그림 3의

우측, 알칼리토계의산화마그네슘과산화칼슘합계량의변화를보면, 그림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나라(BC1600~BC1046) 이래 알칼리토계가 포함되는

비율은전체의20% 전후로, 당대로부터송대전반의월요청자까지는큰변화를

보지않는다. 그러나그이후송대말기까지각가마모두 12% 전후로감소해,

원대이후에서는8% 전후까지감소한다. 이에수반해산화마그네슘도감소하

지만, 그비율은송대이후의가마는높고, 전체에차지하는비율은적게된다.

원대이후는한층더감소해1%에못미치게된다. 가마별로알칼리성성분의

조성을보면, 이용된원재료의특징이나유약의특징을반영하는내용이되고

있다. 그런데다시그림 3 좌측의산화칼륨·산화나트륨에주목해보면, 송대

요주요에서는, 그 합계치가유약전체의 3％전후이지만, 원대추부요, 원대

대도(大都) 출토의청화자기의백유에서는그값이배인 6％을넘는다. 이와

같이 알칼리분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원대 추부요나 원대 대도 출토의

청화자기백유에서는, 산화나트륨이현저하게증가해알칼리분전체의 50％

에까지 달하고 있다. 이후, 원나라 대도 출토의 청화자기 백유로부터 청대

청화자기 백유까지, 모두 산화나트륨 함량이 많이 포함된 유약조성이 되고

있다. 

산화나트륨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미풍화 암석 원료인 알칼리를 많이

포함한장석질원료의사용의시작을나타내고있다. 

백자생산을목표로, 보다불순물이적은백색원료가요구되고, 이는모암근처에서풍화한점토광맥의찾아서산내부에굴착을시작했기때문에,

파내진것은자석(瓷石, 도석)이었다. 모암으로서생각할수있는화강암이나유문암은, 그안에조암광물인장석질를많이포함한결과로서, 산화나

트륨성분이많이포함된유약조성이되었던것이다. 문자그대로흙상태로채취한점토는분쇄의필요가없었다. 그러나자석을산출하게도면서,

흰원료를얻기위해서암석의분쇄라는과정이필요했지만, 가축노동력이나물fp방아를사용해곤란한작업을실시했다. 월요청자의회유로부터,

백자양산의장석유약으로의변화(재료적으로는나뭇재로부터석분·장석성분으로의변화)는, 북송말, 금나라대로부터시작되어원대추부자기로

완성됨을볼수있다. 

이 당시의유약조제의원칙이, 소지재료에매용제를더해연화(또는연화) 온도를내리는수법으로, 소지원료의조성변화가그대로유의조성

변화로연결된다. 13세기말에서14세기초에장석유는완성된다. 장석유의사용에의해서자기장식에가장큰변화가주어졌던것이, 하북성자주

요의철수화(鐵繡花)로불리는철회의기법이다. 그전까지는그릇표면에안료를붓으로그려서고온에서구우면스며들어가그림은선명하게안보

였다. 사진 3.은 호남성장사시문물공작대박물관에소장된《청유갈녹채산작문수병》으로당대의작품이다. 산화철?산화동을이용한묘화(꽃그림)를

실시한 것으로 전형적인 회유가 시유되어 있다. 안료가 태토에 스며들어가 새문양이 명료하지 않고, 문양과 색감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알수없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을개선하기위해, 맑은유약의사용이요구되었고, 장석유를사용하게됨으로서곤란함이극복되었던것이다.

사진 4.는하북성자현박물관에소장하고있는《白地黑花長方枕》금나라대의것으로, 산화철을이용한훌륭한붓터치로치밀하게선인이그려진다.

이것에는장석유가얇게입혀져있어태체에발라진백화장토는지극히균질로보인다. 소성후에이정도로문양이선명히보이는도자기는, 역사상

이제까지는없었다. 

그후철수화의장식법은강서성경덕진요에전해져청화백자의탄생에영향을주었으므로, 장석유의발명은세계도자사에있어서거대한변혁인

것이다. (중국에서의장석유사용은, 12세기에처음으로시작한다고생각하고있지만, 유약조성분석의수량도적어확실한것은아니다. 경덕진요

에서는 13 세기말보다 14 세기초엽에장석의사용이시작된다.) 원대전기에완성한다고보여지는추부자기로불리는자기에입혀진불투명유는,

장석유이다. 그때까지한개체뿐만아니라추부자기라고하는그룹전체가, 이정도로균일하게구워진예는없었다. 장석유는, 공업적으로양질유6

라고말해도좋을정도이고, 광택, 투명영역이넓고, 소성온도폭이넓다. 여기에서“넓다”라고하는것은온도상승에수반해유약은연화하지만,

유리가되어녹기시작하는온도로부터, 점성을대부분없게하여유약이흘러내려버릴때까지의폭이넓은것을의미하고있다. 

말을바꾸면, 온도에대해서유의점성이높고, 몇시간까지도유약이끈기를잃지않는성질인것이다. 그결과, 종래의전통적회유에서는,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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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겉은 녹는점을 넘고 불과 접하지 못한 속은 녹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유약 개량 후의 장석유에서는

표리균일하게녹는다. 이일에의해, 자주요의철수화의

예, 경덕진 추부자기의 예, 그리고 30cm를 넘어서는

대형도자기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장석유의 완성이,

만일 추부자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광둥성 박물

관에, 연유2년(1315년)의가능성을가지는《?府款卵白釉

印花盤》1건8이 수장 되어있고, 다른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늦어도14 세기초엽으로설정할수있다.

그당시, 신안침몰선으로부터인양되었던도자기에의하면, 동아시아해역에의무역도자로서경덕진요와용천요의생산품이대다수를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추부자기의 생산가마인 경덕진요의 생산 동향은 조선·일본에 비교적 빨리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전반을생각하면, 조선초기 14세기대에는장석유에의한생산이개시되었다고생각되고, 15 세기대에는벌써완성된기술로발전하였을것이라

생각된다.

2-2 .백화장에이용되는 2종의백유

그러면, 다시앞서기술한그림 2의원료조성모델로돌아가설명을계속진행한다. 공업적양질유인장석유에서는그조제범위를, 가마내부의

온도분포에대응하기위해서그림의 a점부터산성에치우친④점에서시작해③점방향으로폭을가지고조제한다. 일찌기물에푼장석분쇄물

10배에대해서, 똑같이물에푼목회를3배더한것9가④점으로한다면, 2배의것, 배의것과목회의첨가량을줄인것이③점에가까운유약조제이

다. 모두 산성의 범위에서 조제되고 있어 이 때, 유와 소지의 상관관계에 의해, 소성시에 소지의 일부가 유약 중에 스며든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변형 온도(a점)보다 산성의 유약에서는 적다고 생각된다. 적다는 것은 시유 된 유의 두께와 무관계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안정성이

있는유약으로서, 공업적양질유가된다. 그러나, 유약이이보다알칼리성으로조제될때, 그림 2.의⑤점에서는유약과소지의양자사이의관계는

달라진다. 

즉, 소지안에침투한유약과소지의경계면에있어, 유약이보다낮은온도로용화되도록, 스스로소지안에서유약중에필요한산성성분의공급이

이루어진다. 즉양자사이에공융이나창출10이일어난다고생각되는산성성분은, 소지안에많이포함되는카올린(Al2O3ㆍ2SiO2ㆍ2H2O)질점토

성분이며, 규석성분에서유래한다. 공융이나창출의극단적인예는, 이미보아온자연융착회유이며, 회유에포함된소지흙의치밀한점토분이나

규석분이유약접촉면의태체표면에서볼수없고 큰규석알갱이만이남은채로되기에, 표면의요철은크고, 그것이또회유도기의매력이되고

있다. 

이때의 공융 반응의 조건은, 소지상에 나뭇재가 앉은 양(두께), 소지안의 광물 등의 입자크기, 소성온도와 소성시간이다. 조건의 달라짐에 따라,

소지에서 보여지는 자연유 상태는 다양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된다. 즉 조제가 끝난 회유 안에 알칼리성 성분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도의다소는있지만자연강회유와같이반응한다. 시유의두께에따라서소지흙과의관계는다양한변화를보여준다. 이러성이요구되는타일의

제조에는, 시유된유약의두께등의틀림에따라여러가지유색과성상의타일이완성되어, 오늘적가치관에서는제품의균일성이없어져사용을

할수없게된다. 이것은또한회유를입힌사진3. 장사요작품의예, 변병(Fe2O3, 철단, 적색안료)이나함철원료(Fe2O3 mSiO2 nH2O)는카올린

질점토와같은기능을가지기때문에, 소지표면에그려진변병이나함철원료가회유인경우에는공융에의해일부가유약에스며들게된다. 이것이,

그려진자기상의그림의윤곽이명료하지않고, 섬세한농담의표현을할수없는, 안료가유약이나점토에스며들기쉬운원인이다. 반대로장석유

에서는변병이나함철원료에의반응이작고, 안료가유약에섞이기가어렵기때문에그린대로명료한상태로구워지는것이다. 한정준비된원료의

조합을통해, 유약이가장낮은온도로연화하는점(그림2의a점)을찾아냄으로써, 소지의조성이나유층의두께에대해서민감하게반응하는다양한

영역에서조제를실시할수있다. 또, 반대로이러한조건의변화에영향을받지않는안정적인영역에의조제도자유자재로할수있게된다. 

2-3. 2가지 종류의백화장

같은방식으로, 유약아래에있는입혀져있는화장토에대해서응용해보자. 

1. 첫번째로화장토의성질이소지와가까운적당한내화성을가지는것을사용한다. 이것을보통화장이라고부르기로한다. 이위에장석유약이

입혀있다고하자. 이경우는, 유약과화장토간의트러블발생은작게되고, 장석유의특징이가지는균일한유면이표현되게되며, 만일화장표면에

철회가베풀어지고있어도문양은선명하게분명히보이며, 유약에스며들어희미하게보일걱정은없다. 

2. 그러나이보통화장에회유를입혔다고한다면. 유약의두께에따라입혀놓은화장토와의반응에차이가생겨, 회유로서의변화가발생한다는

것을알수있다. 철회를하게되면, 유약과철이결합하게되어문양은유약에스며들게되며, 때로는세밀한문양은선이무너져안보이는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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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기술한 1.2.에서이용한보통화장방식은적당한내화도를갖고있는

것이지만, 이에비해화장토의내화도가낮고, 소지와유약의중간적인반용화

하는 화장장식의 경우를, 용화화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용화화장토 위에

장석유를 입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화장토 위에 철회를 그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용화화장에서는 균일한 흰 화장와는 달리, 화장토가 녹는

중에 태토의 색이 보일 듯 말듯 하기도 해, 그려진 문양을 분명히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다. 화장토의 상태에 변화가 있고, 유약의 점성이 높기 때문에,

유약 표면에는 유약나 화장토의 용화에 의해 발생한 기체에 의해서 핀홀을

볼수있는일이있다.

4. 용화화장에 회유를 시유 하면, 시유시의 유약의 두께에 의해서 화장토의

상태는심한변화폭을가지며, 의도적으로철분을많이포함한소지토을이용

하고, 화장토와 유약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연출할 수도 있다. 철회는

유약이 용융하면서 용화화장의 변화도 더해져 문양으로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4종에 대해서, 주된 상태의 변화를 표 3.에 정리한다. 덧붙여

화장토로 했을 때나 백유로 할 때에도, 그림 2.「원료 조정으로부터 본 소성

온도와유약조합의이해를위한모델」에서본것처럼원료조제는모두연속

적으로변화하는것이어, 장석유와회유와의구별에대해서도, 명료하게나누기

어렵다. 비록도자원료학으로서양자의구별을조성치상에서분류해도, 소지

원료의 차이나 소성조건에 의해서 소성결과에 따라 유약의 성질과 상태는

변화한다. 그일을이해한후, 표를보아준다면좋겠다. 

2-4. 분청사기의화장과유약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도자기를 포함한 공예미술품의

총칭을고려물(高麗物)이라고부르며, 그다완들을고려다완으로부르며,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고려다완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시작

하는분청사기라고부르는그룹이있다. 고려말기상감청자의유파를이어받은

미시마로불리는인화백토상감의것으로부터, 귀얄, 분인등많은종류가포함

된다. 이중에는상감으로서기벽에조각을실시한후백토를바르는기법이

있는데, 이는백토를화장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런종류의작품군을보면,

주목해야할점을몇군데발견할수있다. 

특히유약에대해말하면, 고려청자가월요의전통을계승하는회유계청자유가

시유되었다는것, 거의한반도의독창적이라고말해도좋은상감청자유에는

전통적회유계와장석유계의양종이혼재하고있다는것, 그리고미시마다완

으로불리는것에서도혼재를볼수있다는것이다. 한편, 이라보다완은원래

회유계인데비해서, 이도다완은장석유계백유를얇게시유한것이많이발견

된다. 또, 분인다완, 귀얄자국이나있는다완등에도장석유계백유가입혀져

있는것이많다는것이다. 사진5.(은)는미시마다완의일종이며《?賓三島茶碗》

로불린다. 이“?賓”의문자는철회이며, 문자가이정도명료하게보이는것은

유약이 산화철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장석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해)이다. 사진 6의《귀얄다완》에도, 사진 5.(와)과같이백토가붓으로발라진

후에 장석유가 입혀져 있어 입술주변 가장자리 부분에 유약이 벗겨져 있는

것을볼수있다. 전부분가장자리에서는특히화장토가두껍게발라진것들

이많아, 수축율의불일치나접합력이부족하고기벽과화장토의사이에박리현상이일어난다. 또 귀얄다완에는용화화장이이용되는예가있어,

이 경우에는 소지색이 보일듯 말듯 하는 풍부한 변화를 가지는 다완이다. 사진 7.(은)는《玉子手茶碗》로 불리며, 유약이 약간 노랑색를 띠고 있는

것에서 붙여진 호칭일 것이다. 이 다완은 백토에 의한 백화장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장석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약하게 입혀진 유약 표면은

균일하고평평한상태라고하는것보다도, 완만한요철을가지고있어부드러운표정을보일 것같은 핀홀을가진다. 이것은점성이높은 유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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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시노(이도)다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대체로 장석유계의 백유의 시유가 많은 것은, 분청사기로 불리는 시기

즉, 도자기생산시기가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 전반(11)이기 때문 일지도 모르다. 그것은 먼저 적은 것처럼, 암석을 분쇄해 유약원료를 제조하는

기술은조선의14세기말기에서15세기전반이었다고생각되며, 15세기에는기술이완성되었다고추측되기때문이다. 즉, 일단소성온도폭이넓은

장석유의사용을시작하면, 소성시의유약에의한실패는현격히적게되어, 다시완제품비율이나쁜전통회유로돌아올수없기때문일것이다. 

그한편으로사진8.은《金海茶碗》으로불리는것으로, 화장장식은시도되지않았지만, 유약은전형적회유의성상을갖고있어, 고려청자생산이후의

전통도일부보존되고있다는생각을들게한다. 

이상, 당연히다수의작품하나하나마다에작품명칭·소장등을명확하게해화장토장식과유약의개별평가를해야하지만, 화장에관한기본적

기술의기록을목적으로한본론에서는이정도로작품에대해개괄적으로만소개하기로한다. 분청사기에한한상세한것에대하여는, 다시논의

하기로한다. 

【 통계 】
본론에서는화장장식법의기본을, 다양한분청사기제품을예로들어말했다. 정리해 2·3의생각을정리해본다. 분청사기의생산연대를분명히

하려면, 본문주11로채택한강경숙역사를시작으로하는많은연구자가참여하여, 세세한기년명자료의수집과편년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에

의해, 도자생산기술의 변화와 제품의 생산 연대를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중국 각지의 요(窯, 가마)로부터 전해진 원료 개발이나 생산

수법의혁신으로큰변화를잡을수있는것에서, 그 기술혁신의흐름에분청사기제품의장식법을적용시켜보는방식이다. 주지하고있다시피,

고려말기부터조선초기에걸쳐장석유의사용이시작되는것이밝혀지게되었다. 생산된도자제품의균일성을원했던까닭에, 진흙의작은입자를

더욱작게분리해태토로만드는수법에서부터, 점토모암에가까운암석을분쇄하는수법으로변화하며간결과이다. 이것이장석유에연결된다. 

그리고일단진보, 발전한기술은, 역행하는것이어렵다고하는사실이다. 그결과, 제품생산연대의전후관계를구분할수있는분리법이다. 한편,

화장토장식은 백자생산의 전단계로서 그 목적을 기벽색을 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면, 분청사기의 각종 기법은 이해하기가 쉽다.

백화장토위에입혀진백유에대해서도, 단순하게생각하여, 보다더흰것을요구한다면전통적인회유보다장석유가적합한다. 천연으로산출하는

백토를 화장토로 하여, 그 위에 장석유를 입혀 하얀색을 연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장석유는 장식법으로서 큰 개혁을 낳아, 붓을 이용해

자유자재로무늬를그릴수있는“분청철회”가완성된다. 흑백의대비가명료한아름다운작품이완성된다.  

조선에서는계룡산가마의철회작품을대표로해도좋을것이다. 이와같이도자기술사로보면, 보통화장방법이확립된후, 장석유의사용이시작

되어, 그후철회기법이발생했을것으로본다.  조선에서분청사기가생산되었을무렵, 일본은다도문화가부흥하였고, 다도문화를대표하는차인

들은, 소박한도기에서아름다움을찾아냈다. 딱딱한금속기의모습을닮은고려청자로부터시작된조선의청자는, 분청사기라고하는화장토장식

기법이가지는부드러움과따뜻함을몸에걸친도기로서완성한다. 중앙관요에서시작되는완전한백자생산전단계의, 지방요·민요만이가지는,

뽐내지않는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제품이었다.

主
(1) 백자의탄생에앞서, 화북의유하에화장토장식을했던사실이인정된다. 이것등은, 백자·청자에머무르지않고흑유자기에있어서도볼수

있는 일로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는 화장장식을하는 이하의 논문을 저술했다. 미즈카미 카즈노리「북방백자의 탄생과 화장토기법의 역할」「도쿄

예술대학미술학부기요제36호」45-63페이지, 도쿄예술대학미술학부, 2001년

(2) 기계력이없는시대에는, 복수원료의혼합은많은작업량을가져와, 생산작업중에서사용량이많은점토의혼합은곤란한점이많기때문에,

소성조건등에적합한원료를선별해단체의사용을실시했다고추측한다. 

(3) 중국대륙을시작해한반도의전역, 일본열도, 동남아시아의각지역에서는카올린이나규석을많이포함한산성토양이며, 지중해주변을중심

으로하는유럽대륙의대부분이석회암을많이함유한알칼리성토양을가진다. 이기본적인토질의차이가, 각각의지역에서산출하는점토원료의

성질도바꾸고있다. 자기(월요자기등)는동아시아에서발명되는조건이갖추어져있고, 유리에서시작된저화도유도기(데르후트등 )는서아시아로

부터유럽에서발명되는조건이갖추어지고있었다. 자기가중국에서발명·발달된또하나의조건은, 효율이좋은가마의발명에기인한다. 

(4) 유약의분류상, 유약에착색제를의식적으로가하지않은것을총칭해, 백유와분류한다. 백유에는투명유도포함된다. 

(5) 중국역대명가마의유약과태토의화학조성에대해서는, 주히토시·이가치「중국역대명요도자공예적초보과학총결」,「고고학보」1960에

자세이나와있다. 본론에서는, 서진월요청자·남송용천요청자, 원경덕진추부자기의대표적3점의유약조성을나타냈다. 여기에는알칼리와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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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의함유량의차이를현저하게볼수있다. 

(6) 종래의회유계의백유및그발전계의색유에서는, 광택투명영역이좁고또소성온도폭도좁았다. 화남에서넓게사용되는용요에서는, 가마

구조적으로 소성 시 내부의 온도차 즉 온도 분포가 섭씨 수십도에서 수백도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내부에 놓여 진 제품류 전체를 균일하게 굽는

것은곤란했다. 특히한종류의유약이한번에타지않는것은, 생산효율의저하, 제품의완성비율의현격한저하에관련되고있었다. 

이 점에대해종래의회유계와비교해, 장석유는현격히개선되었던것이다. 그것은, 소성온도폭을펼치기위해서필요한알칼리를, 물에녹기

어려운상태로유약에넣는것으로개량되었지만, 이것이장석이라고하는광물의첨가로실현되었다. 

(7) 소성시에직접재료가타면서맞는부분에가까운면. 불길속에서, 소성시에직접불에맞지않은뒤편의면

(8) 송양벽「?件元代卵白釉印花盤」, 「문물」1987년-3기

(9) 공업용으로판매되고있는조제유의상품명에아직껏자취가보여절이름위에붙이는三?석회유로불리고있다. 3배유의명칭이변화한것이

다. 1배유인1호석회유의판매도이루어지고있다.

(10) 소지와유약의경계에서만들어진중간층은, 이와같이완성된양자사이의공융층이라고생각된다. 중간층의성분은주로회장석이창출한

것이, 분석형전자현미경으로확인되고있다.(시라키요이치:미발표자료) 

(11) 정철수·송기진·히구치 쥰「분청사기 연구의 걸음과 현재」「센슈 대학 사회과학 월보　No.520」센슈 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2006년 6월,

강경숙의 2004년 논문「분청사기의 특징과 변천」에 나타났던 시대 구분과 일본 출토 조선 도자기의 고고학 성과를 도입했던 시대 구분으로부터

상정된다. 

참고로 한 자료·문헌과 캡션 등

표1. 대표적천연도자원료와포함되는광물

표2. 실험으로사용한아이치현상활지역에서낳은점토삼종의성질과특징

표3. 화장흙의종류와백유의종류의차이에의한표정변화

그림1.도자기소지의연화온도와각종소지원료의배합을나타내는삼각도

시라키요이치「도예노트」조사중

그림2.원료조정으로부터본소성온도와유약조제이해모델. 

그림3.중국역대가마로이용된유의알칼리성성분의연대변화저자작성

사진1.자연유단지(가마쿠라시대) 토코나메시립도예연구소창고토코나메시립도예연구소사용권허락이끝난상태

사진2.점토에목회만을걸어보는(왼쪽이후괘) SK8RF 저자작성·촬영

사진3.《청자갈채탕관》부분남조절강성박물관창고저자촬영

사진4.《흰바탕흑화장방베개》부분금자현박물관창고, 장미시박물관·자현박물관「고자」섬서인민미술출판사, 2004.서면70 페이지부터전재. 

사진5.《미시마다완》토쿠가와미술관장타니아키라·신한균「고려밥공기」단코우사, 2008년.서면41 페이지부터전재. 

사진6.《귀얄다완》노무라미술관장타니아키라·신한균「고려밥공기」단코우사, 2008년.서면43 페이지부터전재. 

사진7.《옥자수다완》히코네성박물관장타니아키라·신한균「고려밥공기」단코우사, 2008년.서면46 페이지부터전재. 

사진8.《김해다완》코우조우절박물관장타니아키라·신한균「고려밥공기」단코우사, 2008년.서면63 페이지부터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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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의 분청사기

1) 중국 자주요화장토도자기

중국화장토도자기에관해서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중국하북성한단자주요와중국도자문화의대외무역로였던복건성의진강에소재한자조요,

호남성의챵사요에대해서알아보아야한다. 여기에서는중국최대의화장토도자기의산지인하북성자주요화장토도자기의유래와장식기법에관해서

알아본다. 

송대의 민간 도자기 자주요(磁州窯)와 조선 분청사기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글 곽수령

중국송대(宋代)의민요자기인자주요(磁州窯)는백색화장토와짙은태토간의색의대비, 백색화장토와흑색화장토

간의 대비를 이용하여 선명하면서도 명쾌한 장식기법의 효과를 창조함으로써 독특한 멋을 자랑한다. 조선(朝鮮)의

민요자기인분청사기(粉靑砂器) 역시화장토를이용한여러가지장식기법으로당시조선인의자유분방한

창조정신과해학미를훌륭히표현해내고있다. 즉이들은화장토를적극이용하여다양한장식기법의

표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들은 또한 후술하듯이 기타 세세한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 자주요와 분청사기의 특징 및 기법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화장토를 이용한 장식기법은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안데스의

토기를비롯해멕시코나과테말라, 코스타리카의토기에서도화장토분장장식을한유물이발견

되었다. 유약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화장토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명에서 동시에 사용되어져

왔고, 화장토라는분장백토는문명이생겨나는그순간부터오늘날까지그재료의속성을잃지

않으면서현대도예속에정착한하나의보편화된재료라할수있다.  화장토가도자역사상일반

화된재료로정착된데에는나름대로의이유가있다. 우선다른문화권의영향을받는과정에서

모방을통한유사기법이생겨났다고볼수도있겠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인류가오랜세월을

유사한 작업환경 속에서 흙과 유약이라는 기본재료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화장토 기법이 여러

곳에서자연스럽게개발된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백색 화장토는 일찍이 진대(晉代)부터 응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태(瓷胎)의

청회색을 덮어 가리기 위해 분장되어졌다. 조선의 분청사기 역시 태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화장토를

사용했는데, 후술하듯이 자주요의 화장토 이용기법이나 유하채문(釉下彩紋)기법, 진주획화(珍珠劃花)기법,

획화(劃花), 각화(刻花)기법등과상당히비슷한면이많다. 이런점에서볼때중국의자주요와조선의분청

사기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연구가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자주요의여러기법을상세히알아보고이를분청사기의기법과비교함

으로써분청사기기법의연원에대해연구하는것은중요한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1. 자주요(磁州窯)의 생성과발전

중국 송대(宋代)에 자주요(磁州窯)는 하북성 자현 팽성진(河北省 磁縣 彭城鎭)에 있던 화북(華北) 최대의 민간 도요지였다. 현재는 송대 이후에 화북

일대에서 만들어진 같은 종류의 도기를 총칭한다. 그 중심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현재 하북성 자현의 관대요(河北省 磁縣 觀臺窯)

이고, 또다른하나는하북성한단시의팽성요(河北省邯鄲市彭城窯)이다. 이두지방은송원(宋元)시기에자주(磁州) 지방에속해있었는데, 그지방명

으로인해자주요로불리게되었다. 자주요계는당대북방민요의전통을계승했고, 상품의종류또한매우다양했다. 백자, 흑자, 청자, 문양자기, 저온

삼채등이있어서, 다방면으로각기다른수요를만족시켰다. 자주요에서생산된훌륭한상품은정요(定窯)자기와필적할만하다. 특히작품표면에무늬가

없는백자의경우는오히려정요(定窯) 자기의상품가치를능가할정도이다. 여타상품들의수준역시높아당시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았을것으로

보인다. 자주요의 가마터는 북방의 중원(中原)지역에 아주 방대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 가마터 이외에 하남성의 수무당양욕요(河南 ), 우현의

배촌요(), 학벽집요(鶴壁集窯) 등이있다. 자주요는북송전기(北宋前期)에구워지기시작했는데, 금대(金代)에도여전히번성, 발전했으며명대초기(明代

初期)에 중심 가마터인‘관대요’(觀臺窯)가 폐요되었다. 1950년대 초기에 저명한 도자연구 학자인 진만리(陳万里) 선생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로,

1958년과 1964년 잇달아발굴과조사가진행되었다.자주요의경우중심가마가영향을끼친가마들이비교적넓게분포하고있는데, 이는 매우보기

드문경우이다. 이것은자주요의상품이당시광범위한대중적지지기반을확보한가운데왕성한생명력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설명해주는것이다.

자주요백유각화목단문매병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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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요(磁州窯)의 특징

자주요白釉黑花盒宋

자주요의 자기는 기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화장토 이용기법으로 백유각화기법

(白釉刻花技法)과 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백유유하흑채회화기법(白釉釉下黑

彩繪畵技法),백유유하장채회화기법(白釉釉下醬彩繪畵技法),진주획화기법(珍珠劃花

技法) 등은조선분청사기와장식면에서상당히비슷한점이많다.

자주요의태질은조질이고, 태색역시비교적짙은색이다. 이단점을감추기위해

태토위에한겹의화장토를바른후투명유를시유한것이마치분청사기의풍치와

흡사하다. 주지하다시피 분청사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철분이 있는 회청색의 사기질

그릇위에백토를입혀여러가지장식기법을사용한자기이다. 즉태질의단점을감추기

위해 화장토로 장식을 했다는 점에서 자주요 자기와 분청사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있다.

자주요는백색화장토와짙은태토간의색의대비, 백색화장토와흑색화장토간의대비를이용하여선명하면서

도명쾌한장식기법의효과를창조함으로써또하나의독특한멋을자아내고있다. 이외에도채화(彩畵), 획화(劃花) 등많은장식기법이있으며, 독특한

예술적매력을지니고있다. 자주요의상품종류는사발, 접시, 관, 화로, 도침, 주전자, 병등일용기물은없는것이없을정도로매우다양한데, 동일한

종류 안에서도 기형이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서 도침은 둘레가 원형인 것을 비롯하여 장방형과 나뭇잎형 등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도침은

정요의영향을받은듯하다. 병의형태로는입이넓은장경병, 입이좁은장경병, 표주박형태, 육관병등이있고, 관으로는입이넓은단지형태의기물이

있다. 기물의형태에있어서는분청사기나자주요나각기나름대로의개성을지닌형태를가지고있다. 자주요의기물에서는분청사기의편병형태는

없다. 대신주로상하로긴매병형태가많다. 

3. 자주요(磁州窯)의 기법

자주요의 주요기법에는 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과 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백유척화흑채기법(白釉剔花黑彩技法),진주지획화기법(珍珠地劃

花技法),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이 있다. 이외에도 백유녹색반점문양기법(白釉綠色斑点紋樣技法), 저온삼채기법(低溫三彩技法) 등이

있다. 소재로는목단, 연꽃, 곡선의풀잎등이주로쓰이고있고, 이방연속혹은사방연속식으로문양을배열했다. 풍만한잎들이마치아라베스크의

문양처럼기물을빙빙감돌며휘감아올라가는형태이다. 이문양들은당대와오대의고상하고우미한자태를잘드러내고있다.

자주요(자현관대요, 한단 팽성요관련지도)

자주요白釉黑花盒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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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과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자주요는각화장식기법을썼는데, 자주요의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과 다른형식의도자기의각화와는큰차이점이있다. 정요(定窯)와 요주요

(耀州窯)는도구인칼을쓰는데있어서그‘도법(刀法)’을아주중요시여긴다. 정요와요주요의도공들은문양을조각할경우칼의각도를약간비스듬

이해 대는 순간 바로 양음각을 표현해내는데(미리 어떤 문양의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스케치가 없이도), 그만큼 도공들의 감각과 테크닉이 뛰어남을

알수있고, 그 조형적인느낌의변화가매우다양했다고한다. 그런반면자주요의각화는정요와요주요의그것만큼정확하지는않다. 우선뾰족한

대나무도구를이용하여선으로문양을표현한다음, 문양을제외한부분의여백을파내어화장토장식으로표현하였다. 백유각화기법은무늬이외의

백토부분을긁어내는조선의분청사기의박지기법과유사하다. 백유획화기법(白釉劃畵技法)은백색화장토를바른기물위에뾰족한도구를이용하여

선으로문양을표현하는기법인데이역시분청사기의조화기법과비슷하다. 

2) 백유척화흑채기법(白釉剔花黑彩技法) 

백유척화흑채기법(白釉剔花黑彩技法)은 백유척화기법(白釉剔花技法)과 매우 유사하다. 그 구체

적인기법은다음과같다. 우선기물위에백색화장토를바르고, 또한겹의흑색화장토를바른후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뾰족한 공구로 문양을 그려낸 후 문양 이외의 흑색 화장토 부분을 도구로

긁어내면 흑백이 분명한 시원스런 느낌을 주는 문양이 생긴다. 이 기법은 중국 민간 종이 공예

장식기법의 고상한 운치를 맛보게 해준다. 이렇게 밝고 선명한 흑백대비의 조화를 이룬 독특한

느낌의 예술이 바로 자주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기법은 분청사기에는 없는 기법이지만 백색

화장토를바른후에흑색화장토를한겹더바르는차이가있고, 여전히분청사기박지기법과유사

하다.

3) 진주지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

진주지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은백유각획화기법(白釉刻劃花技法)의

일종인데, 이 기법은 당대(唐代)와 오대(五代)의 온화하고 기품있는 도안을 사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양

중어란(魚卵)과같은작은원무늬들은당대금은기(金銀器)의조각공예방식을모방한것이다. 이것은매우아름다운

섬세함을더해주고있다. 이기법은 15세기중반에인화문을촘촘하게찍어표현하는방식과매우흡사하다. 또분청

사기의경우동그란무늬들을찍은것으로돗자리문양이라고도부르는승렴문(繩簾紋)과매우흡사하다. 이기법의

작품들이가장많이생산된곳으로는북송(北宋) 시절 하남성의등봉요(登封窯)를 꼽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제작된

‘쌍호랑이문양병’이진주지획화기법의대표작이다. 

(14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白釉刻花技法매병宋

白釉剔花技法매병白釉剔花黑彩技法매병

珍珠地劃花技法매병

白釉劃畵技法베개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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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4)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은 자주요 최고의 뛰어난 예술 성취이다. 우선 붓을 가지고

흑색안료를가지고그림을그렸는데, 화공은마음가는대로그림을그렸다. 도자기에그림을그리는

것은당대의장사요(長沙窯) 때부터시작됐다. 장사요(長沙窯)의유하채회화조화(釉下彩繪花鳥畵)에서

이미‘사의화법(寫意畵法)’1이최초로개발되었는데, 자주요에는‘사의화법’이여러세기동안지속되

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법은 화장토와 색채의

대비를정교하게운용하였고, 선명한흑백대비를통해서로반전효과를이루고있으며각종각화기법이

장식미감을높여주고있다. 그리고당대의장사요는자신만의독특한공예적특징을지니고있다. 예를

들어서소탈한유하채회화및기물위에싯구를적어넣은장식등은자주요가계승, 발전한장사요의특징

들이다. 

그 대표적인 기물의 형태가 바로 도침(陶枕)인데, 도침 역시 자주요의 대표적인 기물 중 하나이다. 도침은 머리의 경혈을 자극하여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작가들은도침같은다면체의기물에오히려다양한표현을할수있는데, 전통적인회화격식의표현을하는데있어서는더욱편리한구성조건이다. 

소재는주로인물, 산수, 화조, 시가등인데, 시가곁들여진작품일경우도자기라는기물에다가회화와문학을동시에결합시킨일종의종합예술이라할수있다. 이들소재는

서민생활이지니고있는농후한민간색채를잘표현하고있다. 예를들면서민들의생활모습이나영희(), 희곡, 산수, 곤충, 물고기등을표현했는데, 아이들이노는모습은

행복을기원하고자손의번창, 집안과나라의평안을바라는일반백성들의마음을잘표출하고있다. 중국근대도자연구가로잘알려진진만리(陳万里, 1892~1969) 선생이

저술한「도침」외에도 도침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도침이 예전에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 거라는 짐작이 간다. 회화 장식의 이러한 도침은

미국, 일본, 영국등각대표급박물관과갤러리에서어렵지않게만날수있다. 도침의다섯면에는자연의풍경들이가득그려져있는데, 붓의필력은당시상당한회화수준에

이르렀음을알수있게해준다. 

4. 자주요(磁州窯)와 분청사기(粉靑砂器)의 연관성

당송(唐宋)대에는무역의발달로인해도자기상당수가국외로판매되었고, 그로인해조선업역시상당한발전을이룩하였다. 지금까지이시기의많은도자파편들이한국을

비롯한많은동남아시아지역에서발견되고있다는점에미루어볼때, 아마당시우리는중국의기술을모방하기도하고그모방을바탕으로새로운양식을창조하기도했을

것이다. 즉모방과창조를반복하는과정안에서분청사기라는새로운도자기의조류가생겨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는자주요가분청사기보다약400~500년정도앞서

제작되었다는시대적배경을통해좀더설득력을가진다고할수있겠다. 특히자주요와분청사기는관요의직접적인간섭을받지않고제작된민예자기라는공통된특성을

가지고있기도하다.

구체적인제작기법측면에서봤을때자주요자기와분청사기는태질의단점을감추기위해화장토로장식을했다는점에서기본적인공통점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선으로문양을표현한다음문양을제외한부분의여백을파내어화장토장식으로표현하는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은무늬이외의백토부분을긁어내는조선의분청

사기의박지기법과유사하다.  또백색화장토를바른기물위에뾰족한도구를이용하여선으로문양을표현하는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역시분청사기의조화기법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진주지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의 작은 원무늬들은 분청사기의 승렴문(繩簾紋)과 매우 흡사하다. 이 외에도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은

분청사기의철화문에영향을주었을개연성이큰데, 이철화문기법은조선청화백자의탄생에결정적인역할을했던중요한기법이다. 자주요와분청사기의예술적인성취는

청자나단색자기가줄수없는분위기를시도하려고노력함으로써새로운경지에달했다고표현하면맞겠다. 그독특한분위기와풍부한테크닉은도자발전의흐름에있어

서큰영향력을발휘했으며, 적극적인공헌을했다고말할수있다. 

이런면에서자주요와분청사기의전통장식기법은현대도예를함에있어서어떤새로운가능성과방향제시를해주는신선한매개체역할이될것이라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기법을연구, 응용함과동시에, 이들상호간의영향과연관성에대해연구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글출처: http://www.cerazine.co.kr/defaults.html) 

白釉釉下黑彩技法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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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정(春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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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청사기를 통해서 본 한국 도자의 의미/ 최정희(이화여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粉靑沙器’라는용어는20세기전반미술사학자고유섭선생님에의해‘백토로분장한회청자기(粉粧灰靑砂器)’에서1

시작된명칭으로, 고려시대청자에서조선시대백자로이행되는단계에서나타나는조선시대전기를대표하는도자의

하나이다. 그특징은청자나백자와완연히구분되기도하지만동시에청자와백자의속성을지니는과도기적특성을

보여준다. 

즉, 청자와유사한회청색태토표면을백색분장토2로가다듬는장식기법은조선분청사기의핵심으로청자와유사한

회색 태토, 철분이 함유된 재유, 환원 소성 그리고 회화적 문양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장식기법에 있어서

분명히청자나백자와구분되는뚜렷한특징을갖는다. 청자에서이어지는象嵌, 印花기법은태토에음각으로장식하는

기법으로고급스러운청자의품격을잇고있지만분청사기의시작을예고하였으며, 지방색을가지면서백자로의이행

초기과정을보여주는彫花, 剝地, 鐵畵는도공의개성을표현하기에적합한기법인동시에중앙통제에서벗어난풍성한

분청사기의면모를보여주는기법이다. 

또한귀얄, 덤벙기법은 1460년경분원이생기면서백자의유행과함께粉靑沙器가퇴락되어, 그마지막과정이되었

지만분청사기의결정체를보여주는예이다. 고려시대청자에서태토, 유약, 소성등제작기법을이어받았지만, 재료와

시대가 주는 확장된 선택 속에서 독특한 미감을 갖는 창조의 단계로 분청사기는 진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유섭

선생님은 도자로써 粉靑沙器의 특징을‘청자가 귀족적인 것이며 여성적인 것이라면 분장회청기는 평민적인 것이며

남성적 특히 비문화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나타난 장식기법을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살펴

보기로한다.

조선시대粉靑沙器의장식기법

첫째청자에서기원한기법들로, 상감, 인화기법이다. 象嵌기법으로, 象嵌기법은원래금속공예의입사기법에서유래

하였으며청자의상감기법과동일하다. 線象嵌은태토에음각을새기고흑백의자토를넣어새겨선으로문양을강조

하는방법이며(도판_01) 面象嵌은문양을면적만큼넓게파고백분장토로채워면적을강조한다.(도판_02) 

이러한象嵌기법은 12세기고려청자에서유행되었으며, 14세기후반점차전국으로확대되어문양과제작기법등의

변화가가속화되어새로운粉靑沙器印花文분청사기의출현을열었다. 

印花기법은무늬가새겨진도장을기면에찍어음각을만들고, 그위에백색화장토로메워

서긁어내는방법이다.(도판_03)  회색태토위에도장에새겨진무늬가기면가득히흰색으

로뒤덮고있는印花粉靑沙器는반복되는인화문도장사이로보이는회색태토와백색

화장토의 색상 대조가 粉靑沙器의 깊고 그윽한 질박함 보여준다. 또한 무한정 반복된

무늬는 개별 형태보다 면과 색으로서 표현되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粉靑沙器나

청자와는 다른 시문기법으로 분청사기를 최고조를 알리는 대표적인 기법이 된다.

기면가득히정교하게새겨진전성기의印花文粉靑沙器는관요백자가제작되기

전까지국가의공가적인그릇으로공납되었으며, 관사명, 생산지명등이押印또

는象嵌기법으로새김으로써분청사기를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두번째분장위에장식하는기법들로조화, 박지, 철화가포함된다. 전라도지

역에서는 인화문 기법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 출현하였는데, 기면에 백토를 입힌

후틀에얽매이지않고생동감이넘치는다채로운문양을새긴彫花와剝地기법의粉

靑沙器이그것들이다. 

(14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도판_01_粉靑沙器象嵌龍魚文梅甁,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도판_02_粉靑沙器象嵌牧丹唐草文壺, 
조선15세기, 보물 1068호, 호림박물관

도판_03_粉靑沙器印花文甁,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도판_04_粉靑沙器彫花芭蕉文甁,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1. 高裕燮, 「高麗陶磁와李朝陶磁」,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通文館, 1963 pp193
2. 化粧土(engobe 또는 slip)라는 것은천연粘土또는粘土, 熔劑 및비가소성의혼합물이며소지위에입혀균일한피막을만들고소지표면의작은구멍이나粗粒으로인한요철이나유해한노출광물을피복하여평활하게하기위해사
용하는것이다. 「釉藥과그顔料」, 대광서림, 1995, pp.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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彫花기법(도판_04)은 화장토로기면전체를분장한다음선으로문양을표현한방법이며,

剝地기법은彫花기법으로선으로그린다음일부배경의면적을긁어내면된다.(도판_05) 

剝地와 彫花기법은 모두 한 작품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내용면에서 회화적인 요소가 풍부

하다. 剝地와 彫花 粉靑이 전라도에서 유행했다면 鐵畵 粉靑은 충청도에서 유행하였다.

회색태토의표면을분장백토로하얗게정리한뒤짙은갈색또는흑색의안료로해학적이고

회화적인 문양을 그린 鐵畵 粉靑沙器는 독특한 粉靑沙器의 미감을 간직하고 있다. (도판

_06) 모란꽃, 물고기, 연꽃등회화적인문양을기면가득그린예가많다. 

마지막으로귀얄기법과덤벙기법이다. 1460년대말기에분원이시작되고공식관요자기로

백자가채택되면서粉靑沙器는사라져갔다. 粉靑沙器특유의자유분방한문양은쇠퇴하고,

점차귀얄로백토바른귀얄기법(도판_07) 이나백색화장토에덤벙담갔다꺼낸덤벙기법

(도판_08)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粉靑沙器의 백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종말은이미백자를선호한조선의성리학적사대부들이집권하면서부터예정된일이었다.

또한귀얄과덤벙기법의분청사기는粉靑沙器의특징과함께공예로서충실한‘用’과‘美’를

갖춤으로서최고조에다달아일본고려다완의발생에결정적인역할을하게되었다.

(14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도판_05_粉靑沙器剝地葉文扁甁,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도판_07_粉靑沙器귀얄文甁, 
조선 15~16세기, 호림박물관

도판_06_粉靑沙器鐵畵牧丹文장군, 
조선 15~16세기, 호림박물관

도판_08_粉靑粉引平茶碗銘「夕顔」, 조선 16세기후반, 
大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粉靑沙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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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분장기법사례

분청사기의핵심인분장기법은化粧土3로표면전체에해당되는 면

적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기원전 3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4

또한化粧土는거의가흰색이지만인위적으로착색하거나천연점토의

색상을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기원전 2160~1778년대에만들

어진도기에는赤, 黑, 白色의化粧土가매우정교한기술로입혀져

있었다고한다. 

고대 그리스는 광택 나는 흙물(slip)5로 그린 흑회식, 적회식 도기가 유명하다. 이 잔은

(도판_09) 검정색 화장토로 얇게 분장을 하였다. 사람 문양은 검정색 화장토로 윤곽선을

그린뒤주변을검정색으로칠하여도드라지게구분하였다. 아예처음부터면을

남겨두었으며미세한얼굴표정은검정색화장토로그렸다. 또한조선시대박지

기법처럼가는선을도구로긁어낸흔적도보인다.

11세기 중국의 북송 자주요(도판_10) 항아리에서도 백색 화장토를

기면 전체에 바르고 그 위에 도구나 음각으로 새긴 인화문 동백꽃,

어자문등은짙은검정색의태토를여실히보여주는분장도자기이다.

츠처우의도자는실용적인목적으로사용되어비교적다량으로생산되

었는데, 이렇게도구를사용하여반복하는기법은생산량에기여하였을

것으로추정된다. 

1330년경에제작된이타일(도판_11)은도기판위에분장토를바르고

배경전체를긁어낸, 인물들을강조한조선시대剝地기법과동일하다.

내용은예수와4명의아이들의일화를그려낸성서내용으로얼굴

표정, 옷주름등사실적으로표현되었다. 

산화염으로 붉게 발색된 거친 태토 배경과 노란색을 띠는 분장

부분의 인물은 사뭇 대조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17세기 영국의 스태퍼드셔의

(도판_12) 원형 접시는조선시대분장기법에서는찾아볼수없는독특한기법이다. 묽은

성질의분장토의점성을적극활용한, 고려시대청자장식기법중에하나인貼花기법

과 흡사하다. 백색 화장토를 도구에 넣어서 방울방울 짜거나, 이어서 그리기를 한

선으로외곽을메웠다.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으로 이주한 루시 리 Lucie

Ree와 한스 쿠퍼 Hans Coper는 근현대 유럽

공방도자를 이끈 대표 작가이다. 특히 루시 리는

버나드리치로부터깊은영향을받았으며, 버나드리치는

야나기 무네요시와의 교류로 동양 도자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오리엔탈리즘을 유럽에 퍼뜨

리는지대한역할을했다. 20세기에제작된루시리의병(도판

_13)은태토위에색화장토로분장을하고중심에서밖으로가는

선을긁어내는기법으로剝地기법과닮았다. 

독일출신의한스쿠퍼는오리엔탈리즘을지양하고서양전통의도자

미감을찾는작가로물레위에서성형한그릇을조합, 변형하였다.(도판

_14) 또한 한스 쿠퍼는 백색 또는 망간이 섞인 분장토를 손과

(14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도판_10_동백무늬가새겨진항아리, 중국 北宋츠저우요磁州窯, 
1025년~1050년, Victoria & Albert Museum

도판_12_왕관을쓴사자문장접시, 영국 스태퍼드셔, 
1670년~1689년경, Victoria & Albert Museum

도판_13_Cylindrical vase decorated with 
lines blues, Lucie Ree, 1976

도판_14_Pot, Hans Coper, 1970

도판_11_기독교성서내용이장식된벽타일, 영국 혹은
프랑스(노르망디), 1330년경, Victoria & Albert Museum

도판_09_돼지 머리모양의잔, 그리스아테네, 
기원전 460년경, Victoria & Albert Museum

3. 화장토는도자물의장식으로사용하는, 대개착색이되어있는액상점토를일컫는도자용어이다. 화장토는자연에서산출되었거나실험실에서어떤기본소지에색을넣거나빼어서조합한유색소지일수도있다. 그러나가장가소성
이크고소성색이순백색이아닌볼클레이는, 그 유연한가공성과접착성, 그리고백색도때문에화장토기초로는최선의선택이다. 금속산화물과유약용안료, 소지및유약에사용한것과동일한안료는화장토에서착색제로서다양한비
율로첨가할수있다. 대개 자연점토나금속산화물이함유된돌로만들어진고대의화장토와오늘날토착문화권에서쓰이는화장토는흔히도자기에그림을그리고채색하는데사용되었다. 수잔 피터슨『도자의기술과예술』예경, pp.108.
2001.
4. 釉藥과그顔料, 대광서림, 1995, pp.826
5. 도자에있어물을제외한모든액체를‘슬립’이라고부를수있는데, 예를 들면화장토나점토슬립, 유약 슬립그리고몰드를위한주입이장등이다....필자는장식에쓰이는액상점토혼합물을구분하여‘화장토’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많은책들이아직도화장토를‘슬립’이라고칭한다. 수잔피터슨『도자의기술과예술』예경, pp.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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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사용하여여러번입히고, 소성과정을반복하면서깊은흑백색분장토의질감효과를

얻었다. 귀얄이나덤벙분청에서찾아볼수없는결과이나순수하게화장토의색상과질감을

충분히응용한대범함이상통한다.

현대한국의분청사기

살펴본바와같이분장기법은지역별로시대별로다양한색상, 방법, 용도의기법을갖는다.

그러나조선분청사기는백색화장토만을사용한다양한기법으로시문되는데. 현대한국의

작가들은그전통에매우충실하면서작가의개성을살리고자노력하고있다.

印花 粉靑의 대표적 작가인 이정도(도판_15)의 밀도 높은 印花文은 태토의 색상을 잊게

할 만큼 새 하얗게 자리 잡아 백자를 상상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수종(도판_16)의 鐵畵

粉靑 항아리는 형태보다 표면 위에 짙은 적갈색의 힘차고 추상적인 鐵畵가 압도적이다.

항아리의둥근면을따라귀얄기법으로물레위에서몇번휘돌려백색분장을한뒤순간을

표현하여보는이의마음을시원스레감싸안는다.

마치한폭의추상화를보는듯하다. 

정재효(도판_17)의 접시는백색화장토를거칠다

못해 뻣뻣한 도구로 회색 태토와 대조되는 색상

과 함께 강렬함을 남긴다. 김상만(도판_18)과

허상욱(도판_19)은 다른 작가들보다 전통적인

彫花, 剝地기법에충실하다. 

(14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도판_15_粉靑印花文盒, 2003

도판_16_鐵畵粉靑壺, 2009

도판_16_鐵畵粉靑壺, 2009

도판_20_粉靑彫花鴨文四角壺, 2001

도판_17_粉靑刷目文?匙,  2003

도판_18_粉靑彫花文草花文注子, 盞, 2003

도판_19_粉靑剝地木蓮文壺,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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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식물등을그리고있으며표현기법또한계산하지않는순수함이있다. 또한배경의

화장토를희끗희끗하게남겨놓거나, 울퉁불퉁한표면을질척한분장토를바름으로

써粉靑의푸근한맛을전하고있다. 

최성재(도판_20)는사각화병을덤벙기법으로분장한뒤옹기의수화기법으로순식간에

연못에서노니는오리한쌍을그려넣었다. 박성욱(도판_21)은다기를덤벙기법으로

태토에서배어나오는회색과함께깊은백색을우려낸다. 분장기법을주로사용하는

박성욱은산화코발트를혼합하여색분장토를입히기도한다. 

맺음말

분장기법은 기원전부터 자연 발생된 아주 오래된 기법이나 현대에 와서는 작가의

표현방식으로써 도예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 분장의 핵심인 화장토는

백색뿐아니라다양한색상이있었으며, 기법 또한다양해서화장토를긁어서표현

하는방법은물론물성을그대로이용하는방법에이르기까지지역별, 시대별로다양

하다. 분장기법은표현의도에따라사실적으로또는추상적으로나타나며, 이는재료가

부여해주는다양성과자유로움에서출발되었다. 

조선시대분장기법은백색화장토로국한된單味로, 기법은매우구체적이고세부적

으로 개발되어, 청자에서 이어지는 상감, 인화 기법부터 백자로 이행해가는 마지막

단계인덤벙과귀얄기법까지매우다양하다. 그내면에는사실적이고구체적인표현도

있지만질박하고순수한화장토의물성이제작자에의해녹아있는함축적인서정성이

그특징이라고하겠다. 

철화나박지, 조화기법에서나타나는해학과순수는그어디에서도볼수없는자유

로움이다. 특히 어떤 문양 없이도 자연스럽게 화장토의 흘러내리는 흔적과 화장토

농도에 의해 태토가 비추어지는 농담 그리고 유약과 어우러진 풍성한 백색계열의

색감은백자로의이행과정에서보여지는소멸이라고보기에서는많은여운을남기는

대범함이있다.

고유섭선생님은분청사기는청자나백자와는구분되는기백즉, 粗荒, 迫力, 氣宇, 闊達의모든점이있다고하였다.6 그리고

그기백의배경은불교신앙, 분업화되지않은제작과정, 유교정신의과도기적상황에서연유한다고하였다. 그중에서‘분업화

되지않은제작과정’은시작부터완성까지동일한사람에의해통제된다는점에서현대공예에시사하는바가크다. 

그것은손과가슴으로작품을제작하는공예의핵심인작가정신과일맥상통한다하겠다. 조선전기라는배경이자연스럽게

개인 감성을 표현하는, ‘작가정신’을 반영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러한 작가정신의 자유분방함으로 표현된 한국 도예의

매력은20세기유럽도예가들에게도깊은관심과작품의제작기법으로자리잡았다. 20세기도예가이면서비평가인버나드

리치가귀얄분청을제작하고있는이장면이그증거이다. 

분청사기를 통해서 본 한국의 도자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완벽한 기술이나 선도적인 시점을 선점한 기록적인 도자

예술이 아니라, 무르익은 기술과 지역의 재료가 몸에 배인 이름 없는 도공의 중용 속에서 녹아내린, 진정한 작가의식에서

제작된‘用‘에충실한공예이다. 20세기초한국공예수집가인아사카와노리타가가‘중국은정치적공예를, 한국은민족생

활적공예를, 일본은취미의공예’7로비유했듯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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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보성덤벙이일본현지조사일본민예관앞. 
송기진(도예가, 맨좌), 황인숙(문화재수리기술사), 히구찌아스시(센슈대교수), 
김창진(보성군문화관광과장), 이쿠오하마다(고미술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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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벙이와 일본인(粉引と日本人)/ 히구치 아쓰시( 口淳)(일본센슈(專修)대학교 교수)

한국과일본의고비키문화를고려해보면크게2가지점에서중요한차이가있다. 첫째는한국과일본의도자기에관한사회사·경제사적배경이다르다.

간단히설명하자면“누가무엇때문에도자기를만들었으며, 누가어떻게사용했을까”라는수요와공급의문제에대하여생각해봄이중요하다. 둘째는

한국과일본의고비키를포함한분청사기(粉靑沙器) 에서볼수있는기술의다양성이다. 단지『분청사기』『고비키』로불리지만, 도자기의제조기술의

다양성에따라그가치, 용도나기형의차이점이생겨난다.

고비키는 16세기후반 야스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부터, 특히 일본에서 매우 사랑받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높은 평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역사는 상기의 2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고비키는『다도(茶陶)』(茶道의 器)로서 소중히 다루어온 일본의 차문화 와의

관계를고려하지않으면안되겠다.

1. 사회사·경제사적인배경

한국과일본의도자기의역사를보면, 구조적으로큰차이점이있다. 한국도자사의주류는매우단순한데, 고려시대의청자, 고려 말에서조선시대

초기의분청사기, 조선시대의백자이다. 이에 반해서일본도자기의역사는, 중국과한국의영향을받은데다, 일본의독자적기술을더하여복잡한

전개를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분청사기가 등장했던 14세기중엽이후의 일본도자사의 전개는 복잡하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주류가 된 문화·기술은

가령외국으로부터유입된것마저도쉽게소멸되지않고오랜세월동안 보존되면서독자적인발전을이루어낸다.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이전시대의

문화나기술에대한평가가매우엄하고, 정권이교체될때마다신세대의문화나기술을창조하는데에매진하는경향이있다. 특히고려·조선시대에

는이러한‘경향이강하지않았던가?’싶다.

한일양국의도자사의구조적인차이를살펴보면, 한국의도자기생산은고려·조선시대1000년동안계속적으로중앙이나지방관청, 사원등의『공적인

권력층이요구하는대규모의수요』에순응하여기술을연마하는일종의관요·황실중심으로발전해온반면, 일본의도자기생산은고려·조선시대에

있었던왕가즉정부중심의절대적인주문방식이없었고, 천황, 귀족, 무사, 승려를비롯해부유한상인이나일반서민층에이르기까지여러고객계층이

산재했고, 공급측은고객층개개의세세한주문을배려해야만했다. 이와같은수급관계의차이에의해서도한일도자사의차이를볼수있다.

일본의도자기수요의다양성은12세기중엽에시작된일송무역에의해중국으로부터들어온 고급도자기와차문화의전승에의해천천히진행되었고,

15세기 초부터는 더욱 활발해진 일명무역으로, 아시카요시미츠(足利義滿)의 아즈마야마(東山)문화를 거쳐, 아스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에 이르러

제1차최성기를맞이한다. 

이상과같이한일도자사의구조적인차이점을부추함으로써, 고비키대하여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본인은현대의한국도자연구자로

대표할수있는강경숙(姜敬淑)씨와윤용이(尹龍二)씨의연구예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강경숙은 1986년간행된『분청사기연구』(一志社)에분청

사기에관한다음과같은편년을시도했다.

(15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시기구분과 특징, 
요지, 편년자료

특 징

문 양

유 태

요 지

전기(발생기) 약1360~1420

제1기 1360~1390

고려상감청자
퇴락시대, 연당초문,
연류문

전남강진군대구면
사당리미산, 당전

우이,도봉, 쌍동, 
충효2호(평촌부락),
구암, 장천(손정부락), 
어산

도수1·2호, 
번천1·2호,
삼성, 관음, 가산, 
학동, 중흥1·2호,청
라, 온천쌍류,
기룡, 학봉, 우동,
효자1·2·3호
(중전촌), 구암, 가산,
화제1호, 송전2·3호

달전, 학봉,
사기막1·2·4호,
충효1호,
운대3·4호,
송전1호(포곡부락),
내태, 남사, 기산

청학1호, 금사, 학봉,
사기막3호, 운대5호,
수동, 용계1·2호,
효자4호(중전촌), 
용전, 화제2호,
주남, 사부

청학2호, 문원

연당초문, 연초문, 
중권문, 인화문발생, 
흑색상감이중궤장문

암록색, 
청자유계통의투명유

밝은회청색의
정선된태토, 투명유 회청색의투명유

회흑색태토에불순물
혼입됨, 유약층이
얇아져반투명

회청색태토, 
백자태토, 백색유

연당초문(변형),
초문,중권문등
상감기법,인화문발전,
집단연권문,육각변문,
각종화문,박지기법
※백자생산

집단연권문
구도상의안정,
귀얄기법
※청화백자생산

인화기법완화,
철화기법, 귀얄기법,
분장기법, 
지방양식현저
※분장백자, 백자

분장기법
※백자현저히증가

제2기 1390~1450 제1기 1420~1450 제2기 1450~1480 제1기 1480~1550 제2기 1550~1600

중기(발전기) 약1420~1480 후기(쇠퇴기) 약148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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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은 고비키의 일종인『귀얄刷毛目(하케메)』의 출현이 약1450년에서 1480년이고, 고비키(분장기법)의 등장은 1480년에서 1600년으로 본다.

이편년은대부분이지표조사를기준으로한것으로써한국의전토를총망라한우수한성과였다. 그러나이후에많은발굴조사가이루어지면서강경숙은

그결과를바탕으로『한국도자기가마터연구』(시공아트, 2005)를 발표하는데, 1986년 발표한시대구분을전폭수정했다. 2004년6월호림미술관에서

열린분청사기전의도록에게재된논문『분청사기의특징과변천』에서다음과같이새로운편년을발표했다. 

1. 태동기(1365년~1400년)

상감청자문양의해체와변모

매병의곡선변화

암록색의유약

*강진사기소의해체에의해가마터가전국으로확산됨

2. 발생기(1400년~1432년)

14세기의고려상감청자의전통을유지한상감기법의연당초문이계속됨

표면에거친인화문의발생과정착

1417년이후에는관사명이새겨짐

집단연권문-연속된회오리문양의발생

*『세종실록』『지리지』에자기소·도기소의기록

3. 발전기(1432년~1469년)

분청사기의7가지기법의모두가제작됨

박지/조화기법에따라분청사기의특징이발휘됨

인화기법이절정에달함

관사명과함께지방명이각인됨

4. 변화기(1469년~1510년)

발전기의여운과함께지방색이선명해짐

하케메와고비키가증가하면서백자로이전해감

*『경국대전』공전에는사찬원조직에380인의장인을등재

광주관요(분원)의성립전개

5. 쇠퇴기(1510년경~1550년경)

엷은인화기법과백토귀얄무늬만이극히약간남고백자화되어감

강경숙의새로운편년에의하면고비키는 1432년부터 1469년 사이에등장하여 1469년부터절정기에이르고, 1510년 이후에는순식간에쇠퇴한다.

분청사기의종말이50년정도앞당겨진셈이다. 이주장은윤용이의지적에호응한다. 윤용이씨는1993년에발표된『한국도자사연구』(문예출판사)중에서

『분청자의소멸과백자의발달』에서, 1469년경기도광주관요의성립이종래의도자기의질과종류와는다른큰변화를가져왔다는가설을재기한다.

윤용이씨에의하면 15세기전반까지는국가가필요로하는도자기를전국각지로부터지방토산공물로충당했으나, 14세기후반부터는국가의관영사기

제조장의일종인분원이이역할을담당하게되었고, 결과적으로도자기생산은분청사기중심에서백자중심으로변했고분청사기는대략16세기후반

에는소멸하였다라고한다.

『조선시대의제작연대가확실한도자기연대로따져보면, 1470년대를전후하여분청자중심에서백자중심으로변했음을알수있다. 분청자는 1470년

전후의 상감분청자·인화분청자중심에서 1470년 이후에는 선각분청자·박락분청자·철화분청자등의 형태로 변해간다. 당시의 상감분청자·분장

분청자(고비키)는태토에불순물이많이혼입되어있고유약도정선되지않았었다. 따라서귀얄분청자?분장분청자는양질의백토·유약등을구할수

없는백자를선호하는민간인들을위하여태토위에백토를입혀서대량생산하였다.』

이와같은관요의성립과세제(토산공물)의성격변화에의하여도자기생산의흐름이변하는현상은중세이후의일본에서는찾아볼수없다. 일본인이

고려·조선시대의도자기에눈뜨게되는데는일명무역에의해대량의중국돈이들어오고화폐유통이가속화된 1400년대중엽의아즈마야마문화부

터인데, 특히쿄토(京都)·나라(奈浪)·사카이(堺)의상인들이부를축적한아스치·모모야마시대(1568-1615)부터이다. 이시대의부유층이사용했던

도자기의 성격을 알기위한 가장 좋은 자료로는, 1615년의 오사카 나츠노진(大阪夏의 陣)으로 피해를 입은 사카이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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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출토된도자기1912점중에서조선의도자기는불과9점중국도자기는663점으로압도적이다.

그러나조선의도자기는차도구로서모두가고급품이다. 663점의중국도자기는대부분이백자로서토사질토기(602점), 와질토기(102점)로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잡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바(丹波), 비젠(備前), 세토(瀨戶), 미노(美濃), 가라츠(唐津)등은 일본의 지방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상

잡기와함께고급차도구도일부포함하고있다.

표를보면당시사카이의부유층들은다양한디자인이나제작방법의도자기를용도에따라사용하였음을볼수있다. 여기에는 15세기초이래특히

현저하게일본의화폐경제발달과시장경제의모습이당시의도자기라고하는최첨단의『세계상품』모습으로나타났던것이다.

2. 분청사기와고비키의기법의다양성

2-1. 분청사기의기법과고비키

『분청사기?에는크게2가지기법이존재한다. 하나는『선상감』『면상감』『인화』에서볼수있는기법으로고려청자기술의흐름을그대로이어받아태토

유약위에상감을하거나, 인화를해서백토를채우는기법이다. 다른하나는<그릇성형후에백토를붓으로화장하든지, 그냥담가서투명유약을시유

하는> 기술이 1420년경부터 등장한다. 이 기법에는 백토면을 긁어내 모란문을 그리는『박락』, 회단문이나 어문을 선으로 묘사하는『선각』, 철유로

물고기나당초문을그리는『철화』, 무문의백색의생지그대로남기는『고비키』『하케메』기법이다. 

상기의2가지기법중에서일본의도자기문화에압도적으로영향을준것은, 먼저고비키와하케메(귀얄)기법이고다음은철화기법이다.  山上宗二의

『山上宗二記』(1588)에서, ‘다완에대하여말하자면중국다완은버리고, 지금은고려다완, 세토다완, 등 신작의다완이유행하는데, 모양이좋은것은

차도구로서 통용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조선시대 전래된 다완을『고려다완』이라 불렀고, 특히 센노리큐(千利休)이래 일본의 다도문화에서는

진귀품으로취급되었고『전세다완』으로서세대에서세대로물려내려오면서시간이지날수록그가치는점점높아지게된역사가있다.

『高麗茶碗』(고려다완연구회편 2003?河原書房)의책에기록된『고려다완전세품일람』에의하면, 일본에는현재 664개의고려다완이전해오고있는데,

그중에 고비키(粉引)28, 하케메(刷毛目)29, 미시마(三島)27, 호리(彫)미시마28, 미혼(御本)미시마2, 미혼고비키1, 회(繪)고려1점이 소개되어있다. 나머지

대부분은이도(井戶)다완등의연질백자계통으로서경기도광주의관요에서구운백자는단1점도없었다.  

일본의 다도문화에 있어 다완의 분류는, 다완이 사용된 시대의『茶會記』등의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를 두는데, 매우 복잡해서『청자』『분청사기』

『백자』등의기술적인분류가어렵다. 그러나상기의고비키, 하케메, 미시마, 호리미시마, 미혼미시마, 미혼고바키, 회고려는적어도분청사기의일종

임이명백하다. 664개의고려다완중에는적어도116개가분청사기이고그중63개가무문의백색생지의고비키하케메임이틀림없다. 御本이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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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1615년을 중심으로 한 사카이 집토층의 발굴조사·도자기조성표

그림2 사카이에서 출토된 조선다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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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戶)시대에쓰시마한(對馬藩)을중재로일본측의주문에의해소성된다완중에는소위『二德三島』와같이다완의내면에는인화된문양이희미하게

새겨져있지만외측은무문의고비키인것도적지않다. 일본의다도문화에서왜고비키, 하케메또는二德三島와 같은백색의다완을선호했을까?

그것은아이러니하게도 15세기초한국에서는고비키가백자와경합하면서겨우 50년후에는그모습을감추었던것과정반대의이유이다. 한국에서

는제작당시에는『깨트려보지않으면백자와의구별이어려운』고비키가시간이지남에따라더러워지고, 얼룩지고, 당초의광택이없어지자수요가

줄어들면서 백자와의 경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무리 사용해도 변함이 없고 사용감이 나타나지 않는 백자는 버리고, 쓰면 쓸수록

사용한흔적이보이는고비키를택한것이다.

이것은일본인의사물을보는눈즉, 미의식의근원에관계되는데, 다도, 연가(連歌)등특히무로마치(室町)시대에시작된『회합』이나『동아리』문화에

근간을두고있다. 리큐(利休)시대에산조무네지(山上宗二)가간파한것처럼아무리아름답다하더라도『당다완』처럼사용의흔적이보이지않는다완은

『풍류도구』로서의지위를잃었다.

당문물 전성기였던 아즈마야마(東山)문화시대의 무라타슈코(村田珠光)는 무로마치초기에 번성한 사사키도에(佐佐木道譽)의 겉멋부리는 화려한 차

(중국전래의명품다완을다실에쌓아놓음)를버리고, 도시의복판에서『市中의山居』라는산중의허름한공간을인공적으로들이는시도를시작한다.

동시기에 장군 아시카요시마사(足利義政)는 오닌(?仁)의 난을 계기로 은각사를 지어서, 동인제(同仁齊)라는 2평의 서제를 만든다. 서제는 다실로도

쓰였다. 차석주인으로서의재력이나권세를과시하는차를버리고, 풍부함속에서가난함으로장식된차(와비차·풍류)를, 권력자나부호들도즐기게

된다. 

그중에사카이의부호였던리큐는다실의크기를매우작게만들어, 사람들과만나서, 담소하고, 유유자적할수있는작은공간을연출하는데, 정원에

노지를만들고, 손을씻고, 꽃을꽂고, 서화를걸고, 최소한의도구를사용하여차를끓였다. 이때다완은인간관계를이어주고만남을기록하는도구였다.

준비된다완들은유서·내역이있어서손님을대접하고이야기꽃을피우는새로운전설을창조하는능력이필요했다. 차석의모임에서는속세의권력

이나부귀와는다르게평등한관계로차를즐기고시간을공유하고담소했다.

리큐가와비(侘), 사비(寂) 또는『풍류(數寄)』등으로명명한근본에는이와같은힘이내포되어야만했다. 아시카요시마사가다량소지했던『당의다완』

도틀림없이풍부한유서·내역이숨어있었고사람들의마음을사로잡았으리라생각하지만, 사용할때마다천천히모습을바꾸어가는고비키다완은

회합교제의역사를이야기하는데훨씬탁월했다. 예를들자면귀가나가도, 깨져도, 더러워져도이야기가된다.  

일본의차도구, 특히다완의세계에는조선의백자뿐만이아니라, 일본의이마리(伊万里)백자에도명품이없는이유는고비키처럼사람을연결시키는

힘이부족하기때문이다. 언제나변함없는백색그대로의백자는인간의역사성을초월해버리기때문에매력이없다. 반면에고비키, 하케메뿐만이

아니라동시대에다량으로만들어진이도(井戶)를비롯한연질백자는인간의만남과이야기들을역어나가는힘이있었다고생각한다.

2-2. 두 종류의철화기법

분청사기의여러가지기법중에서철화기법도일본의도자기에큰영향을주었다. 철화는그릇에백색화장토를입힌다음철분의유약으로그림을

그리고투명유약를바르는데, 고비키, 하케메의응용기술이라할수도있지만2가지방법이있다. 한가지는그려진철화가백토에스며드는타입으로서

전라남도고흥군운대리7호, 10호가마터나보성군도촌리가마터에서같은타입의도자기파편이발견된다. 다른하나는충청남도공주군학봉리에서

소성된기법으로백토를귀얄로화장한다음철유로물고기, 새, 당초문등을그린것으로써일반적으로계룡산이라부른다. 학봉리가마터에서는『분청

사기철화성화23년(1487)명묘비』, 『분청사기철화홍무3년(1490)명묘비』,『분청사기철화가정15년(1536)명묘비』등의도자기파편이발굴되면서이곳가마

터의철화는15세기후반에서16세기전반에걸쳐생산되었음을알수있다. 학봉리의철화는스며들지않아서세부까지날카롭다.

여기서미즈카미카즈노리(水上和則)씨에의하면,  거의동시기에생성된성격이다른이철화기법은백화장토위의투명유의질에의해좌우된다고한다.

전라남도운대리와도촌리에서쓰인유약은프리미티브(원시적)여서철유를녹이는성질이있는데, 충청남도학봉리의투명유는정련된것이어서철유와

섞이지않는다고한다.

두타입의기술중에충남공주학봉리(계룡산)의철화는, 2종류의다른타입의일본도자기에 영향을주었다. 하나는북큐슈(九州)의가라츠(唐津)에서

찾아볼수있는데, 장석유나고회유를사용하여 분청사기를모방한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학봉리(계룡산)의철화와는다르지만그릇의형태나그림이

확실히학봉리의영향을찾아볼수있다. 더욱이가라츠는학봉리의철화에는없는다완을제작해서, 모모야마시대이후의다도에서높은평가를얻었다.

그 인기는 오늘날에도 ?일이도, 이라쿠, 삼가라츠? 또는 ?일이도, 이하기, 삼가라츠?로 불려오듯, 최고수준의 이도다완에는 못 미치지만 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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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쿄야키(京燒)의 논무라닌세(野野村仁淸)와 오가타겐산(尾形乾山)등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닌세도 겐산도 고비키와는 인연이 없는

화려한색과문양이특징적인작가들이다. 그러나그들의색과문양의바탕에는백토를많이사용하였고, 태토에백화장토를입히고투명유를바르는

의미로볼때학봉리의철화기법과공통된점이적지않다. 노노미야(野野宮)닌세는단바(丹波)국구아타(桑田)군논무라(현京都府南丹市美山町舊大

野村 )출신으로 생몰년도 불명이다. 젊은 시절에는 아다구치(粟田口)나 세토에서 도예작업을 했고 후에 쿄토에 돌아와 正保년간(1644~1648)경에는

닌나지(仁和寺)문전에서오무로가마(御室窯)를열었다.

오가타겐산은 관문(寬文)3년(1633)에 쿄토의 유복한 화복상인, 가리가네야(雁金屋)의 3남으로 태어났다. 형은 오가타고린(尾形光琳)이며, 관보3년

(1743)에사망한다. 만년(72세)에지은저서『도공필용(陶工必用)』이있는데, 이는닌세의전수에의해겐산이해설을가한것이다. 닌세의사망년도는

불명하지만아마1660년경으로본다. 그러나겐산이닌세로부터도법전수를받은시기는1699년이므로겐산은2대의닌세에게서배운거라고본다.

닌세나겐산은도자기를대량생산하는도공이아니었고 쿄토의천황, 공가, 무사, 승려등의부유층을고객으로하는도예가로서작품에명기했다.

도공필용에는 두 사람이 사용했던 유약이나 도토가 자세히 적혀있는데, 선택된 소제의 산지는 일본 전국에 달하며, 그중에는 나가사키(長崎)무역에

의해입수된중국산이나한국산의소제도등장한다. 백토, 백약, 백분, 백색물감등의기록도풍부하게기록되어있다. 오늘날닌세의작품에서학봉리

(계룡산)철화의영향을발견하기는어렵지만, 겐산은철유를종행무진으로구사하여독특한세계를만들어냈다.

3. 하기야끼(萩燒)와 현대일본의고비키

닌세나겐산이활약했던쿄토나, 일본유수의도자기의산지가된가라츠(唐津) 외에도주목해야만하는것은하기(萩)다. 하기야키(萩燒)는게초(慶長)

9년(1604)에영주모리기겐(毛利輝元)의명에의해조선의도공 이작광(李勺光)과이경(李敬)형제가 어용가마를지은것에서부터시작된다. 이작광은

임진왜란(1592-93)때 일본으로건너와모리기겐수하에서무사신분의도공으로고용되어, 나중에도래한동생이경과여러동료들과함께야마가타

(山形)현의하기교외에가마를지었다.

당시그들이어떠한도자기를구웠는지는충분히알수는없지만조선관요풍의백자가아닌것은확실하다. 게다가야스치?모모야마시대에유행된

세토나미노의영향도, 닌세·겐산등의쿄야키(京燒 )의영향도볼수없다. 오로지분청사기나이도다완과같은연질백자가주류를이룬다.

이는이작광과이경등을고용하여가마터를짓게한모리기겐이훌륭한차인으로서고려다완을높이평가한데서만이아니라, 이작광과이경이임진

왜란이전에한국에서도공으로생활하고있을때에, 이미분청사기나연질백자를소성하는높은기술력을연마하고있었음을추측할수있다. 이작광과

이경등은조선의백자전성기에경기도광주관요에서멀리떨어진지방요에서, 이미소멸하다시피한분청사기나연질백자의소성기술을보유·연마

했던것이다.

그들과그일족의자손들이구운분청사기와연질백자의명품중에는우수한고비키다완과주병이있는데, 아마도보성이나고흥의가마터에남아있는

고비키기술을 계승했다고 본다. 형 이작광의 가계는 사소한 사건으로 대가 끊겼고, 동생 이경 일족은 대대로『사카고라이자에몬(坂高麗左衛門)』의

이름으로세습되어현재13대에이르렀고, 10대, 11대의미와큐세츠(三輪休雪)와같은인간국보가된명인도배출됐다. 

이와같은역사를가진일본의고비키는, 현재도가장인기가높은도자기로서, 공장에서대량생산되는일상잡화외에도고바야시도고(小林東吾)를

시작해서저명한도예가에의해만들어진고급도자기가많이유통되고있다. 고비키도자기를사용한다는것은인간과사물과의관계를귀중하게여기는

일본인에있어, 옛날에도지금도생활의질을높이기위한가장소중한습관의하나라고생각한다.         

(15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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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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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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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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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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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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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국가(태국, 베트남) 

(1)태국

태국의화장토를이용한도자기의산지는수코타이와시사차나라이두곳으로알려져있다. 위의지도에마킹된부분중상부두곳이수코타이와시사차나라이도요지를

나타낸다. 수코타이는태국의방콕(아래쪽마킹부분)에서북쪽으로약450㎞위의지역에위치해있다. 수코타이란‘행복의새벽’이란뜻으로, 수코타이왕조는태국최초의

독립국가였다. 타이족은그전까지현재의캄보디아북부지방에서일어난앙코르왕국에조공으로성스러운물을바쳐야했는데, 그물은앙코르왕국이의식에사용했다.

그러나많은물을항아리로나르다보니자꾸깨져, 타이족은대나무를이용한용기를개발했다고한다. 그러자타이족의지혜로움을두려워한앙코르왕국은용맹스러운

장군을보내공격했고, 프라루앙이란사람이이를물리치고수코타이왕조를창건했다고한다. 그리고그의둘째아들람캄행은왕국의영토를열배나확장시켰고, 타이

문자를만들었으며불교를크게일으켰다. 또한중국을직접방문해도자기굽는법을전수받는등문화교류에노력하며왕국을크게발전시켰다. 그러나그의아들들이

종교에빠져나라는점점기울어졌고, 그들의속국에속했던남부의아유타야에서일어난왕조에밀리게되니수코타이는15세기중반부터황폐하게된다

(161)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태국고요지분포도

조선원류PDF용  2012.3.28 9:50 PM  페이지161



①수코타이도요지

수코타이의 도자기는 시사차나라이와 함께 태국에서는

산갈로크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산갈로크는

아유타야시대에시사차날라이의수도의명칭인사완칼로

크가변형된단어로, 수코타이와시사차날라이에서만들어진

도자기는모두이명칭으로불리고있다. 수코타이왕조는

타이민족에 의한 최초의 국가로, 수도인 수코타이에서

구워진 수코타이 도자기는 수코타이 왕조의 옛 수도인

시사차날라이의도자기와함께타이도자기중에서비교적

일찍부터연구가진행된분야이다. 이미금세기초에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구미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서서히 정리와 연대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이지역에만국한된연구였다. 

수코타이의가마는수코타이옛성유적지의북벽옆에산재

하고 있으며 약 50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가마의 구조가

시사차날라이의 지상 가마와 동일하고 규모가 약간 작은

것으로 보아 시대적으로 시사차날라이의 전성기 이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시사차날라이 가마와 동일 계통인

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제품은시유도기의경우, 백화장을

한표면에철회로장식한제품이대다수를차지하며, 태토에

백색모래알갱이같은입자가포함된것이커다란특징이다.

수코타이도기는무역도기로서의성격이강한시사챠날라

이 제품과 비교하여 국내용 제품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나,

필리핀과 인도네이사에서 적은

양이지만 출토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에서도 가라쯔(唐

津)나하카타히라도(博多·

平 )에서도 소량이지만

출토예가보고된바있다.

(162)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수코타이유적지전경

가마유적

철화어문쌍이호.수코타이

수코타이도요지에서발견된
분청사기철화어문사금파리

철채획화합자. 수코타이. 14-15세기

철화문접시. 15세기. 수코타이철화어문접시. 16세기. 수코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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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사차나라이도요지

시사차날라이(사완칼로크)는 수코타이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코타이 왕조의 옛 성으로,

고요유적지(古窯址群)는 그 부근을 남북으로 흐르는 욤강

을 따라 북부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설적 기록에

따르면 13세기 말에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람캄행 대왕

이 중국에서 데려온 도공들에 의해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자기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며, 태국의 도자사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도자기이나, 문헌자료나

절대연도를증명하는구체적인자료가부족하고연대학적

(편년적) 연구의큰문제점이되고있었으나, 1980년 이후

에 이루어진 태국과 호주의 연구자에 의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결과, 그때까지불명확했던가마의구조와대략의변천,

구워진제품의상황등이상당히구체적으로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사차날라이의 도자기는 각화문(刻

花文)을 넣은 청자나 철회(鐵繪)도기, 백탁유(白濁釉)나

잡유(雜釉)가있는도기등으로대표된다. 이러한도자기는

생산지인태국보다는오히려인도차이나와필리핀등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무역도자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일컬어지는이유이다. 일부는오키나와나서일본을

중심으로한일본각지로도전파되었다.  

(163)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시사차나라이유적지전경

산갈로크가마유적

분청사기철화당초문합. 13-14세기. 산갈로크

시사차나라이철화문합 13-14세기.

분청사기합. 13-14세기. 산갈로크

시사차나라이철화당초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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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베트남 도자기의 역사는 중국 漢나라시대 이후의 중국 도자기 형식의 변천과 함께한다.

그중 8∼10세기사이의제작된도자기는중국당나라월주요의영향을받은것이많고, 11∼

13세기 사이에는 북송의 여요·자주요·경덕진요·용천요 등을 모방한 것들이 제작된

것으로보인다. 베트남은 10세기당오대동란을겪으며잠시독립을이루게되었지만,

광동지방을 차지했던 남한의 지배자들은 931년과 938년에 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한군사를일으켜980년에는북송이베트남을지배하에두었다. 그러나1009년

에는 베트남에서 李氏가 권력을 얻어 즉위하여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국인

이조(李朝)를 세우고 베트남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였다. 이후 진조(陳朝

1225-1400년)가 들어서면서 베트남의 화장토도자기문화는 전성기를

맞게된다. 이러한발전에는중국의영향을무시할수없다. 

특히 13세기 말 남송이 멸망한 결과 베트남에는 중국인 난민이 대량

으로 유입되었으며, 중국인은 하노이에 이주하여 상업허가를 얻었다.

이들중국인들의참여에힘입은베트남은국제무역에자국의도자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과 성과를 얻게 된다. 진왕조는 베트남 도자가

급속히발전하는시기로베트남도자의독특한개성이드러나기시작한다.

이시기는 중국청자와 흡사한 청유자의 수량은 감소하고 백자, 황유자,

흑갈유자가 대량생산된다. 이 시기에는 철회장식을 한 도자기가 특히 유행

했다.1 이처럼 베트남의 화장토도자기 또한 중국대륙의 영향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화장토도자기의 산지는 하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

다. 하노이고고학연구소소장은하노이교외의바트란에서수출도자기인철채도기와같은

파편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철채도기는 14세기 베트남의 대표적 수출도기였다. 질

좋은회백색백토가있었으므로, 이백토를기물에하얗게칠하고문양을그려투명유약을

전체에칠했지만, 유약에불순물이있어연갈색또는푸른빛을갖는것이많다.2

(164)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1. 베트남, 삶과 문화. p118. 국립중앙박물관
2. 세계도자사, 364P. (주)한국색채문화사, 황종례. 유성웅著

진왕조 13-14세기, 화장토장식위에철화가시문된넝쿨무늬항아리. 17.3cm.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소재.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저.

진왕조 13-14세기. 연꽃무늬항아리. 19.2cm.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소재.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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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도자생산지로하노이의동북쪽에있는박닌(北寧)요지가있는데지리적

으로수도와가까울뿐아니라하천을통하여도자생산품을해외로수출하기에편리한

곳이다. 그리고 타인호아 지구에서도 이 시기의 가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밖에

낌란, 티엔쯔엉, 반옛 등지에서도 13-14세기 청자, 백자, 갈유 철회 등이 갑발,

도지미 등의 요도구와 함께 수습되었다.3 이후 베트남의 도자문화는 15세기 경

청화백자가 주류 도자문화로 자리잡게 되는데, 청화백자의 생산에 있어서도

화장토는계속이용된것으로보인다. 시문된청화를더욱돋보이게하기위해

태토의표면에백색화장토를분장하고난후, 그 위에청화를그려낸것으로

보인다.

(165)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3. 베트남, 삶과 문화. p118. 국립중앙박물관

진왕조 13-14세기. 새우무늬항아리. 高13cm.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소재.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저.

진왕조 13-14세기. 연꽃무늬항아리. 19.2cm.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소재.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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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사업의큰성과로는

첫째, 조선초기이땅에서시도된초벌분장도자제작기법이세계도자문화종주국인중국

에서조차찾아볼수없는, 우리선조님들께서개발하신독창적인고유기법이라는것을밝혀

냈다라는것이다. 관련해서이를위해중국화장토도자기관련유력인사들의구술고증1)을

확보하였다는것또한큰성과라하겠다.

이번‘초벌분장도자제작기법은우리민족만의독창적인고유한도자제작기법이었다’라는

발견은, 우리역사속에존재하는대부분의전통도자문화가중국의영향에서벗어날수없는

상황에서, 우리민족 만의 전통도자제작기술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할수있다.   

둘째로는’중국북방의하북성자주요(한단팽성요와자현관대요)와인근서하국, 남방의

복건성 진강 자조요 화장토도자기의 존재와 관련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 해서,

‘화장토를이용하여제작된분청사기는한반도에국한되지않고중국에서발원하여한반

도, 일본,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 케냐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곳곳에서 제작되고, 세계가

사용하였던다국적도자문화였다’라는것을직접적으로알리는계기를제공했다는것이다.

셋째로는중국북방의화장토도자기의기형과문양등이, 전남해남군산이면진산리도요

지에유입되었다는것을학술적으로정리하였다는것과 12-14세기에제작된중국북방의

화장토도자기가기형과문양, 테크닉등에서조선분청사기와매우유사함을지니고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조선 분청사기문화가 한반도에 국한된 문화가 아닌 대륙과 연계된

도자문화임을확인하였고, 이는우리민족의활동영역이반도를넘어대륙과함께호흡하고

있었다는것을알게하는또하나의성과라할수있다. 

따라서한반도분청사기제작사는‘고려초기부터조선초기까지약600년에가까운역사를

갖고있다’라는폭넓은인식이필요하다는점과, 그에따른제작기법으로, 중국에서유입된

생지분장제작기법이이땅의분청사기역사에주류를이뤘고, 조선초한반도에서자생적

으로창안된초벌덤벙이가그독창적인예술적경지로인해생지덤벙이와함께멀리일본

에서까지인정받은것으로보인다.

넷째로는본연구를통해한국과중국, 일본등동북아시아의관련문화학자들과작가들이

네트웍을구축함으로해서, 다가올미래에새로운역사를만들어나갈기반을구축하였다는

것이다. 

(166)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4. 구술고증 : 
- 칭화대학교치우껑위교수(“자주요는중국에서발생한화장토도자기문화의전체라고도할수있는데, 아직까지중국에서는초벌덤벙을한유물을발견할수없었습니다”)
- 중국 자주요연구회岳福生회장(“오랫동안자주요도자기를재현하고있지만, 초벌한기물에화장토를입힌다는것은처음들어보는말입니다. 자주요에는그런기법이없습니다”)          
- 중국자주요박물관장, 자현문화체육관광국부국장쟈오쉐펑(趙學鋒) (“자주요도자기는화장토를바른입힌후그위에철화를그리는도자기이기때문에초벌덤벙을하면그위에자연스럽게그림을그릴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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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중국자주요고유의화장토도자기를제작해내고있는그후예들과의만남은, 그들의

화장토도자기역사를현장에서들여다볼수있었던커다란수확이었으며, 한국과중국이

오늘날에들어다시화장토도자기문화를교류할수있는계기를확보함과동시에앞으로의

한·중분청사기문화발전에큰기여를할것으로판단된다.

청자문화가비록중국에서한반도로유입된문화였지만이땅의기운은중국의청자보다

더욱더 발전된 천하제일명품 상감분청자를 만들어냈고, 이는 다시 중국에 역수출되기에

이른다. 마찬가지로한반도분청사기도중국화장토도자기의영향으로그시작을이뤘으나,

토착화 기간을 거쳐 대담한 생략과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조선 분청사기라는 또 다른

천하제일명품이탄생되는결과를가져왔으며, 이그릇들이일본으로건너가서는오늘날에

는일본의국보와문화재들이되어있다. 이런양상들을살펴보면, 인류의문화발전은국수

주의적인폐쇄성을벗어던지고공생과공존을추구할때, 더욱더열매를맺을수있다는

것을우리에게보여주는것같다.

향후의 바람으로는, 관련기관과 도자사학자들에게 국가적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

동북아시아의전통도자문화에대한좀더세밀하고체계적인연구가진행되고, 그바탕위에

관련국들의도자문화가함께공존?발전?상생하길바라마지않는다.

(167)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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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의 도예가 송기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장한 국보급 찻사발

‘‘호호조조고고비비키키’’를를 빚빚는는
3399세세 도도공공의의 1100년년 집집념념
글 이만훈 월간중앙 편집위원
[mhlee@joongang.co.kr]  
사진 최재영 월간중앙 사진부장
[presscom@hanmail.net]

이만훈 기자의 사람 속으로

월간중앙 200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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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이 그렇듯,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잡념이란

있을수없다. 딴생각이털끝만치라도끼어들면대번일

그러지고짜부라지기때문이다. 그래서별것아닌것같은그릇

하나도알고보면공명과이익의세계를초월한지고(至高)의경

지를담고있게마련이다. 특히명품일수록더욱그렇다.

도자기는과학이아니다. 현대과학이매달려아무리상세히파

헤치고 매달려도 그 옛날 만들어진 것과 같은 명품을 아직 만

들어내지 못하지 않나? 도자기는 지(地)·수(水)·화(火)·공

(空)을도공의혼으로빚어탄생되는자연이다. 아니, 우주정신

이다.

일본의 차인들에게‘고려다완(高麗茶碗)’은 종교나 마찬가지

다. 여기서고려다완이라함은오래전우리나라에서건너간찻

사발을일컫는말로, 실은조선시대에만들어진것이대부분이

다. 그네들이‘이도(井戶)’라고 부르는 것을 비롯해 무늬·외

관·산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종류만 줄잡아 스무 가지가 넘

는데, 수십점이일본의국보및문화재로지정돼있을

정도다.

도자기는 불의 미학이다. 아무리 뛰어난 도공도 불의 조화를 모르면 명품을 기대할 수 없
다. 송기진 씨가 밤새 가마를 지키며 혼신을 다해 불을 지피는 이유다. 불의 다스림을 거
쳐 태어난 덤벙이들이 아름답기만 하다.(오른쪽 사진)

도자기는 불의 미학이다. 아무리 뛰어난 도공도 불의 조화를 모르면 명품을 기대할 수 없
다. 송기진 씨가 밤새 가마를 지키며 혼신을 다해 불을 지피는 이유다. 불의 다스림을 거
쳐 태어난 덤벙이들이 아름답기만 하다.(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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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다완의 지존으로 대접받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도. ‘다완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일본 국보‘기자에몬(喜左

衛門)’, 다이묘가 성(城) 대신 바쳤다는‘쓰쓰이쓰쓰(筒井筒)’

등명품이도는지금도보험금만수십억엔을넘는다.

이도와함께일본인들로하여금사족을못쓰게하는또하나

의 명품 찻사발은‘호조고비키(寶城粉引)’. 그릇 전체를 백토

로칠해붙여진분청자인데, 임진왜란을전후해일본에전해져

그저‘고비키’라고불리다일제때부터주요산지인전남보성

의이름이덧붙여진것이다. 당대최고의실력자였던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소장(三好粉引)했을 뿐 아니라 일본 다

도계에서 국보급으로 치는 대명물(大名物), 중흥명물(中興名

物)로 각각 2점, 1점이 지정돼있을정도다. 이 밖에도 36점이

명품으로귀한대접을받고있다.

‘호조고비키’와‘보성덤벙이’

하지만이같은일본내에서의명성과달리국내에서호조고비

키에대한대접은형편없다. 일부차인과도예가, 그리고골동

품을 취급하는 고미술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존재

조차 알지 못한다. 이 한심한 상황을 보다 못해 호조고비키의

부활을 위해 10년째 몸을 던져 고민하는 이가 소장 도예가 삼

전(三田) 송기진(39) 씨다.

“말로는누구나우리의도자기문화가세계도자사(陶瓷史)에서

우뚝하다고 하면서 정작 외국에서 그토록 칭송받는 문화유산

을나몰라라방치한다는것이말이됩니까?”

호조고비키의 우리말 이름은‘보성덤벙이’다. 송씨가 2006년

문예진흥기금을지원받아실시한‘일본에서국보및문화재가

된 조선사발의 우리 이름 찾아주기’를 통해 새로 붙인 이름이

다. 그릇 형태를만들어백토물에덤벙담갔다꺼내희게장식

하는도자기제작기법이름을딴것으로, 원로 도예인들의자

문을받은결과다.

그가보성덤벙이에대해처음알게된것은2000년봄. 미술대

학원을마치고이미전통다완의재현작업을시작한터여서보

성의 차 전문가에게 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던 중“일본에서

유명한 호조고비키는 바로 보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워낙이도다완에빠져있던참이어서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해 보성에 가마를 짓기로

하면서‘덤’으로나마 덤벙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잘

만 하면지자체의도움을얻을수있다는계산도있었지만, 지

역문화발전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작업도 할 수 있다면‘꿩 먹

고알먹기’라는생각에서였다.

그래서그해겨울그는후배와함께조선시대가마터가있는보

성군득량면도촌리로들어갔다. 방을하나얻어놓고이듬해 3

월까지도요지를뒤지며사금파리와씨름했다. 뭔가감이잡히

는듯했다. 그래서도촌리에서나온지한달만인 2001년 4월

근처에 녹차밭이 펼쳐져 있는 보성읍 봉산리에 가마를 짓고

‘보성요(寶城窯)’라는이름으로요장을열었다.

하지만섣부른생각이었다. 겨우내보고느낀것이많아작업을

시작하면 곧바로‘작품’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였다. ‘기자에몬이도’를흉내내봤지만모양새나색감모두진

품과거리가멀었다. 처음으로시도한덤벙이도마찬가지였다.

한 달여 시행착오 끝에 막무가내로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는것을깨달은그는좀더체계적으로연구하기위해아예간

판을‘보성다완연구소’로바꿔달았다. 그리고모든것을처음

부터 다시 시작했다. 조선 사발에는 나름의 탄생비밀이 있을

터. 그 비밀을알아내려면옛날선조들이한방식을그대로따

르는것이지름길이라는판단이들었다.

우선 재료부터 새로 챙겼다. 장흥·보성 일대의 옛 도요지를

찾아다니며점토를구하고유약용백토나물토를찾아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특히 유약의 경우 소나무재와 떡갈나무재,

사질 점토 등의 배합비율을 달리해 가며 정답(?)을 찾아내려

무진애를썼다. 이런노력의결과물이그해 12월 목포에서연

‘보성분인다완 재현 및 창작품’전시회였다. 하지만 이 또한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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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그때 보성덤벙이를 어느 정도 재현해 냈다고 생

각했어요. 한데 막상 보니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똥을 싸도록

애써만든작품인데아무리뜯어봐도정감이가지않더라는말

입니다. 작가란놈이제가만들어놓고도이것을왜좋아하는지

의문도가고요. 그저분만칠하면된다고생각했으니그럴수밖

에더있겠습니까?”

보성다완연구소 차려

이 같은 자각은 이듬해인 2002년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송씨의

작품세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됐다. 이도다완도

덤벙기법으로만들어졌다는사실을깨달았기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이도다완은 흙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덤벙

기법을써야만특유의특징이나타난다는것을알았죠. 이도의

비파색을 재현해 내려고 이것 저것 해보다 결국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덤벙 기법이었거든요. 정말 그릇에 대해 너무 모르

는 상태에서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지만, 당시까지 아

무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상도에서 만든 황덤

벙이가 이도다완이요, 전라도에서 만든 흰덤벙이가 고비키인

것이죠.”

결국 그해 12월‘전남보성분인다완과 정호다완의 상관전’이라

는타이틀로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연초대전은호평을받

았다. 하지만시련이닥쳐왔다. 목포전시회가끝나면서그동안

함께일하던후배들이떠나버린것이다. 도자기를해서는밥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겨울 내내 혼자 술

을퍼마시며고민했다. 하지만이대로그만둘수는없었다. 다

시한번해보자. 대신한국에서하지

말고 일본에 나가서 해보자고 결심

했다.

“일본에아는사람도없고일본말도

할 줄 몰라 무조건 일본 한국대사관

에 메일을 보내 일본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했죠. 대사관에서 답장

이 왔는데 문화원 소관이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아라키란 사람이 교류

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2003년 7월 가즈아키 이노세

등 일본인 5명과 함께 주일 한국문

화원에서교류전을가졌습니다.”

난생처음작품을싸들고일본으로가

전시회를했으나결과는처참했다.

“저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고 여겼는데, 일본인들이 보

기에는안된거예요. 비슷하게만들었다는말을들은것이고

작이에요.”

소득이라면일본인들의‘짜디짠평가’와함께도쿄(東京) 신바

시(新橋)에있는쿄갤러리에서이듬해초대전을열기로약속을

받은것이었다. 그해 12월에는‘송기진의일본국보가된조선

사발연구’가도자기분야로는처음으로진흥기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70~80점을 준비해 2004년

2월 다시 일본으로 갔으나 파리만 날리다 돌아와야 했다. 8개

월뒤다시갔을때는반응이좋았다.

“갤러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짐꾼인줄

알고작가를찾기에저라고했더니‘정말이냐? 놀랍다’고입을

모으더군요.”

보성덤벙이의 생명은 뭐니뭐니해도
덤벙질이다. 백토가 너무 두껍거나 얇게 발라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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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셈이죠. 그래서보성덤벙이는백자가되고싶어하는분청사

기라는표현을쓰는겁니다. 특히 덤벙이는뭐니뭐니해도분

을 어떻게 그릇에 붙이는지가 핵심인데, 한 번에 붙이느냐, 두

번에 붙이느냐, 혹은 생지에 붙이느냐 등 방식이 여러 가지입

니다. 초벌구이를한다음덤벙질을할때분이너무두꺼우면

떨어져버립니다. 적당한두께로한방에떨어지지않고붙어있

게하는것이기술입니다.”

송씨가흙과씨름을시작한것은 1989년 군산대산업디자인과

에 입학해 도자공예를 전공하면서부터. 당시에는 도예가가 되

기보다도예를가르치는교수가되는것이꿈이었다. 학부시절

에는도자조형에매달렸는데, 어느 날문득일시적흥미를위

한작업보다영원성이있는작업을해야겠다고생각했다. 사람

들에게 오랫동안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

민하다 내린 결론이 바로 사발이었다. 사발이란 감상을 위해

모시는‘죽은 작품’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함께하는‘행복의

도구’라는생각에서였다.

일단 목표가 세워지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스승을 모시

는 것이 문제였다. 대상은 일찍이 조선사발에 뛰어들어 이미

명성이자자한문경의도천천한봉선생이었다. 하지만무조건

찾아가가르침을받자해도생뚱하게여길뿐쉽사리가르쳐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모교 대학원에 들어갔다. 학위논문 준

비를 구실(?)로 한 전략이었다. 천 선생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

기했다. 이미 논문 제목도‘한국 전통다완의 연구-천한봉다완

을 중심으로’라고 정해놓은 뒤였다. 천 선생은 여느 사람과는

하지만 10월 전시 역시 작품으로는 성공했지만 전시회로서는

실패였다. 돈이 없어차까지팔아갔는데정작작품매매는이

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귀국하자마자 송씨는 도자기를 그

만두기로 맘먹었다. 전 해에 결혼해 딸까지 둔 가장으로서 도

자기를해서는도저히먹고살수있을것같지않았기때문이

었다. 

꾸미지 않은 자연적인 멋

두달쯤지났을까? 사정이생겼다. 우연히아는사람이찾아와

“작품전팸플릿을봤다”며“이도다완을세점만들어줄수없

느냐”고 하는 것 아닌가? 처음으로 받는 주문이기도 했지만,

알아주는 것이 우선 고마웠다. 귀가 솔깃했다. 아내와 딸을 친

정으로 보내고 다시 흙을 잡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문받은

것은 이도인데, 막상 하려니 덤벙이 쪽으로만 쏠렸다. 하는 수

없이 전에 만들어 놓았던 작품을 대신 주고 덤벙이 작업을 계

속했다. 극한상황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래서였을까? 이

듬해 6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차문화대전에 이노세와 함께

출품한 그의 작품들은 국내 마니아들로부터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깊은좌절끝에얻은평가여서두배로기뻤다.

“한 걸음에 처가로 달려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와어쩔수없이계속해야겠노라고요.”

식구들을데려와작업을하니마음이새로웠다. 그해 10월에는

‘일본 국보와 문화재가 된 조선사발에 우리 이름 찾아주기’사

업을 신청해 또다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

다. 남들은 한 번도 어려운 기금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운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에서선조들이했던덤벙이기법을완전히터득하게된것이었

다.

“너무벅찬주제여서 2006년들어원로도예선배님들을찾아

뵙고자문을구하러다녔습니다. 하동에서길성요를하시는원

당 길성 선생님도 그 중 한 분인데 3월쯤 찾아 뵈니 덤벙이를

열심히하라는격려와함께당신의비법을알려주시는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오던 것과 다른 방식이어서 집에 와서 해보니

과연기가막혔습니다. 작품을만든뒤찻물을부어하루가지

나자차심이들면서꽃으로피어나는데정말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송씨가 원당 선생의 지도를 바탕으로 선조들의 기법을

온전하게되살리는데는 1년의세월이더필요했다.

“무안덤벙이는옹기와같이한번소성하는데비해보성덤벙이

는세번소성시킵니다. 무안덤벙이는대량생산이가능한방식

172●월간중앙●2009.12

송기진 씨가 마지막으로 세벌구이 할 덤벙이들을 가마 안에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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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 대부분 어느 분야든 일가를 이루면 자신만의 비법 운

운하며 곁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분은 다정다감했다.

취지에공감했는지그자리에서허락했다. 꼬박 1년간천선생

을공부했다. 작업방법이며유약을어떻게만들어사용하는지

등사발을만드는것과관련한것은시시콜콜한것까지일일이

적고, 사진과비디오로기록했다.

“제가 지금 이나마 조선사발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것은

다그때천선생님한테배운덕분입니다.”

천선생을통해조선사발에대해이론적바탕을마련한송씨는

대학원을 마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의 유명 요장들을 찾아가

더욱폭넓은공부를할작정이었다. 하지만교수의꿈을버리

지 못한 송씨는 마침 아는 선배가 모 대학에 신설되는 도자기

공예과의강의를맡으면서부르는바람에조교로들어갔다.

신생 과였던 만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작업을

해 연말이면 어김없이 작품전을 열고는 했다. 그렇게 두 가지

일을함께하면서 2년을보내자한계가느껴졌다. 작품을할것

이냐, 학교일을할것이냐선택을해야했다. 결국조교생활을

접고본격적으로그릇을만들기위해보성에가마까지지었다.

그가작업지로보성을택한것은완전히우연. 2000년 가마를

짓기 위한 터를 찾아 합천·양산·문경 등 전국을 헤맸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차에 그해 늦여름 경남 하동의 쌍계사

계곡을다녀오는길에어둠때문에자동차가골짜기에빠진것

이계기가됐다. 다음날차를꺼내러갔다운무에싸인채가지

런히산자락을장식한차밭풍경에넋을놓고바라보던송씨는

무릎을쳤다. 그래바로여기야!

“고향과는 가까운 곳임에도 보성에 차밭이 그렇게 크고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밭이라고 하니 그저 채마밭 정도로만 생각했

지, 그렇게아름다운줄도몰랐고요. 더구나그일이있기얼마

전 일본에서 유명한 호조고비키가 바로 보성에서 만들어진 것

이라는말을들은터여서이곳이적지라고생각한것입니다.”

감각 지키려 한 해 스물두 번 불 때기도

송씨는 요즈음 보성차밭으로 유명한 봇재 자락에 살며 작업하

고 있다. 고개 너머에서 재작년에 옮겨왔다. 작업은 찻사발 위

주로매일스무점정도씩한다. 오늘만든것은말려서모레쯤

초벌구이를 하고, 초벌구이가 끝난 것은 덤벙질하는 식이다.

매일 60점씩은 만지는 셈이다. 그가 이같이 작업하는 것은 매

일 만들어야 기능이 늘기 때문이다. 한달 반짝 하고 몇 달 쉬

고, 또 반짝 하고 몇 달 쉬고 하면 기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터득한 결과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옛날보다 조형성

등에서완성도가높아졌다.

“덤벙이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도자기와 비슷합니다. 일단 그

릇 형태를 만들어 건조한 뒤 초벌구이를 하고 덤벙질을 한 다

음 두벌구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 세벌구이를 하

죠. 이중에서가장신경을써야하고어려운것은역시덤벙질

입니다. 그릇하나만드는데대충한달걸립니다.”

송씨는 대충 가마당 200점 정도 넣고 불을 땐다. 다른 이들은

600점이기본인데, 그는앞칸에만세벌구이작품을넣기때문

이다. 뒤칸은 초벌구이를 하는 데 쓴다. 왕창 만들어 한꺼번에

불을땔수도있지만, 혼자 하기에벅차기때문에매일조금씩

만들어과정을연속하는것이다. 보통일 1년에대여섯번불을

지핀다. 많게는한해스물두번땐적도있다.

“많이땔때도가마를꽉채우는것이아니라실험을하느라그

런것입니다. 당시에는감각을이어가기위해불작업을잇달아

세번씩했어요. 불 때기가마지막단계로무척중요한데어쩌

다한번하면불의세기라든지그릇놓는위치라든지하는감

각을잃어버리기때문이죠. 몇 백 점넣느냐가중요한것이아

니라, 단 한두점이라도제대로된작품이나오는것이중요하

니까요.”

사기쟁이에게는좋은흙이절대적이다. 요즘송씨는점토를보

성득량면도촌리옛도요지근처에서가져다쓴다. 도촌리산

전체가 분청사기에 알맞은 맥반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산자

락등에서풍화한흙을퍼다쓰는것이다. 유약도도촌에서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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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에소나무재와꼬막껍데기를태워만든가루를섞어만든

것을쓴다. 2000년 충분한양을만들어놓고숙성시켜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백토는 수입품을 쓴다. 국내에서도 고령토(카

올린)가나오지만양도얼마안되고질이그다지좋지않기때

문이다.

그릇 하나 만드는 데 한 달 걸려

“덤벙이는 분청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분청사기는 청자와

달리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허리나 논바닥

에흙이점질만있으면된다이겁니다. 기와를만들때도쓰죠.

보성덤벙이가 유명한 것은 그 바탕색이 검기 때문이에요. 덤벙

이가만들어진곳의산전체가맥반석으로이뤄져있어요. 도촌

리에는지금도맥반석광산이있어침대도만들고그래요. 맥반

석에철분이많아특히검습니다. 보성일대의흙이일반적으로

철분이많은데, 그중에서도도촌리것이특히많죠.”

송씨는 도자기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남다르게 했다. 보통 남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복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송씨는 그

렇게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몇백 년을 해왔음에도

못해내는 것을 보면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다. 그는 재현하고싶은작품을한달이고두달이고들여다보

고느낌부터챙긴뒤그느낌을살려내는방식을택했다. 맨처

음 매달렸던 기자에몬 이도의 경우 한 달 동안 들여다보면서

느낀것은자유와편안함이었다. 그래서그정도의자유스러움

을 주는 그릇을 만들려면 스스로 내 마음부터 자유스러워지고

편안해져야되겠다고생각하고는마음공부부터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사발이자장면그릇만해지기도하고, 손자국이남기도했

다. 하지만 공부를 거듭하면서 이 또한 자의식이 들어간 작위

(作爲)라는것을깨달았다. 그러자다시여느사발을닮은작품

이 빚어졌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제야

칭찬이쏟아졌다.

“2006년광주에서‘보성덤벙이연구발표전’을할때다른사람

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고현 조기정 선생님(지난해 작

고)께서오셨는데부축한제자에게제작품을들어보라고하시

고는‘이 정도면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고현

선생님은 도천·원당 선생님과 함께 제게는 대선배이자 큰 스

승님으로청자연구의선구자이십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송씨의 작업장에 느

닷없이 일본인 두 명이 한국인 안내인을 앞세우고 들이닥쳤

다. 40여년동안고려다완재현에매달려온도예가다나카사

치로와 도쿄(東京)의 유명한 도자기 전문 갤러리인 구로다도

엔(黑田陶院)의 구로다 구사오미 회장이었다. 작업장을 둘러

보던 다나카가 함박웃음을 짓더니 이내 엄지를 치켜세우며

“코리아넘버원”을외치자안내인이놀라는표정을지었다. 한

국의 도요지 답사차 내한해 유명 요장들을 둘러보면서도 덤덤

해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구로다도엔은‘고비키’전문 컬

렉터만해도수천명을관리하는갤러리다.

하지만 송씨는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보성덤벙이의 제작기법

은 100% 되찾아냈다고 자신하지만, 작품은 옛날 선조들 솜씨

를도저히따라잡을수없다는고백이다.

송기진 씨의 보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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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되나 최고의 미에는 한참 떨어

집니다. 숙련된기능이떨어지기때문이

죠. 그 이유는 분업과 조기교육에서 찾

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기막에 들

어가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기막에 들어가 최고의 장

인들이하는것을분야별로일일이보고

배워 그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 되고, 어

른이돼서는또다시자식대아이들을가

르치는그런과정을통해기술을전수했

죠. 그런데지금은고작몇년하고장인입네하는판이니그런

최고의기능과는거리가멀수밖에없는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대물림 시스템이 임진왜란 전까지 이어졌습니

다. 일본의국보나대명물이된것들의대부분이임란이전작

품인까닭이여기에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몇백년동안명

품 조선사발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족탈불급인 것이

바로그때문이죠. 하물며고작몇십년밖에안된우리나라로

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 작품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깊이와맛은한참떨어질수밖에없어요.”

선조들 솜씨에는 아직 못 미쳐

송씨는“조선사발, 그 중에서도덤벙이는자연을닮았다”고말

한다. 옛 선조들은주위에있는자연을퍼다그저그릇을만들

었을뿐, 이러저러한그릇을만들려고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고두고 봐도 질리지 않으면서 간단히 베낄

수없다는분석이다. 그런데도이런‘보물’을막사발이라고부

르는데대해그는분노한다.

“일본 전시 때였어요. 도쿄대 예술과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 보면서‘조선사람들은 참 무식하다. 조선사발의 가치를 모

르고막사발로썼다. 우리가차를하면서그가치를발견해국

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

게너희가국보로받드는조선사발을만든사람들을그렇게폄

하할수있느냐? 그런수준의작품이나오려면그만한수준속

에서 나오는 것인데 함부로 말하면 되는가? 다만 그것을 향유

하는 층이 조선에서는 서민층이었고, 너희는 그런 도자기문화

가 없었음에도 지배계층이 그것을 향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고는 일본에서 제일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했더니가토도쿠로라는이름을대요. 그러면서생전

에한해에딱네작품만파는데작품한점에 1억원씩받고팔

았다고 하기에 작품집을 보니 그 사람이 재현했다는 작품보다

내작품이더낫더라고요. 그래서나도 1억원씩붙여버렸죠. 돈

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송씨는이듬해코엑스전시에서도사발하나에 3000만원씩가

격표를 붙였다. 덤벙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것이었다. 하지만이일로송아무개의작품은터무니없

이비싸다는소문만낸꼴이되고말았다. 그는 지금껏작품을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다. 팔려고 작품을 한 적도 없고, 파는

데익숙하지도않은탓이다. 그러다보니작업은물론먹고사

는 데 지장이 많다. 하지만 장삿속으로 싸구려 작품을 만들겠

다는생각은꿈에도하지않는다.

“조선사발을하는사람은많지만보성덤벙이를주로하는이는

없습니다. 다른 그릇에 비해 손도 몇 배 더 타는 데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른 도자기들은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우선

예쁩니다. 첫눈에뻑가죠. 그런데덤벙이는무덤덤한것이끄

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선뜻 비싼 돈을 내고 사겠어요?

덤벙이는쓰면서완성되는도자기예요. 쓰는사람의공력에따

라진화하죠. 기물이약해함부로쓸수도없어요. 고수라야볼

줄알고사는데아직우리나라에는극소수입니다.”

하지만송씨는앞으로도계속보성덤벙이를할생각이다. 우리

의 조그만 사발이 다른 나라에서 국보나 문화재로 위해진다는

자체가그로하여금사명감을부추기는데다그동안여러번때

려치우려했지만그러지못한것을보면업이라고여겨지기때

문이다.䤢

송기진 씨가 잘 나온 작품을 뜯어보며 흐뭇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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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田 송기진은 1971년 전남 벌교 출생으로, 1989년 대학에서 도예에 입문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1997년
대학원 학위논문으로 무형문화재 陶泉 천한봉 선생의 작품세계를 연구한 [한국전통다완의 연구 -천한봉의 다완을 중심으로-]를
계기로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의세계에입문함. 

한국 전승도예계의 원로이신 陶泉 천한봉 선생님, 작고하신 무형문화재 故 古賢 조기정 선생님, [園堂 길성 선생님의 지도로,
옛 방식으로 이 땅의 그릇을 재현해낼 수 있는 조선사발제작기술과그릇을 대하는 안목을 전수받게 되어, 일본국보와 문화재가 된
조선사발들에대한깊은이해와성찰을할수있는기본적인토양을마련하게됨. 

주요 활동으로는국가 지원으로이뤄진 [송기진의 일본국보가된 조선사발 연구], [일본국보와문화재가 된 조선사발들의우리이름
찾아주기조사연구], [세계적인명품 찻사발보성덤벙이재현사업], [보성정흥리, 도촌리분청사기요지 -보성덤벙이의역사적고찰],
[세계적인 명품 찻사발 보성덤벙이 한국, 일본 순회展], [조선 분청사기의 원류를 찾아서 -초벌분장분청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
기법-] 등이있음. 

성과로는, 절맥이 되어있었던 보성덤벙이 문화에 대해 [보성 정흥리, 도촌리 지표조사 -보성덤벙이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그
근본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성덤벙이 재현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덤벙이를
제작할 수 있는 질(점토)과 백석, 유약의 구성 및 성형수법, 덤벙장식기법, 가마구조, 등의 제작기술을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거쳐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살려낸 것과 [조선 분청사기의 원류를 찾아서] 연구조사를 통해 보성덤벙이의 제작기법인“초벌분장분청”이
세계도자문화의종주국인중국에도없는우리민족이창안한독창적기법이라는사실을밝혀낸것을들수있음. 

또한, 고금에 실시되고 있는 덤벙질 장식기법을 크게 여덟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덤벙방식을 복원 및 시연하고 학술적
으로정리하는성과를이뤄냈고, 한반도분청사기제작역사가 200년이아닌 600년에가깝다는주장을최초로개진하고있음.

현재 송기진은 일본 고미술계와 다도계에서“호조고비끼”라 명명하고 있는 보성덤벙이를 반드시 재현, 계승해 내겠다는 일념으로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과 보성요를 운영하며 보성덤벙이의 전통계승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을 무대로
하는작품활동을통해보성덤벙이의위상과기능을세상에알리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나아가 세계 도자史에 있어서 덤벙문화의 흐름과 발전에 대한 국가, 시대, 지역별 분류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덤벙이에 대한 헌신적인 연구와 열정은 한국과 일본의 도예계, 고미술계, 다도계에 높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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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약력

三田송기진
·전남벌교生
·1989년 도예入門
·군산대이명순교수님사사(1989 ~ 1995년), 송팔영선생님지도(1991년),  
서울대장수홍교수님지도(1996년)

·1992년야나기무네요시선생의 [공예가의길]에 영향받음.
·서울산업대한길홍교수님, 숙명여대故오천학교수님, 
인하공전류남희교수님의조형도자에영향받음.(1994 ~ 1995년)

·汲月堂윤광조선생님의선각분청작품들에영향받음.(1994년)
·1998년 조선사발의세계入門
·무형문화재陶泉천한봉선생님사사, 무형문화재古現조기정선생님지도, 
원당길성선생님지도, DANAKA SAZIRO 선생님지도

·미술학석사 (논문「한국전통다완의연구-천한봉의다완을중심으로-」)

■개인전
·제1회석사학위청구전(군산시민문화회관) 1998
·제2회송기진도예전 (광주궁전갤러리) 1999

- 한국전통다완재현전-            
·제3회송기진다완전 (서울통인갤러리) 2000

- 전남장흥민수용사발재현전-
·제4회송기진다완전 (목포문화예술회관) 2001

- 전남보성분인다완재현및창작전 -
·제5회송기진다완전 (보성군립백민미술관초대전) 2002

- 전남보성분인다완과정호다완의상관전 -
·제6회고려다완도예가송기진다완전 (일본동경쿄갤러리초대전)  2004

- 보성분인외조선사발을중심으로-
·제7회 고려다완도예가송기진의찻사발한국, 일본순회전

(한국범어사성보박물관특별전, 일본동경쿄갤러리초대전) 2004
- 1부 : 일본국보가된 조선사발재현전, 
2부 : 조선덤벙분청의절대미보성분인재현전- 

·제8회송기진다완전(광주서동갤러리기획초대) 2006
- 보성덤벙이연구발표전-

·제9회송기진다완전 - 
세계적인명품찻사발보성덤벙이한국, 일본순회전 -        
한국 : 갤러리서호(서울), 예송갤러리(대구) / 일본 : 쿄갤러리(동경) 2009

·제10회송기진다완전- 통인갤러리(서울인사동) 2009
- 神의사발(神碗)展 -

·제11회제11회송기진다완전 (갤러리예향기획초대전(대전광역시)) 2010
-보성덤벙이의美感展-

■수상경력
·전국공모무등미술대전우수상 2회 수상
·전국공예품경진대회전라남도최우수상수상, 전국장려상수상
·국제차도구디자인공모전특별상수상외 다수

■초대단체전
·주일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 [韓,日작도교류초대전] (일본동경)
·韓·日전통공예품공동전시회초대전 (일본)
·주불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초대전 (프랑스파리)
·Italy Karara  museum 초대전 (이탈리아)
·한국, 일본도예교류초대전 (일본동경) 
·대한민국찻사발특별전(한국월정사성보박물관) 외다수

■심사
·광주광역시기능경기대회심사위원역임
·갑오동학미술대전심사위원역임

■대외활동
·무주환경도자·조각심포지엄자원봉사 1994
·무주도예캠프자원봉사 1995
·동계U대회기념한국의흙·불전자원봉사 1996
·한·일도예대학참여작가Support 1998
·중국경덕진도자대학, 한국남도대학중국현지워크샵참가 2000
·제1회전통옹기문화축제행사준비위원장역임 2000
·제2회전통옹기문화축제시설지원진행위원장역임 2001
·여수국제청소년축제전통문화체험워크샵 2003
·보성다향제, 서편제소리축제전통문화체험워크샵 2003 ~ 2007 
·교육부재정지원사업도예교육용인터넷동영상제작연구참여 2003
·전라남도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선정 2003 ~ 2010
[전남보성보성분청사기재현연구사업, 보성덤벙이연구발표전, 
한국전통문화를이용한명상체험프로그램개발등]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신진예술가지원사업선정
[송기진의일본국보가된조선사발연구] 2004

·진포도예가회회장역임 2004 ~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선정 2006
[일본국보와문화재가된조선사발에우리이름찾아주기조사연구]  

·보성분청찻사발의재현및확산을위한한,일심포지엄(보성군) 2007
·문화관광부지방대활용컨설팅공모사업선정
[세계적인명품보성분청찻사발의복원및확산에대한컨설팅] 2007

·보성정흥리, 도촌리분청사기요지지표조사(남도문화재연구원) 2007
·세계적인명품차도구보성덤벙이재현사업(보성군) 2007
·문화관광체육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선정 2008
[세계적인명품찻사발보성덤벙이한국, 일본순회전] 

·문화관광체육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선정 2010
·한중일덤벙도자학술대회개최 (중국북경칭화대학교, 한단자주요)
·[조선분청사기의원류를찾아서-초벌분장분청은우리민족고유의
독창적인분청사기제작기법-] 연구 2011

■교육경력
·전남도립장흥대학도자기공예과행정조교역임 1999 ~ 2001
·전남도립장흥대학생활도예반, 동계, 하계특강강사역임 2000 ~ 2002
·국립군산대학교, 예원대학교, 전남도립남도대학강사역임 2002 ~ 2003
·조선대학교사회교육원생활도자기담당교수역임 2003
·성화대학겸임교수역임 2007 ~ 2008

■주요언론매체활동
·MBC 생방송화제집중 2회 - 조선도공의숨결
·YTN  - 최고의멋보성덤벙그릇
·KCTV - 덤벙이리포트
·일본KNTV 뉴스 - 주일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한·일작도교류초대전, 

한국송기진”
·중앙일보- 시인(나해철)이떠나는전라도여행, “송기진보성덤벙이”

3회 연재
·월간중앙- 이만훈편집위원취재, 최재영국장사진(2009년 12월호 8P)
·조선일보 - 호남“명품보성덤벙이”를 아시나요
·월간전라도닷컴기획특집“보성덤벙이”
·일본민단신문- 宋基珍粉引作陶展
·광주매일(전면) - 新호남가보성요의송기진, 

- 無기교소박미의극치“보성덤벙이”재현혼신

·남도일보(전면) - 명인, 명장을찾아서, 보성요송기진, 
- “보성덤벙이재현은나의숙명”외다수

■현
·보성요(寶城窯) 대표, 보성덤벙이문화복원연구원이사장, 
한국미술협회원, 진포도예가회원, 무등미술대전초대작가

■연락처
·우 546-873) 전남보성군회천면영천리 153-1
·☎ 061) 853-0158, 010-2602-1387 , kjsong71@yahoo.co.kr

三田송기진작품평

“삼전의이사발은경지에오른작품이라할수 있다.”2006년
- 무형문화재故古現조기정선생님

“지금까지인간문화재라고불리는작가들의작품들을여러번
만나봤지만송선생님의그릇처럼편안함을주지는못했다.”2006년

“송기진선생님은현대한국을대표하는도자기작가이다.”2009년
- 한·일비교민속학회일본이사, 센슈대학교교수HIGUCHI ATUSHI  

“덤벙분청사기는자유로운맛을작품에서느낄수있어야명품이라고
할 수있는데, 단순한것같지만난이도가높은제작기술이요구되는
기법이라서처음에는누구든지쉽게입문하지만, 이것을완성시키는
도예가는극히드문도예기법입니다. 젊은송기진도예가가보성덤벙이
재현을완성했다는것은참으로놀랍고대견스러운일입니다.“ 2009년

- 무형문화재陶泉천한봉선생님

“도예가송기진에의하여조선시대의보성백토분장사발은400년 만에
다시살아나고있다.”2009년
- 문화재청문화재위원, 이화여대박물관학예실장역임, 서울시, 인천시문화재위원나선화선생님

“송기진의고비끼는한국제일이다.”2009년
- 일본원로고려다완도예가DANAKA SAZIRO 선생님

“송기진의이이도는지금껏한국에서본사발들중 일본국보가된
조선사발인키자에몽오이도와가장가깝다.”
- 한·일전통문화교류협회장조만제회장님 (2009)

송기진은‘보성덤벙이’가‘업’이라고 했다. 그 그릇을 만나고, 만들게 되고,
대학 선생 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가난 속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된

‘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바빠 하루를 거의 보냈다해도 나머지
짧은 시간이라도 빠짐없이 물레를 돌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무엇 보다고 중
요한 일이어서 습관이 되었다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은 도 닦는 것이고, 자
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돈하고도 관계가 없다고도 하였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면 산천경계의 제신들에게 기원하고 기도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그가 그와 그의 식구들의 운명까지를 걸었기 때문에‘보성
덤벙이’는 그런 다정한 남도의 흰 빛을 600년 만에 다시 송기진에게 나타
내주었다고나는생각한다.  2009년
- 시인(1982년동아일보신춘문예등단, 오월시동인), 의사, 나해철선생님

“소박한자태로송기진에의해새롭게태어난보성덤벙이는선조도공들의
혼을일깨운의미있는작업의결과일것이다.”2009년
- 찻사발평론가, 차문화공예가신수길선생님

그가 처음 조선사발에서 발견했던 [자유]라는 명제를 풀기위해 사발을 보
는 관점에 있어“즉물적, 물리적 시각에서 본질을 통찰하는 마음의 시각이
각성되기까지”간난의시간을보냈음에틀림없다. 2009년
- 찻사발평론가, 차문화공예가, 티앤피플회장김동현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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